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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itonal Rythms of Small Gong 
in Hwaseong city, 
Gyeonggi Province, Korea 



발 간 사 /한국국악협회화성지쁨 

화성가락을 즐기는 우리가 되길---

화성 각 지역에 산재되어 구전으로만 전수해 오던 경기전통 화성두레 

기본가락을 지난 2년에 걸쳐 채록하여 금번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급속도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화 과정에서 사라져 가는 화성만의 

독특한 가락을 조사 발굴하여 조상들의 두레정신을 선양하고 후세에 널리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악협회에서는 화성가락을 지키고 이를 

화성 전역에 전수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화성두레단도 

많이 늘었고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회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일구어 낸 쾌거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자 

칫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시-라질 뻔 했습니다. 화성가락은 아직 대외적으 

로 알려지지도 못한 상태에서 경기가락조치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을 정 

도로되었읍니다. 

더 늦기 전에 화성가락을 제대로 정립하여 경기가락의 정체성을 찾아 

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기전통 화성두레 채록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애 

써주셨습니다. 봉담 역말의 깅-은중, 이학재, 이기봉. 정남면 임영의. 향남 

백토리의 박희식,최중근. 마도 고모리의 김경수, 매송 원리의 이창헌, 송라 

리의 이필강, 장안 석포의 차진남, 안영돈,차기량. 서신 광평리의 한상일, 

한상구, 우정 송재천. 송현택, 송재윤. 동탄의 장순복, 양감 용소리의 이문 

우,송산 천등리의 이창학, 비봉 정희창, 신외동 안병선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채록하여 누구니- 쉽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정간보, 삼선보 

로 표준교본을 만들어 주신 이소리- (민족음악연구소 대표)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미음을 전합니다. 

20세기가 ‘이국적 문화’ 에 호기심을 갖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확실한 가치’ 가 느껴지는 문회에 관심을 갖는 시대라고 전문가들은 말 

합니다. 우리 자신이 남들과 얼미-나 다른 색깔의 문회를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발견히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화성두레야말로 우리 부모님들의 생활이 담긴 음악이며 감성에 호소력 

을 가질만한 ‘이야기’ 가 담긴 문화입니다. 화성이 문화예술도시가 되려 

면 화성문화의 진기를 시민부터가 느끼고 즐겨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치를 모르면서 남들에게 즐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 전통 화성두레 쇠가락’ 발긴-을 통하여 앞으로 회-성시민 

이면 누구나 쉽게 회정가락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흥 

겨운 우리 가락을 통하여 화성이 2 1세기 명품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원 

동력이 되기를 비럼-니다. 끝으로, 국악 계승, 빌전은 물론 화성의소리 구현 

에 앞장 서 주시고 발긴-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화성시에 감시-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차 진 규 (한국국악협회 화성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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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의 글 /화성시장 

세계에 감동 주는 독특한 우리 화성가락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전통 문회를 지키며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잊혀져 가는 우리 고 

유의 화성가락을 전수하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차진규 지부장님의 열의외- 정성에 진 

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렇게 그 결실로 맺어진 ‘경기 전통 화성두레 쇠가락’ 의 발 

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성두레의 핵심은 가락에 있으며 특히 쇠가락이 발달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러나 이러한 화성가락은 지금에 이르러서는 일부 어르신들에게 간간이 이어져 내려올 뿐 

거의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화성시 국악협회 여러분 모두의 노력으로 회­

성두레단, 청소년 두레단이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좌도가락, 우도가락이 아 

닌 우리 고유의 가락인 화성가락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 나라를 다녀 보면 그 나라의 지역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대대로 전승되어 

오는 전통 문화가 존재하고 또힌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빌-전시키는 모습에 항상 김­

동을 받곤 합니다. 이는 그 니라 사람들의 삶의 뿌리이며 살아옹 이야기 등이 전통 문화 

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가락도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가락으로 발전하며 우리의 삶과 생활이 고스란히 

배어 있으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흥과 신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통문화라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전승 발전시켜나가야 할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자칫 잊혀질 뻔한 화성가락이 오늘 이렇게 디팀돌이 마련된 것을 기점으로 앞으로 경 

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우리나리를 찾는 외국인에게도 크나큰 감동을 줄 수 있 

는 문화아이템으로 발전하리라 믿으며, 지금끼-지 노력해 오신 것만큼 앞으로도 화성가락, 

나아가 우리시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국악협회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행복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기원합니다.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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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의 글 / 화성시의회 의장 

한국국악협회 화성시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유구한 세월, 우리 민족의 칭조적 지혜와 슬기로운 전통문회를 보존하고 계승발전 시 

키는 화성의 소리찾기 채보가 발간됨을 매우 뭇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성가락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어려 

운 화성두레 채록을 발간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차진규 한국국악협회 화성지부장 

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구전을 전해주신 어른신들의 노고에 김은 감사와 격려의 박 

수를보냄니다. 

우리 화성은 충 · 효 · 예의 반듯한 정신문화가 깃든 고장으로 유적지마다 고결한 역 

사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상들의 아름다운 전통문화가 사장되지 않도록 발자취를 찾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함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의무이며 사명일 것입니다. 전통문회는 국가 

발전의 가장 소중한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력의 원천이며, 건전하게 인간 정신을 

정화시키는 문화의 꽂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때에 발긴-되는 화성의 소리 찾기 채보 발간이 이시대를 살아가는 38만 화성 

시민들에게 전통문회를 계승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확신 합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위대한 문화 유산을 남겨주심을 디-시한번 감사드리며, 한국국악협 

회화성시 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의회 의장 전재영 



축하의 글 / 화성시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다시 들을 수 있고 젖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어릴 적 모내기 때나 김매기를 할 때면 언제나 어김없이 찾아와 

한 없이 온 들판을 울리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녕「! 산선 섬-‘,- '"1:.e l쇠 l핀# 7 

우리 부모님들의 생활속에 미구 쏟고 싶은 뜨겁고 절절한 소리였습니다 
‘한’ 과 ‘정’ 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신명이 나는 소리였습니다 

내 어릴 적을 아름답게 했고 따뜻하게 했습니다 

두레는 농시문들이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노래하고 춤추며 

품앗이로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고 서로를 흥건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우리들의 영혼의 안식처이며 

메마른 가슴속에 윤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너무 화려 한 것, 값쌍과 얄음의 현실 속에서 

각 지역에 흩어져 사라져가는 구전되어오는 회성의 독특한 향기의 소리를 찾아 

한 권의 책으로 묶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들을 수 있고 젖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예술은 영원한 것을 향한 도전이며 인간의 향기입니다 
또한우리 모두의 공감이고사람과사람의 마음을 이여 주는 고리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술인들의 창의력과 창조적 사고에 달려 있습니다 

화성은꿈과희망과저력이 넘치는도시입니다 

문회예술의 도시로 힘찬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으로 

화성가락의 정체성을 찾는 ‘경기화성 전통두레쇠가락’ 을 발간한 

한국 국악협회 화성지부’ 차진규 지부장과 회원 모두에게 
뜨거운사랑과축복을드립니다 

높은 뭇과 열정으로 끊임없이 정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성시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박 무 웅 



축하의 글 / 회성문회원 원장 

신명나게 어울리는 우리가락 우리화성의 소리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가락은 그 속에 애절한 생활의 절규외 사연들 

이 담겨져 있어 언제 어디서 듣더라도 신명이 납니다. 

서양의 음악과 현대 음악의 범람 속에서도 꿋꿋이 이 민족괴- 함께 명 

맥을 이어 온 전통 기력은 기쁘고, 슬프고, 경사스러운 일 등 모든 애경시를 

비롯하여 농사와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풍년을 기원하고 

함께 위로하고 춤추며 어울리던 유일한 위안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신명나게 춤추고 흥겹게 한바탕 어울리면서 모든 시름과 한(|빙과 괴로 

웅을 가락에 실어 다 날려 보내고 다시 힘을 얻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 

던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락이며 소리였습니다. 모 심는 소리며, 논 

맴소리, 소부림밀-, 동요, 놀이요, 집터다짐, 회다지 소리, 무가 등 많은 노동 

요와 가락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발굴 보존 전수 계승하는 작업을 디-소 

게을리하였습니다. 

이제 힌국 국악협회 화성지부에서 ‘경기화성 전통두레쇠기락’ 을 발 

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히며 이 가치 있는 작업을 서둘러 해주신 ‘한국국 

악협회 화성지부’ 차진규 지부장님과 회원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 

내드립니다. 

바라기는 이를 계기로 해서 화성시의 전통 민요와 가락들을 발굴하고 

보존, 계승히는 사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진척되는 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 

익협회 회성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화성문화원원장 기 봉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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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이 소 라 (민족음악연구소 대표 문호}재 전문위원) 

농악의 유래에 대하여는 풍직과 안택을 기원히는 제의설(쨌義說), 진 

법에 의한 훈련이라는 군익-설 사원이나 탑걸립 등을 위해 필요했다는 불교 

관계설, 두레농사에서 유래한다는 두례노동설 등이 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당산제와 집돌이 농악에서는 풍농 · 풍어 · 안택 축원적 요소가 여실 

히 들어나며, 판제에서의 진(~III)풀이와 영기(令雄), 전립(戰표), 북(鼓)의 사 

용 등은 군악적 요소를 니-티-낸다. 불교관계적 요소로는 고깔, 삼색띠, 집-색 

인 조리중과 새미, 무동들의 나비춤과 일부지역 농악에 시용되는 제금(바 

라)을 들 수 있다. 농기(농자천하지대본)는 두레작업의 유습이며, 뿔事模疑 

동작 등은 농악의 변천과정 중에 삽입된 두레노동적 요소라 하겠다. 

화성지방에서는 당산제에서 농악을 울리지 않았던 곳이 적지않으며, 

추석과 설날, 줄다리기, 호미걸이 및 두레논매기 때에 농익-을 놀았다. 회성 

의 토민들은 ‘농악’ 놀이를 ‘두레’ 논다고 히는 것으로 보아 화성두레의 

유래는 두레논매기에 치중된다고 보여진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발굴된 재배벼의 유적지로는 김포시 통진면 가현리 

와 고양시 일산지역, 여주군 점동면 흔암리, 하남시 미사리와 하남시 광암 

동 등이 있다. 이들은 중기 신석기시대인 기원전 3000년전후부터 무문토기 

시대가 시작되는 기원전 1000년의 시기에 걸쳐있다. 그밖에 한반도에서 발 

굴된 볍씨 유적지로는 평양의 남정(南京), 강회군의 우도(牛島), 인면도의 

고남리, 부여의 송국리, 서산의 휴암리, 충주시 조동리, 단OJ군 적성면 애곡 

리의 수양개, 이리의 부송동. 부안의 소산리, 여천의 월내동, 승주의 대곡 

리, 거창의 산포리, 울주의 검단리, 합천의 봉계리, 산청의 강누리, 진주의 

대평리 및 김해, 창원 등지이다. 이들 유적은 무문토기시대 전기로 볼 수 있 

는 B.C 8세기 전후의 평양시 남경 유적을 비롯하여 무문토기시대 전기 및 

중기의 것으로 남부지방에서는 특히 기원전 6-ψ메기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적 업적에서 미루어볼 때 화성지역에서도 기원전에 벼농 

사기- 행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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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노동에 있어서 마을 공동작업인 두레가 서는 것은 모심을 때가 아니고 논매기 때 

였다. 각 지역의 논맴소리들은 두레논매기의 한 l뿔찌이다. 

화성시의 논맴소리로는 두울레, 문생이, 빙F아류(긴빙。} · 느린빙F아 · 중거 리빙}아 -잦 

은방아), 방게류, 에키나방아, 상사류, 곤징-네, 어화실실 류, 대허리(단허리). 얼카덩어리 

류, 몬돌소리, 위야호호 등이 불리운다. 마지막 논을 매고 미을로 들어올 때는 노래없이 농 

악만 치는 점은 경기지방의 일반적 특잭이다. 

화성시의 논맴소리는 한강이남의 서남부경기도 민요로서의 색채를 가지면서 주변의 

영향을 받되, 한강이북에 비해 서부 충남과의 교섭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남양반도 

방면은 소금생산과 어물 및 중국으로의 배가 닿을 수 있는 선착지로서의 입지조건 등으로 

인해 독자적인 농요를 창출할 만큼 경제적 사회적으로 세(했를 가졌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상 서부 화성지방은 옛 남%뇨군 지역으로 1914년 이전까진 동부 화성지방과 행정 

구획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화성시는 임야가 총면적의 4할에 못미치는 평야지대인 

고로 그 경계는 표고 200∼300m의 산을 계기로 나누는 정도라 동서간의 민요권적 차이가 

적지만 논맴소리의 종별마다 문화중심지가 다름에 따라 그 전파력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 

인 고로 약간의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곤장네 류는 서부지역인 남양반도에서 주로 불리 

우며. 대허리 류의 전파는 동남부지역에서 멈춘다. 

화성지역의 논뱅소리가 이러한 특색을 가진다는 것은 ‘화성두레’ 도 논맴소리만큼 

이나 유구한 역사외- 전통을 가질 것임을 시사해 준다. 오늘날 지정보호되고 있는 평택농악 

과 안성농악 및 대전웃다리농익- 그밖에 천안시 흥타령 농익- 등은 대부분 남사당풍물과 인 

연을 가졌던 치배들에 의한 남사당계열의 농악이다. 

화성시엔 다행히 그 마을에서 태어나 그 미을의 두레농시문들로부터 배운 쟁이들이 

생존해 계셨고 이 시점에서 이들의 쇠가락과 판제 소고춤사위 등 전해오는 모습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작업이었으며. 경기전통 두레의 참 모습을 찾아볼 수 있 

는 마지막 기회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쇠가락 조사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은 생존한 벅구쟁이들이 몇분 계셨으나 이미 

옴동작이 유연히-지 못한 탓으로, 상쇠가 마당놀이 제2부에서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런대로 기본적인 춤사위나 됨됨이를 채록하였으니, 앞으로 실연평: 

衝을 통해 다듬어 나가기 바란다. 

여러 가지 특잭을 지닌 전통 ‘화성두레’ 이니 만큼, 이번 죄가락 조사를 계기로, 길 

이전승보존되길빈다. 

2008년 1월 28일 



일러두기 

ACW: 시계반대방향으로 도는 것 (Anti -Clockward) 
cw : 시계방향으로도는것 (Clockwar이 

(SR) : 채보자의 해석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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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 : 점점 빠르게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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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든크 앞의 2마디를 몇 회 반복하기 

(π ‘ 제음 길이보다 조금 길게 연주) 

(7. ‘ 제음 길이보다 조금 짧게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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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I 장 
전통 화성 두레의 구성과 특정 

1. 구성 

화성에서는 예전에 ‘농악’ 이라 부르지 않고 ‘두레’ 라고 불렀다. 1) 

화성 두레는 길굿에 이어 마당놀이 3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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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부에서는 잦은 연타채로 캡이들의 주의력을 한군데로 모은 후, 길가락을 제시하고는 

길가락의 본가락과 변형가락을 친 다음 자진길가락-더드래-지-진가락(달도밝고/우물고 

사가락/엎어빼기/달도밝고)후, 마무리한다. 

제2부에서는 벅구들을 놀리거나 여러 가지 진법을 구사하며 논다. 

제3부에서는 양산 더드래와 싼지패가락으로 춤을 추고, 남녀(여장 남자)아이의 단동고 
리와 열두발상모돌리기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북쟁이만 점고가락을 울리며 대단원의 막 

이내린다. 

길굿가락은 길가락(이른바 칠채가락)으로 할 수도 있고 더드래를 쓸 수도 있다. 퇴장가 

락으로 애용되는 군대 행진곡 가락은 강은중이 사변 후에 시작한 것이라고 말한다. 강은 

중은 영등포로 군대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점쟁이들이 앉는 모습을 보고 ‘끓는 상모’ 를 

고안해 내었다고 하는 바, ‘꿇는 상모’ 란 오른다리를 땅에 붙이고 앉은 다음, 왼다리를 

1) 農樂이란 용어가 처음 문헌상에 보이는 것은 1935년도에 민속학자 宋錫夏가 쓴 〈농촌 오락의 
조장과 정화에 대한 私見〉이라는 글이며, 조선총독부에서 1937년에 발간한 [조선의 향토오락]에도 
‘농악’ 이란 용어가 나온다. ‘농악’ 이란 지방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것(풍물, 용장, 장풍장, 

매구, 걸궁, 걸립, 굿, 金鼓, 軍鼓.두레)을통합할수 있는학술적 어휘로서. 日帝에 앞서 우리 학자 
에 의해 처음 指稱된 것이라 여겨진다. 



땅에 붙이고 앉는 동작을 하는 것으로서 디-른지방 풍물단의 상쇠 등의 동작에서도 그런 

모습이 이띠금 파악된다. 심-십육방 군대 훈련진도 강은중이 생각해 내어 역밀-농익-에서 시 

작하였다고 강은중은 믿는다. 

회정두레는 경기북부의 웃다리농악과는 딜리 농사 모의동작같은 것을 하지 않는 대신, 

진법놀이를 펼친다. 화성두레의 진법으론 을자진 멍석말이(달팽이진), 팔자진, 원진, 가 

새진, 십자진, 고시-리꺾기, 삼십육방 훈련진 등의 진법이 존재하였다. 을지-진은 챔이들이 

마당에 들어서서 맨처음 만드는 대형이다. 화성두레에서는 무동을 세우지 않았던 곳도 있 

지만, 세웠던 미을에서도 남자이-이 한명과 여장 남지-이-이 힌-명을 단동고리로민- 무동세웠 

다. 

치배들의 복색은 1960년대에 여성농악단이 활약히-고부터 유행되었다고 하는 바, 화성 

두례에서는 흰바지 저고리 위에 파란조끼를 입고 노랑색 파란색 띠를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로 내려 빨긴잭 허리띠로 뒤에서 매어 고정시키는 형태를 선호한다. 

2. 특징 

(1) 화성두레에서는 기본기-락 명칭으로 길기-락 자진길가락(육채). 더드래, 잦은 더드래, 

자진가락을 쓰며, 지-진가락 안에 우물고사가락과 엎어빼기 및 “달도밝고 별도밝고” 가 

락을 포함시킨다. 화성두레에서 가장 느린 가락은 ‘상벅구춤’ 가락과 싼지패가락으로 

서, 싼지패가락은 타지방의 굿거리에 해당하나‘ 화성두레에서는 ‘싼지패’ 가락으로 통 

한다. 

길가릭은 타지방 웃다리농악에서의 칠채에 해당한다. 칠채에선 정을 7타함이 일반이지 

만, 화성두레에서는 8타히-기를 애호한다, 

더드래는 타지방의 삼채에 해당한다. 더드래의 교습가락 중에 “화성 땅에는 효자가 많 

고, 경기도 땅에는 바탕이 좋다” 라는 구음이 전해온다. 

같은 3분박4박장단이지만, 잦은더드래〈더드래 〈양산더드래〈싼지패가락 순서로 속도가 

느려진다. 

엎어빼기는 소고가 엎어빼기 사위을 할 때 쳐 주던 가락으로 타지방에서는 ‘휘모리’ 라 

고도 일걷는 바, 회-성두레에서는 자진가락에 섞어 연주한다. 

‘달도밝고’ 가락의 연주에 있어서 막음쇠의 정도에 따라 ‘지가’ ‘메라’ ‘그라’ 의 

구음으로 이를 구별한다(제17장의 해설 참조) 

(2) 화성두레에서는 본쇠(단쇠) 이외에 변형장단(곁쇠)을 많이 구사함을 그 가락의 특정으 

로 삼는다. 특히 길가락에서 곁쇠를 구사할줄 모르면 화성가락을 연주할 줄 모르는 것으 

로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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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한 반복을 피하고 약간의 변회를 주어 두종류의 가락을 교차반복시킴으로써 

쇠가락이 풍성해 보이도록 한다. 이러한 기법은 강은중의 행진곡 북가락〈화성두례 11)에 

서도돋보인다. 

(3) 화성두례에서는 길가락 다음에 반드시 자진길가락(육채)을 거쳐 더드래로 진행한다. 

타지방의 웃다리두레에서는 자진길가락이 존재하더라도 길가락 다음에 바로 자진길가락 

을 잇대는 용례가 더물다. 

(4) 백토리 두레의 ‘상벅구춤’ (제5장의 해설과 〈화성두레 16)참조)가락은 느린 3분박 

4박장단이지만, 쇠채를 비스듬히 밑으로 뻗치며 쳐내리는 부분 등, 독특한 구성을 한다. 

(5) 마도면 고모리 김경수의 열두발상모가락〈화성두레 17)은 실제 연희가 뒤따르지 않았 

던 조사라 앞으로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8분의5박 2마디에 8분의9박 1마디를 결합한 

복합장단이라 주목된다. 또한, 강은중이 이끄는 역말두레는 ‘끓는상모’ (제3장 해설의 

2. ‘소고춤사위’ 참조), 삼십육방 훈련진 퇴장시의 행진곡가락 등을 고안한 빼어난 두레 

이다. 

(6) 신외동 안병선 전승의 고사덕담은 시절이 특별하다. 

(7) 백토두레에서처럼 마당놀이의 종결 뒤에 북이 단독으로 점고가락을 울리는 점은 이채 

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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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화성 두례의 기본 쇠가락과 
고사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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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R 장 
전통 화성 두레의 기본 쇠가락과 

고사덕담 

화성 두레의 기본 쇠가락 일부를 정간보로 작성한다. 제 17징-의 삼선보 등과 비교하여 

학습한 후, 본 보고서의 삼선보 채보들을 이해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강박의 죄 또는 징의 타점/ 。일반 쇠타점/ ·약박의 쇠의 타점/ ?장식음/ 

·막음쇠/ ACW 시계반대방향/ 

〈회정두레 1) 
길 가락 

(A) 8분의 5박 2마디 

I• II• 
갱 그라 생 갱 그 닌]- 갱 

(8분의 6박) + (8분의 5박) 

|· |· || · 
갱 그라 갱 그라 생 갱 

8분의 5박 3마디 

I• I : 。 | 。 l • || · |· : 。 l 。 || · 

갱 二l 랴 갱 생 갱 그라생 갱 

|| 



)) 

(B) 8분의 5박 2마디 

|· I• : · I II• I• : · I 
갱 그라 갱 이 갱 그 라 갱 이 

(8분의 6박) + (8분의 5박) 

|· I• : 。 I 。 ||· I• : · I 
갱 그라 갱 그 라 갱 그 라 갱 이 

8분의 5박 3마디 

|· I ; 。 | 。 I• : · II• ;. I• : 。 | 。 II• JI 
갱 그라 갱 이 갱 이 갱 그라 갱 갱 

(C) 8분의 5박 2마디 

|· II• |· 
갱 그 라 갱 갱 그라 갱 

(8분의 6박) + (8분의 5박) 

|· |· ||· |· 
갱 그라 갱 그라 갱 그라 갱 

8분의 5박 3마디 

|· I ; 。 | 。 | • II• I• : 。 | 。 || • || 
갱 그리-갱 갱 갱 그라갱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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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두레2) 

상벅구춤 

- 삼선보〈화성두레 16)의 8(상벅구춤)과 대조할 것 -

느린 3분박 4박(1박 = M.M 50) 

I 8 I I 11 8 

(쇠를둡혀 막고친디) 

II• I I • II~ 

(쇠를 원위치로 (쇠채를 비스듬히 
세워 친다) 밑으로 뻗쳐내림) 

(쟁이들 동작) ; (안을 향해 큰 원을 그리고 제자리에 정지) (옆으로 1步)

I 8 I I II 8 I I II • I I • II 。 。 | 。 。 | 。 。

(쇠를 원위치로 세워 친다) 

(쟁이들 동작) ; (제자리에 정지) (옆으로 1步)
ACW 

| • | 。 | 。 。 II 。 | ? | 。 || • | 。 | 。 。 || 。 | ; 。 | 

(쟁이들동작); (G) (제자리에 정지) (H) (옆으로 1步)

| • | 。 | 。 。 || 。 I : 。 | 。 。

­

-
。
­

께
 주
 

M 

그
 

---
M 

-。
-

박
 

-。
-

14 

-
。
-

뿌
 그
 

A*

-’--
。
-

님
-

T
L
 

닙
E
 -­

qu 

--
-

(쟁이들동작); (J) (옆으로 l步) ACW (K) (옆으로 1步)ACW



。

* (K)를 몇회 반복한다. 

I • I 0 I 11 。

상벅구춤가락은 3분빅-4빅-의 느린 굿거리장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처음 2장딘-에서 매장 

단의 제 1,2박의 쇠를 늄혀서 믹-아치는 점과 제3,4박에서는 쇠를 원위치로 세우고 치되 첫 

정-단의 제4박에서는 쇠채를 밑으로 뿌리며 치는 점이 독특하다. 처음 2징-단에서 북은 제 

4빅-을 강하게 치며, 제 1,2,3박을 약하게 친다. 쟁이들의 동작을 보면 제 1,2,3박에선 정 

지해 있다가 제4빅-에 옆으로 한걸음 걷는다. 제3마디에선 전반부에서 (G) 정지했다가 후 

반부(H)에서 한걸음 옆으로 긴-다. 제4마디부터는 반장단에 1보씩 시계반대방향(A1α"TV)로 

옆걸음질한다. 

엎어빼기 
〈화성두레 3) 

새 생 

• 。

。

.

이]
새
 

E그 ’띠↓
1

니
 

_1 

。

n ””u I • l 。

/” 

8분의 4박 2마디 

E런 。~ 

위의 @길가락〈화성두레 1,39의 1) , @상벅구춤가락〈화성두레 2,16의8) , @엎어빼기 

〈화성두레 3) 이외에 @인사굿〈회-성두례 16의 1) , @자진길가락(육채)〈화성두레 39의2) , 

@더드래 〈화성두레 40) , @잦은 더드래 〈화성두레 39의3) , @양산(도) 더드래 〈화성두레 

16의 12) , @싼지패가락(굿거리)〈화성두레 16의 13) , @쩍찌기 〈화성두레 9) , @상부받아 

치기〈화성두레 16의 10) , @북싱-〈화성두레 16의 11) , @무동장채〈화성두레 8,17의5) , ® 
열두발상모〈화성두레 17의4) @우물고사가릭-〈회-성두레 39의4)과 @“딜도밝고 별도밝 

고” 〈화성두레 39의4) 등의 자진가락〈화성두레 39의4) @종결가릭-〈회-성두레 17의2 끝 

〉 ,@점고가락을활용한종고기-락〈화성두레 16의 13끝, 19) , @행진곡가락〈화성두레 11) , 

@꽃놀이가락〈화성두레 44) 및 여러 가지 연결채 내지 넘김채들이 있다. 

이중에서 @@∼@,@의 〈화성두레 8) ,®은 3분박장단이고. @@@@@@는 2분박장 

단이다. 그리고 @@@,@의 〈화성두레 17의5) ,®@뼈은 복합장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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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담읍강은중의 쇠가락 

〈화성두레 4) 
화성시봉담읍 
역말두레 강은중죄가락 

1. 시작 

쇠 ; 강은중(1925 . 남) 
정 ; 차진규 
채보 ; 이소라 (2006.Dec.3) 

」) = 150 
accel 

「3기 L「- 4-「 -

v ~ v 」」↓」
- -- 퓨rτ--π 

냥빌 빌널닐 Pν 

이하. 정도 잦은 연타채로 점점 몰아침(accel) 

「- J ---i 「- 3 -「

.- F’ .- F’ F’ .- F’ 

(징은 멈춤) 

름~ ”-륙μ
 

도균 

2. 길가락 

2 1 제시 
」 = 100 ∼120 

:>- ;:>- ;>- ;:>- ;:>- > ;;... :;>- L '- >- >- >-
[ t - -- 1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2-2 본가락 

& 

f t~ ~ t~ 11 ~ : : ~ ~ v F 
IJ’j• ~ ν ~ ‘1 @ 

’‘ I l 

이학재 



0 
::::-----+ - -

↓----.~ I I'\ I 

*(2-2)의 본가락을 1회 더 반복 

2 3 변화가락 

0 .._ _.._ 0 .._ .._ 0 .._ 6 ι 0 .._ - ι 

” ... - . [ 「 ' .- iι〔 「 ’ IV r- - [ r- - ~~ ” ] ,... [ .-

뀌
 엮 
니
 

& ι --- ι ι--‘ ι & 

* (2-3)의 변화가락을 1회 더 반복한 뒤‘ 본가락을 다시 1회 반복한다. 

이어서 변화가락을 l회 더 반복하면서 쇠손을 높이 들어 자진길가락으로 
들어감을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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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진길가락 
J = 170 

6 

I Sim. 

(A) (B) 

’;이어서 (A)+(B)+(A)+ (B)+(B)+(B)를 연주한다. 

4. 삼채 

J = 100 

J : ti J f-/siln 

(쇠잡은 손을 치켜 든다) 

*이이서 (C)를 몇차례 더 반복한다 

J = 120 
& 

& 

(C) 

J. = 100 

(쇠손을치켜들어 

자진가락으로 둠을 예고힌다) 



ι” 

5. 자진가락 
jl = 207 

「1 4 JI' JI' JI' JI' ! Jll'Jll' Jll'Jll' JI' Jll'Jll'Jll' !Y.! ~ ; νH¥.-←,.....,. JI' JI' JI' JI' JI' 

「 8 L..J LJ = 만도밝-고별도밝고 

〈북〉 -Ji .ι4」 ~ ~ ~ .h 싫 

6. 엎어빼기 -쇠를 눔혀 친다-
jl = 200∼207 

온→-- - - -
「 8 It' ~ It' ~It' It' ~It' ~It' 

〈북〉 J2 Jl .L~ I sim - - - - fu::_ l) - - -
v ~ v ~ v 

(D-2) 

” (D- 1) 또는 (D-2)를 12회 더 반복한다. 

7. 단락짓기 

」 = 104 

’ 닐 님 님 닙 

달도밝고별도밝-고 

u 님 | 
=-

-? 

e 
F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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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삼채 

..,. ~~~ 

I II II I I 륨추 

• .p_• 

&
{
며
|

〉

나
 

f 혐X붙2 
& 

I II II I I 

--- -- - (E二l_f - - - - - - - -
*(E- l)+(E-2)를 5회 더 반복. 

짧
 

W 

「i÷十컨F十7ε::j:J 

I sim 

용추 
Ji-.-.」

F추 

‘u 
·0 

·r 
〉
뼈
 

-----’ 을
서ν
h
F
 

용추 

Ji-# 

(‘죄를 치켜들었다 내림) 

# 
멜 

뾰
 
년
 

더
 늬 

m Z4 

꽤
 

를
 냉 

E 
& 

(쇠를 치켜들어 신호) lJ-」L I s1m 

(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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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진가락 

Jl = 194 

〈엎어빼기〉 

Jl = 214 

Jl = 206 

I S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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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로의 넘김가락 

「 ]] | ]]] 
(F 1) 

10. 단락짓기 

‘달도 밝고 별도 밝고‘ 가막플 4회 연주한다 

b_ L - L - ‘( 

~ ~ ~ ~ 」-」 :f 뻐
 

V 

(달도밝고를 단락짓는다) (정과 북도 잦게 연타한다) 



쇠 

굉 효 4== 

북 

정{911 

(쇠를눔혀 막고친다) ‘(쇠를막지않음) 

(H) 

=-- =-- =-- ==-- - - - - - - -n 
ω
 

( 

3 

(K)를 3회 더 반복 

때
 3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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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락짓기 

딘-도밝고 별또밝」l 



13. 

」 . = 120 

u 8 」4」 | V 」」...J V I I V I I I I 

& & 
~← ~~ ~~ ~ ~ ~ ! ~~~~~·~~ ~~ 

u I V' I I I I ’ VI ν | | | | 

& & 
11 [ r- r-r- I""'" [ r- r-r-r- 1 1""" [ ,.... ,..... ,... r-

E 

14. 

뼈
 
배
 

」 = 120 

& ‘· ι & 

& & & 
- - - - - - - ‘’ - - - - - - - - - - - ’l [ ... [ r- r- I""" r- II 0 r-, ,...- < ... ... [ ... F、 r- r- II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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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Ii i I I i I I I I ffi Fff 

({번
41
 

」 = 100 

ULJ ULJ 11111111 님닙 | 
달도밝고별도밝고 

15. 단락짓기 

답
 μ 

F뉴 며 용추 
↓
빼ν 

Vf 

16. 종결가락 

-v추 

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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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두레 5) 
화성시몽담읍 
역말두례 

(서두) 」 .= 110 

강은중길가락 
쇠 ; 강은중(1935. 남) 

징 ; 차진규 

채보 ‘ 이소라(2006. De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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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 I II I I I ~ I II i 
(A) 

(자진길가락) 

-합
 

흙
 뺨
 

웹
 웹 

m 

손
 
진
 

니
 

으
」
로
 

|U 

잡
 채
 

」

쇠
 
삼
 

&

i
「
|
·
·*

돼 
F추 탁늄추 Ff 

(A)를 2회 더 반복. 

F월 

(삼채 넘김가락) 

답
 얘 



3서 

〈화성두레 6) 
화성시봉담읍 
역말두레 강은중자진가락 3채 

쇠 ; 강은중(1935. 남) 

징.차진규 
채보 . 이소라(2006. Dec. 3) 

.P = 187 

(진입) 
월二= 

;; 3째란 1탄도 밝고’와 ‘엎어빼기’ 및 ’우물고사 사락’을 의미한다­
- 구세적으로-는 신입 -달도밝고- 엎어빼l]-우불고사-엎어빼시 

념겁채-달도밝고-단락짓기로 진행된다 . 

」」 」」 」」 」」 v v v v 
달도 밝고별도밝고 

(엎어빼기) 6 6 

u v ~v ~v 님닐 V ~ v 
겐 시샌 지 개 개개개 캔 지개 

(우물고사채) 

.P = 200 6 

』느닐 납」 

플줍쇼 불즘 쇼 사해용왕물줍쇼 

~ 
(A)를 6회 더 반복. 

(A) 

(단락짓기) 

옳조 

꿇즘 

(넘김채) 

vvvv vv 낱」 s VI I V I I 
닫도 밝고별도밝고 

표드핍 

i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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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두레 7) 
화성시봉담읍 
역말두레 무동삼채 (1) 

쇠 ; 강은중(1935. 남) 
정,차진규 

채보 ; 이소라(2006.Dec. 3) 

.‘ 더드래의 3분박4박중 매막마다 한걸음씌 내딛는다. 
* 차진규;양산더드래의 매박에 두발을 모으며 걷기도 한다. 

J. = 120∼110 
& 

(한걸음) (한걸음) (한걸음) (한걸음) 

& 

* 단순 삼채가락으로 자진가락으로 둠을 암시 (쇠잡은손을치걱듬) 

험
 μ 

Ef 는f 
별도 밝고 

y ν v ν 
(엄지손가락 끝으로 쇠를 눌림) 

~ i존 

V II II I 
효
 
F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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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봉담읍 
역말두레 

J. = 120 

윗장단 〉 

무동삼채 (2) 

쇠 ’ 강은중(1935. 남) 

채보 ’ 이소라(2006.Dec.3) 

;; 윗장딘-과 아랫장단을 교대로 반복 연주한디. 

아랫장단 -- >

니 8 I 1-1 I ν 」L」 | y \I I \l I 」L」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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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두레 8) 
화성시봉담읍 
역말두레 쩍지기 

쇠 ; 강은중(1935. 남) 

정,북; 이소라 

채보 ; 이소라(2006.Dec.3) 

* 역딸에신 해방되고나서부터 쩍찌기를 한다. 
” 앉을상 가락이라고도 일걷는다. 
’ 자진가락 끝내놓고 북상이 전진,후진한 후에 새로이 
쩍찌기 가락을 치는데, 원진을 ACW로 돌며 2,3회 친다 

」 .= 105 ∼ 120 

• -·IL - _ 

I II I \i I II II I 
(까치걸음) (까치걸음) 

τ 

휴은←낙f_ - - -· 
• 

휴τ-;--휴- - - --

I I I I ! I I ,1 I I 
(강은중 동작) 영덩이가 닿을 정도로 앉음 일어섬. 앉음 일어섬. 

」. 」 .J . 

I II I II 
(까치걸음) 

f 
휴추←→f - - -

| | | | 
- --양흥- --- - 일어섬 

I s1m 

b 
=:---휴- - ‘ 

ν \i I 
(까치걸음) 

II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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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두레 9) 

쇠 · 강은중(1935 . 남) 
소고·이학재 
채보 · 이소라(2006.Dec. 3) 

까치걸음채와 소고 동작 역말두레 

1. 정지 

I I I I 
(소고1타) ( 1타) (1타) ( 1타) 

소고쟁이 ; 제자리에서 침 

H호 
4 

(준비) 

흉 검 

끼、 0£;<J· . 
~-」。 「 , 

ι-류
 
뼈
 

。 -
다
끼
 

짜
 

2. 잎걸음질 

0 

f 
소고동작 , (밑에서 l타)(위에서 1타) I Sun. 

」 = 100 

왼발 왼발 오른발 (·앞걸음질)오른발 

오른발 왼발 

상모지를 시계방향 

(CW)으로돌린다. 

& 

L ] 」」

(Aαm 

시계반대방향 

(ACW)으로돌린다 

(뒷걸음질 예고) ‘b 

I I 
(CW) 

질
 때
 

으
口
 |J 

커
근
 

둬
人
 

nJ 
r;징은 멈춘다 쇠는 막고친다 

「ε-드는슨드프-γ-;「「 
’ 」-I:닐 노노」 φ)를 6회 

더반복. 

f!±i_ 틀표 E了
(*넘김채) 

er 
( 1타) (1타) 

2회씩돌림 

(D) 

(1 타) (1타) 

상모지를 2회씩돌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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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 tf ’ L」 -달 I 「 r- r- 1 r-r- 「 r- 1 r- r-~ 

내 } 냉빌 |난펀 반 」뇌 } | 
a b c d 

a 허리 밑에서 앞면 1회 침. 

b 가슴께에서 소고를 쥔 왼손의 손등이 보이도록 소고를 돌려 소고의 뒷면을 1회 침 

c 기슴께에서 소고를 쥔 왼손의 손등이 보이지 않도록 원상복귀하여 소고의 앞면을 
짧게 1회 침. 

d 가슴께에서 소고잡은 손은 c상태로 그대로 두고 소고채를 쥔 오른 손을 소고 뒤로 
가져가 1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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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성두레 10) 
화성시몽탑읍 
역말두레 퇴장 때의 군대 행진곡 가락 

쇠;강은중 

채보 ; 이소라(2006 . Dec . 3) 

J = 100 

「 4 단닐 l변딘=:」년 | 컨 ~ LJ I 
I I I 

4 되 - - -

〈화성두례 11) 

화성시봉담읍 
역말농악 강은중의 엎어빼기 가락 

쇠 · 강은중 

징 · 차진규 

채보 · 이소라(06 . 1-10- lB) 

(해방전) 

.fl = 200 

뷰」 

(해방후) 

.fl = 200 

* 시 선시넌l 승-91 아나이며. 소그~Q] 염어빼시 장띤에 쓰얀다. 

·: 옆어빼시 녁 시냥{〉; 휘모리 4,:i 딘,:_ ·'r닉 E다. 

& &-‘-'· 

』L」 낱」 낱」 닐-」 ν ~ 닙니 
(A) (B) 

* (A+A+B)를 3회정도 반복한 다음(B)를 몇회 되풀이 하고 맺는다 

* 1 946년 이후론 다음의 가락으로 즐겨 쓴다. 

- 1946년 이후에 즐겨 쓴다- -

』노닐 V ~ \I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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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두레 12) 
화성시봉담읍 
동화3리 

때
 

n{u m1 % 
중
 규
 쇄
 

으
」
지ι‘
이
 

강
 차
 --

-
-
-
보
 

쇠
 징
 채
 

줄다리기 쇠가락 

1. 줄메고나갈때 

」 . = 105 

Li 。 | L」 I J I I 

E훌E코 
--
­

=
­=

-떼
 

&

i
흑
/

-

---
-

-=

-
씨
 

-‘.Fl
·-’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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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7 Ff &-
류
 

JI →f」

→
시
 

=
.

-
여
 

·:
· 

b
--f
」
〉
이
꺼
 

2 . 줄당길때 
J. = 63 

니 8 」 」 | 

위여자 

3. 판정난이후 

뽑=격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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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두레 13) 
화성시봉담읍 
역말두레 고사반 

국태민안이 범윤자 시화년풍 
년년이돌이든다 

이씨 한양 등국시에 한양 도읍이 생길 적에 
삼각산 기봉하야 봉학이 넌지 생겼구나. 

대궐을 눌러라 봉학을 짓구‘ 봉학을 눌러라 대궐을 짓구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오영문 학악산은 
각도각읍을마련하고, 

창 강은중 
채보 · 이소라 (06- 12-3-2B I 

MD06- 12-3 n.1) 

왕십리는 청룡이되고 등구재 만리재 백호로다, 
종남산은 안산이요 인왕산은 주산이라, 

관악산은 화산이요 동쪽강이 조수되어, 
여천지(는) 무궁이요 만호장안은 절씨고 

J. = 163 

쇠 (Kl) 

강남은 소한국 우리나라 대효F국에 

인물지심을 아니시던 고국 역살에 손님 마마 

강남서 나오실 적에, 쉰 세분이 나오시다가 

」 ‘= 133 ,.. 
\I - -“‘ -- -- -- -- -‘ I “ ·‘ -- -‘ ·‘ ·‘ i“‘ II 

쇠 (K2) 파、 「3 「 「「l 「 「3 「 「다←l:f:고「 「; 「 「「, 「 「 !f II 
~ I ι ’ “ l ι , J- I “ l "-

쉰분은 회정을 하고 다만 세분이 나오실 적에 

요동은 칠백리요. 금릉은 육백리라 

앞으루두 열두강, 뒤루두 열두강(이요) 

이십사강을 건널 적에 어찌아찌(나) 건널소냐 
배를타고 건널적에 I (Kl) 

그 무슨 배를 잡었더냐 나무배를 잡어타니 

나무배는 썩어지구 돌배를 잡어타, 

돌배풍덩 갈앉고, 흙토신이를 장어타. 

모진강풍 못잊어서 질락발락 다 떨어지고 



종이배를 잡어타, 종이배는 미어지구, 
앗다 그배 못씨겼다 수양산 버들잎을 
주루룩훌어 배를모아 영계양산 흐르는 물에 

두둥실 띄어다가 홍공단 선을 둘러 
백공단 농을 달어 이물에 잡어 청청기, 

고물에 잡어서 왕청기 청기 용상 받은 후에 
방도날은 순위되여, (Kl ) 

부는 바람 역풍이라 명지바람 전설풍에 
애쩍 지쩍 건널적에 노정기를 되여보자 
철산가산 안주백산 단군 천년이나 기사〈기자〉 천년, 

이천년 조공받던 평양 계명을 다달어 
인물 지심을잠깐하고을미대를 넙치돌아 
시내 귀경을 잠깐하고 경기도〈황해도〉로 치달어, 

열아래 손축을 얼른 지나 송도역마 갈아타구 
송도왔던 개성 목‘ 인물지심을 잠깐하고 
경기도루 치달어, 고양 역말을 갈어티구 

양주읍을 훌훌지나 작은 옥분 큰 옥분이 
무학재 고개를 훌훌 넘어 독립문을 %빨아 메고, (Kl) 

팔만%반 그 먼가고 가고 잠깐 하울적에 
아랫대궐에 웃대궐 경복궁 새대궐, 
왕자 그건 이아니시냐 이름 한자를 적어두고 

개오집〈기와집〉을 돌아봐. 게와집은 게한가중 
초가집은 초한가중, 오두막 집은 복석가중 
밤이며는 불쓴가중, 낮이며는 나는 가중 

이리 저리 저리 이리 담을 짓고 하도로 나려올제. 
남대문 낙사읍로사 칠패팔패 돌머러루 

앞독이라 동조강을 앞녹이라 과천 옥발을 지나 
발서거네 굴서거네 지대 고개를 훌훌 넘어 

끼녕「!호!소’ *뇌관두러|쇼1-11략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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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 시 잘 스 니 그 어 내 단 시잔소냐 

“ | ‘ I I ‘ ’ “ “ , 、 , 、 ! , 、 l I I I 、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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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 r 1 r 

회 싱시 히 」낀,:_ 봉 딘-음- 동 회-닌 1 -: ;- 1'] 야 륜어 

그 누운 경치로다 도원 누이도 부인마마 

근거 본능에 양년부처 근실게 극락으루 

하루 백리를 들어갈적에 무심 옥심 덩쿨달어 



(쇠) 

녕「 1 -화성 검흔」듀러|소~·~략 에9 

산 필- 선 후 II)- ,시 
는즈 t」 일 백육십 사 시두룩 

점 지 말원 하옵 소니 근 들아니가좋을소냐 

」 = 133 

그는 그리도 하느니와 금년같은 해우년에 

호구 역사를 시작하니 호구 역살을 풀어보자 

살을 풀어라 걸인살, 원근 도정에 이별살 

내외지간에 공방살‘ 하늘이 울어 천둥살 
땅이 울어 지동살. 사람이 죽으면 상문살 

혼인 대상은 주상살‘ 거리 거리도 성황살 
돌무데기도 석살이냐 단불 단불이 선황살 
물아래 출입을 하옵시고 이태백이도 선황살, 

물위에 출입을 하옵시면 두되백이도 선황살 

실냉 밑에는 맹그랑살 수채 구녕에 흘린 쌀 

모든 살을 막어다가 어디월날 소홀하니 

근들아니가좋을소냐 

그는 그리도 하느니와 금년같은 ~쩡3 
농사한철을지어보자 

신농씨의 큰손으로 하우씨는 비를주구 

천황 지황은 인황씨 농사백이 또 있느냐 

남은 독기라고 장만할제 앞들에는 천석지기요 

뒷들에는 만석지기, 물이출렁 수답이냐 

물이 말러서 건답이냐 한톨 종지를 땅에 묻어 

천금 만금 들어가니 농사 임이 다 오셨다. 



딩() 

볍씨 힌-변 뿌랄적에 울긋불긋 대추잘 알룩달룩이는 까투리찰, 
여주 앞에는 석노찰 꼭꼭 붙었다 쟁끼찰 김포통진은 밀타리 벼l 

광주분원은 사발벼1 여주 이천 자채벼l에 
환각씻는 노이베 견우 직년의 칠성베 
온갖 씨를 다 흩였느니 밭농사 접어들어 

올콩졸콩 쥐눈이콩 만리 타향은 강남콩 
이팔 청춘에 푸르대콩 두방 태수는 무르대콩 방정맞다 마태콩 

그는 그리도 하려니와 갖은 양념을 심어보자 
참깨 들깨는 더들깨 고추 장추는 화당초 

오이 호박엔 마늘과 미나리 생각을 덧들여서 
여기 저기 심었으니 근들 아니기- 좋을소냐 
그는 그리도 히려니와 농사 한철을 버려보자 

구 누가 그러구나. 앞동네 선머심 
뒷동네 선머심 , 우푹 낫을 갈아차구 
이리 흠척 도려묵고 저 논둑에 걸쳐놓고 

처리 흠척 도려묵고 이 논둑에다 걸쳐놓고 
우유같은 요와님은 술동이를 받쳐이고 
(한냉으자는 고은 앵은?) 제 홍이 도도하다 

농사 한철 거를 적에 사람의 힘이루 못하며는 
우마대마를풀어보자 

어떤 우마를 풀어 보나 왼논 백이나 별 백이. 
우깐뿔이냐 죄짝뿔 안쪽 식이냐 맛쪽 식이냐 
이실 식이냐 비날 배기루 드럭 고구룩 

꽁지없는 동경소 각처 우마가 다 모여서 
애쩍 지쩍 실을 적에. 나갈 적에는 빈손이요 
들을 적에는 옥석발이 담불 담불이 노적이라 

노적이루다 울타릴 내고 앞노적을 바라보니 
봉학이 효μ상 앉았구나 한 날개를 톡탁치니 
수만금이 들어오고 또 한날개를 톡탁치니 

만고 볼락이 들어옹다 그 무슨 복 들어 오나‘ 
사람의 복은 걸어들고‘ 쪽제비 복은 뛰여들고 
구령복은 기여들고. 물복은 흘러들고 

만수산에 구름 일듯 뭉게뭉게 들어오니 
거부장자가되올시고 



-자손축원-
{;참고용 

축원이갑니다 축원이갑니다 

(건명에) 김씨댁에 (축원이 갈적에야) 

없는 애기두 점질하고, 있느애기, 수명 장수 

명과복을빌을적에. 

」 ‘= 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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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애 기를 낳으 시 띤 효 지- 충신 발원 이고 

딸 애기를 낳으 시며는 열 너 효부 발원 이라 

나라에는 충신둥이, 부모게는 효자둥이. 

동기간에는우애둥이. 일간간에는화목둥이, 

친구 긴에는 우신둥이. 접지 발원 하옵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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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중의죄가락해설 

1. 계보 

깅-은중은 1925년도에 정남면 귀래리에서 출생하였으며 다섯 살에 봉담면 동화3리로 이 

주히-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동화3리는 조선시대에 피-발마에 쓰는 역말을 길렀기 때 

문에 자연마을 이름으론 ‘역말’ 로 불리운다. 깅-은중은 농사도 지았다, 

역말에서는 두레논매기 때와 호미걸이 . 정월 보름날 밤의 줄다리기 및 정제(우물제; 

“뚫어라 뚫어라 샘구녕 뚫어리-/ 물룹쇼 물줍쇼 (요왕님요) 물줍쇼) 때에 주로 쇠를 쳤다. 

음력 10월 초하루에 지내는 산제에서는 두레를 치지않았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산제당 

이 있어 어디에 걸립을 나가게 되면 산제당에 들려 고히고 나갔었다. 

강은중은 12세부터 농악에 입문하였으며, 소고수를 40년간 하였고, 역말두례의 상쇠를 

맡은지는 30년 된다. 역말의 상쇠 계보는 다음과 같다. 강은중은 이성재의 쇠가락을 보 

고듬으면서 익혔다. 

이씨(살았으면 120세 . 역말출신)-김씨(살았으면 110세.역말출신)-임수원(강은중보다 

7‘ 8년 년상.동화3리 토민. 농시-지었음)-이성재(1919년생.남.동화3리 토민)-강은중 

역밀-두레는 1986년도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봉담역말두레로 나가 입상한 이후로 

이름이 났다. 강은중이 26세 되었을 때 수원의 이병태(선소리문)가 꾸민 걸립패를 따라 

걸립을 나갔는데, 동행한 임광식은 그당시 겨우 상모만 돌리는 10세미만의 어린이였다. 

이병태 걸립패에서 강은중은 벽구쟁이로서 돌사위 앉을사위 반상, 쪽두상모며 자반뒤집 

기 등을 하였다. 돌시-위와 앉을시-위는 역말미을에서 그냥 배운 것이고, 콕두상모는 안성 

에 갔다가 안성사람들 하는 것 보고 배워 역말두례에 처음 도입하였다. 강은중에게 쇠를 

배운제자로는이성만등이 있다. 2) 

2) 이성만이 1986년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상쇠로서 역말두레를 이꿀고 나가 준우승하여 

상금 20만원(그당시 땅 500∼600펑 살 수 있는 금액이었디)을 탔다 역말두레는 그때부터 매년 

경기도로부터 전승 보조금을 받고 있다. 강은중에게 배워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간 제자가 넷이며 

그중 1명은 대학교에 들어갔다(2006년 10월 강은중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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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고춤사위 

돌사위는 오른발을 먼저 내밀고 시계반대방향(ACW ; Anti-clockwar이으로 한바퀴 돌 

리는 동작이다. 앉을 사위는 앉았다 일어선다. 반상은 앉았다 반쯤 일어선다. 꼭두상모 

는 안성에 갔다가 안성사람들 하는 것 보고 배워 역말두레에 처음 도입하였다. 강은중에 

게 쇠를 배운 제자로는 이성만 등이 있다. 

3분박4박의 더드래 한 장단 “캔-지( 」 .P) 캔-지( J .P ) 개개개(.P .P ]> ) 갱( J . ) ” 에 

“화 우 - 뒤로 제낌 -고개 숙임” 의 상모동작을 한다. 그 1박(캔-지)의 속도는 M.M 

118정도 된다. (M.M 60이라면 l초의 속도이고, M.M30은 2초 M.M 120은 1초의 절반 

인 빠르기이다) 자반뒤집기에서는 몸을 뒤집어 돌려 뛰며 원진(圓~車)으로 회전한다. 

예전에 벅구들의 상모는 나비상(꼬리가 세 개달린 상모)이었으므로 짧았다. ;l) 그 후, 강 

은중이 영등포로 군대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점쟁이들이 앉는 모습을 보고 ‘꿇는 상모’ 

를 고안해 내었다. ‘꿇는 상모’ 란 오른다리를 땅에 붙이고 앉은 다음, 왼다리를 땅에 

붙이고 앉는 동작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줄다리기 쇠가락 

역말의 줄은 수원의 고색줄 만큼이나 컸었다. 매년 정월 보름밤에 다른 마을두레들도 

초청하여 줄다리기를 하였는데 봉담 동화1리 밤고개 두레, 봉담 분천1리 두레, 봉담 분천 

2리 시내말 두레, 봉담 상리 삿갓골 두례, 봉담 수영리 두레, 태안읍 기안1리 두레 , 태안 

읍 병점 진원 두레, 태안읍 배암말 두레, 정남면 보통리 두레, 수원의 고색말 두레, 수원 

의 고찌말 (현 수원시 마우리 조금 넘어간 곳에 위치)두레, 수원의 오목내 두레 등 이웃 

12두레들이 참가하였다. 이중에서 밤고개 · 분천 · 보통리 · 고색말 · 고찌말 두레는 단골 

손님으로 늘 왔었다. 역말에서도 고색마을 행시- 때는 늘 갔었다. 이들 이웃 두레들이 도 

착한다는 전갈이 오면 초청두레인 역말두레가 영기(令媒)를 앞세우고 미을 입구로 나가 

서로 북(鼓)으로 점고(〈화성두레 19)이창헌의 점고가락 참조)를 울리며 맞아들인다. 

이웃 두레들을 맞이하기 전에 동화3리에서는 농기를 앞세우고 마을뒷산에 있는 당집으 

로 가서 북어, 막걸리 등 제상을 차린 후, 엎어빼기 식으로 절을 하고 고사덕담을 하면서 

농기에 신을 받아온다. 내려오는 길에 마을 공동 우물에 들려 우물굿(더드래로 길굿을 치 

고 가서는 자진가락으로 들어가 우물고사를 하고 맺는다)을 한다. 

3) 나비상에 대하여는 이소라,[대전웃다리농악]대전직할시,1991. 351쪽 참조. 

차진규의 어린시절엔 채상의 길이가 길어서 두발 반 정도 되었다(차진규). 



닥ιl 

화성시 줄다리기에 대하여는 필자의 윈리줄다퍼시[화성시사]가 참고된다. I 

게재 악보로는 〈화성두레 13)의 줄메고 나갈 때(1)와 줄당길 때(2) 빛 승부가 판정이 난 

후의 쇠가락(3)을 실었다. 줄메고 나갈 때는 남자아이와 여장 남자아이를 줄 우측에 세운 

다. 줄을 만들 때는 쇠를 치지 않았다. 썼던 줄은 공터에다 나무 고임목에 받쳐 둥그렇 

게 쌓은 다음, 이영을 둘러 보관해 두었다기- 이듬해 다시 곁줄을 달아 수선하고 보충하여 

썼다. 

줄메고 나갈 때(1)는 3분박4박의 더드래가락을 친다. 상쇠가 처음에 (A)류를 예시하는 

대로 쟁이들이 이를 따라 1회 연주한 다음, (A +B)를 계속 몇회 반복한다. 매듭지을 때 

는 (1)의 제3행에서처럼 (B)의 후반을 갈라치지않고 1빅에 1타를 주되, 끝박은 막아친다. 

(A)와 (B)는 각각 전반부만 다를 뿐 후반부는 캔-지 개갱- (J Jl]lJ )으로 같다. (A)의 

전반부(제 1,2빅)는 매박이 길고 짧은 3분박( J fl )임에 비해 (B)의 전반부는 이와 빈대인 

짧고 낀 3분박( fl 」 )이다. 이외같이 동일 가락을 단순히 반복하질않고 변화가락을 첨부 

하여 반복함으로써 보다 쇠가락을 풍성히 보이게 함은 강은중 쇠의 요령이며, 특정이다. 

줄딩길 때(2)는 3분빅-2박으로 캔 지개 갱-개를 연주한다. 제1박인 ‘캔-지개‘ 에서 

징이 l타하며 줄꾼들은 ‘위여차 외치면서 줄을 당긴다. 

승부가 판정이 난 후에는 더드래가락(3)을 치면서 세바퀴 돈다. 싼지패가락은 치지않 

는다. 무거운 줄을 메고나갈 때 보다는 홀가분하므로 (1)보다는 약간 속도가 잦아 반장단 

에 1초의 속도로 연주되었다. 세 바퀴를 돌고나면 자진가락으로 진행하여 한참을 놀고 

맺는다. 

4_ 진법 

역말의 진법에는 을자진. 멍석말이(달팽이진), 팔자진, 원진, 가새진, 십자진. 고사리꺾 

기, 삼십육방 훈련진, 열두발상모돌리기 등이 있었다. 열두발상모돌리기는 맨 마지막에 

한다. 챔이 옆치기나 무동세우기, 당산벌림 등은 없었다. 

동화3리의 김씨네 집으로 용인군 수지면 머네미을의 김학수(장고쟁이)가 양자로 들어와 

용인두레패와 역말농악이 서로 방문을 하여 함께 놀곤하였는데‘ 용인두레패엔 무동놀이 

가있었다 

I) 이소라. “원리 줄다리기” [화성시사 제2권. 충 · 효 · 예의 고장 (곤편) l 화성시,2005 . 242∼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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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당농악과 계열이 비슷한 웃다리농악에서는 무동들이 많기 때문에 무동쾌지놓이며, 

삼동고리, 곡마단 같은 무동 세우기를 하고, 무동들만으로도 한 줄을 만들 수 있어 ‘E ’ 

자 당산벌림을 하지만 역말농악처럼 무동을 세우지 않거나 화성의 다른 두레농악에서와 

같이 단동고리로 남녀아이를 무동세우는 정도의 농악에서는 당산벌림을 하지않는다. 

두레논매러 갈 때는 길굿으로 길가락을 쳤다. 도착하고서는 을자진을 만들고 삼십육방 

훈련진을 하여 자진가락과 더드래로 돌리고는 길가락을 치면서 멍석말이를 한다. 멍석말 

이를 풀고서는 팔자진 원진으로 들어와 콕두상모 반상 등을 히-며 놀았다. 

을자진은 쟁이들이 마당에 들어서서 맨처음 만드는 대형이다. 을자(ζ字)모양으로 대오 

를 지으며 행진한다. 멍석말이(달팽이진)는 길가락을 치면서 쟁이들을 멍석을 말 듯 달팽 

이진을 만들었다가 푸는 형태이다. 

팔자진에서는 쟁이들이 여닮 팔자를 그리며 행진한다. 

원진(圓n車)은 가장 많이 쓰는 대형이며. 겹원을 만들기도 한다. 

가새진에서는 쟁이들이 팔자를 그리지 않고 두줄로 만들어 직선으로 들어간다. 한번은 

각각 바깥으로 돌아 다시 두 줄로 들어오지만 또 한 번은 서로 안으로 돌아 뒤로 삐-진다. 

십자진에서는 소고가 일렬 종대로 들어와 정한 위치에 이르면 다른 쟁이틀이 소고줄에 

직각선으로 들어오는 진법이다. 

고사리꺾기를 강은중의 어린시절에도 했었다 쟁이들이 큰원을 그리고 상쇠가 잦은 연 

타채로 맺고는 부죄쪽으로 가 부쇠부터 꺾는다. 3분박 4박의 더드래 두마디마다 한사람 

또는 여러명씩 꺾는데 꺾인 쟁이들은 일어나 대열의 꽁무니를 따라간다. 

삼십육방 훈련진은 해방 후에 강은중이 군대 훈련식을 응용하여 만들어 시작하였다고 

한다. 삼십육방이란 설흔여섯명의 치배들을 기-리킨다. 네 줄로 갈라서서 군대훈련하는 

식으로 상쇠의 지시를 따른다. 고사리꺾기 류의 더드래가락을 활용한다. 열두발상모는 

요즈음과 마찬가지로, 마당놀이의 제일 끝판에서 돌린다. 

5. 〈화성두례 4 ∼ 13 > 

〈회정두레 4)에서 강은중의 쇠가락은 잦은 연타로 점점 몰아치는 시작굿(1)에 이어 길 

가락(2), 자진길기-락(3), 더드래 (4.삼채), 자진가락 달도밝고(5), 엎어빼기 (6), 단락짓기 

(7)로 진행된다. 여기까지가 마당놀이 제 l부에 해당한다. 이어서 더드래 (8)-자진가락 

(9)을 치고는 다시 단락 짓는다(10). (11)에서는 북상을 놀리며 (12)에서 이를 단락짓는다. 

(8)부터 (12)까지가 마당놀이 제2부에 속한다. (13)은 양산도 더드래, (14)는 열두발상모 

놀이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5)에서는 달도밝고 가락으로 단락을 짓고는 (16)의 

일반적 패턴의 종결가락으로 대단원의 마당놀이 막을 내린다. (13)에서 (16)까지가 마당 



커() 

놀이 제3부를 장식한다. 

〈화성두레 5)에서는 길가락으로 길을 가는 길굿만 독화하였다. 서두에서 상쇠가 4분의 

5박으로 (개갱- 개갱- 갱- 갱-)을 연주하면 다른 쟁이들이 주위를 환기한다. 이어서 상 

쇠가 8분의5박 4마디로 구성된 (캔-지갱- 캔-지갱- 캔-캔-지가 캔-지갱-)을 치면, 이 

를 신호로 다른 쟁이들도 일제히 길가락의 본가락을 연주한다. 본가락은 8분의5박 6마디 

와 8분의6박 1마디가 결합된 복합장단이다. 8분의6빅-은 8분의5박의 제2마디와 제3마디 

사이에 들어간다. 이는 경기농악의 대표적인 길굿기-락인 칠채이며, 마당놀이에서는 멍석 

말이에 주로 쓰인다. 웃다리농악을 하는 타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징을 7타하지만 화성 

두레에서는 8분의5박의 제5마디에서 징을 2타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8타 하는 경향이다 

화성두레에서는 칠채라고 부르기 보다는 길가락으로 통하며, 변화가락을 애용한다. 길가 

락에 이어 바로 자진길가락으로 듬은 역말농악을 비롯한 화성두레의 특징이다. 자진길가 

락은 길가락의 8분의5박 끝부분의 2마디에 해당히는 가락이다. 길가락에서와는 달리 정 

을 1타하지만, 쟁이에 따라서는 길가락에서처럼 정을 2타하기도 한다. 

자진길가락 디음엔 바로 자진가락으로 들질않고 잠시 더드래를 거쳐가는 것이 화성두레 

의 일반적순서이디. 

〈화성두레 6)은 강은중의 자진가락 3채이다. 3채란 ‘달도밝고’ 와 ‘엎어빼기’ 및 

‘우물고사가락’ 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결채(passage) - ‘달도밝고’ - ‘엎어 

빼기’ - ‘우물고시-기-락’ - 넘김채 - ‘달도밝고’ - 단락짓기로 진행한다. 

〈화성두레 7)은 무동 삼채의 예이다. 역말에서는 무동을 세우지 않았으나. 무동 세우기 

를하는 용인의 머네마을과 함께 놀 때는 무동 삼채를 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의 삼채란 더드래가락을 의미한다. 

〈화성두레 8)는 쩍찌기 가락이다. 역말에서는 예전에 쩍찌기를 안하다가, 해방되고나 

서부터 하며, 앉아춤추는장면이 있어 ‘앉을상가락’ 이라 했다. 자진가락을끝내놓고 

북상이 전진, 후진한 후에 새로이 원진을 하면서 시계반대방향(ACW)로 돌면서 쩍찌기 장 

단을 2,3회 친다. 

쩍찌기 가락은 더드래 3마디를 조합한 것으로 예를 들어 EFF의 F는 더드래 3분박4박 

의 제2 , 3박의 2분박으로 쪼개져 있어 쟁이들은 〈화성두레 9)의 예에서처럼 제1마디 (E)에 

서는 반장단에 한번씩 까치걸음으로 걷고 제2미-디 (F)에서는 엉덩이가 땅에 닿을 정도로 

앉아 오른손 춤사위를 하고 제4박에 일어서며, 제3마디 (F)에서는 다시 엉덩이가 땅에 닿 

으 정도로 앉아 왼손 춤사위를 하고 제4박에 일어선다. 이렇게 2, 3회 반복하다가 맺을 

때에는 방후띨 돌려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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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두레 9)은 마당놀이 저12부에서 소고수들이 다른 치배들의 앞으로 나와 까치걸음 

으로 앞걸음질 또는 뒷걸음질 할 때 쳐 주는 쇠가락이다. 소고가 준비할 때는 잦은 연타 

채를 쳐주고, 까치걸음 한걸음(오른발을 내딛고-왼발을 오른발 뒤쪽에 붙임-오른발 내디 

팀)에 쇠는 2타하되 제2타마다 막음쇠를 친다. 앞걸음질하다가 쇠를 4타하면 뒷걸음질 

하라는 신호가 되어 이후로는 뒷걸음질 한다. 뒷걸음질할 때는 징은 멈춘다. 쇠는 둡혀 

서 〈사진 38) 막아 친다. 

〈화성두레 10)은 요즈음 농악대회에서 흔히 듣는 퇴장 때의 행진콕가락이다. 강은중은 

해방이후에 군대 행진곡에서 응용하여 스스로 이 가락을 치기시작하였다고 한다. 

(10)은 4분의4박 2마디가 1패턴이다. 제2마디의 북은 강은중이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 

해고안해 낸 것이다. 이와같이 강은중은 단순한 반복가락이라도 변화가락을 주어 두가지 

가락을 가지고 반복하여 치는 경향이다. 

〈화성두레 11)은 자진가락 중의 하나인 엎어빼기가락이다. 본래는 소고의 엎어빼기 장 

면에 쳐주던 것인데, 잊지않기 위해 자진가락 중에 넣어 구성하여 자주 친다고 한다. 

〈화성두레 12)에 대하여는 앞의 줄다리기 쇠가락에서 언급히-였다. 

〈화성두레 13)은 강은중이 기억하고있는 고사반이다. 다른 곳에서 역말로 이주하여 몇 

해 살았던 분한태서 듣고 기억한 것이다. 그분도 농악을 좋아하였고 강은중보다는 열일 

곱살 연상이니, 살았으면 88세정도 된다. 그분 전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못보았다고 

한다. 

(13)은 경기농악의 일반 고사반과 공통되는 가사도 있지만 대전웃다리농악이나 이광 

수 CD에 실린 고사반가사와동일하지 않은부분도 적지않다. ’)) 마지막 ‘자손축원’ 부분 

은남사당계열의 ‘축원’ 과동류의선율이다. 

6. 삼색띠 

역말에서도 적색과 황색의 삼색 띠를 어깨 양쪽으로 둘렀다. 일반적으로 우홍 좌황(右 

紅左黃)이라 하였으니 역말에서도 오른쪽 어깨로 부터는 붉은색 띠를, 왼쪽 어깨로 부터 

는 노랑색 띠를 결쳤을 것이다. 

5) 이소랴, [대전웃다리농악] 앞의책, 235∼252쪽 참조. 

서신면의 한상일은 이광수의 고사반 CD를 듣고 가사와 가락을 충실히 배우고 모두 외워 녹음해 

주었으며, 구송해준 전 가사를 전부 채록하였으나, 화성가락과 특성을 찾는 본 보고서의 성질상 

게재하지는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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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학재의 소고 춤사위 

〈회성두레 14) 

1. 입장 

회정시봉담읍 
동화3리 이학재의소고사위 

소고 이학재(1929.남토민) 
쇠·강은중 
정(φ) ‘ 차진규 
채보 , 이소라 (06-10-10 2B I 

06-12-3-lA) 

• 쇠를 잦게 연타하기 시작하면 소고쟁이는 오른쪽으로 약간 고개를 돌려 
채싱을 시계방향(CW)으로 돌릴 준비를 취한다. 
시계벙향으로 5회(1회 =Mm1 20. 즉 1초동안에 2회 돌린다)돌리고 나서‘ 
시계반대방향(ACW)으로 2회 돌린다 

이어서 cw 1회 -ACW 1회 -cw 1회 돌린다음. 쇠의 막음박에서 뒤로 넘겼다가 
앞으로 제낀다 (도리깨질)‘ 시작에서 여기끼지가 약 8초 소요되었다-

” 채성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쇠는 잦은 띤티를 약간 멈춘다-

‘- 소고는 잦은 연타채로 계속 친다- l회 돌리는데 4회 연타하므로 
1초동안에 8회정도 연타한다. 

2. 더드래 

J. = 120 

(쇠 제시) >

「 s I (소고는준비 자세) 

ff추 효F V V I 

니 

6 .. .. 
. ,, ’ • ,, ' 
I• I fa i 

「 | νII I I V V I 
(기슴께) I I 

•I I •f' ‘ 
,. I I• I 

(배꼽아래) (섭기; 뱅글 돌。패 

cw l회 ACW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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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증 kξ f 
(일어서다) 

7 f 
(고개제낌) 

-소고의앉을상-

~ I ~ I 
소고쟁이는 오른무릎을 세우고 
앉으며 cv.; 1회로 고개숙임. 

뉴 

F 
(뒷걸음질 l보) 

f 
~ 

(뒷걸음질 1보) 

&
-ff

|

+
+t 

효코 호죠 

;; 이어서 쇠는 F를 2회 연주하며‘ 소고쟁이는 까치걸음으로 앞걸음질한다. 

I V I V 
까치걸음으로뒷걸음질 

& 

I V I V 
(F) 

까치걸음으로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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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잦은 더드래 

0 0 

8 

(북 ; 이핫허L J. • 」 . 
=>

」 - - - /Sim 

cw 1회 CWl회 cw l회 ACW 1회 ACW 1회 ACW l회 

4. 자진가락 

p =200 

(석)제λ 

8 

디-투 1=11--;-J 버 t;: 111--;-i 
딘」- 21 」- L!-' - 」-

CW2회 CW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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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어빼기-

「 8 ” p ~ p ν V P V ~ V I 
~L. ‘ - ~ - . I 

a b c d e g h 

a . 허리 밑에서 소고의 앞면을 1회 친다 채상은 cw 1회. 
b 기슴께에서 소고잡은 손의 손등이 보이도록 소고를 돌려 소고의 뒷면을 1회 친다. 

cw 1회 
d 가슴께에서 소고잡은 손의 손등이 보이지않도록 원상복뀌하여 소고의 앞면을 

짧게 1회친다. 

d 가슴께에서는 소고잡은 손은 c 상태로 그대로 두고,소고채를 쥔 손을 소고 뒤로 

가져가 1회친다. 

c-d 에 결쳐 시계방향(CW)으로 채상을 1회 돌린다. 

e. f.g.h 도 빼cd와 같은 요령이나‘ 다만 채상을 시계반대방향(ACW)으로 돌린다 

ε~ ε~ 」] 」-」

J> = 214 

u 8 

b 

많ζ
1
 

T 홍 에 

딜-도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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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의 소고 춤사위 해설 

이학재는 1929년생이며 봉담읍 동화3리 역말 토민이다. 그는 역말농악에서 소고수의 

몇 사위를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1. 더드래의 앉을 상과 잦은 더드래, 자진가락의 소고 사위 

〈회성두레 14)에서는 더드래기릭-의 앉을 상(2)괴- 잦은더드래(3) 및 지-진가락에서의 소 

고춤사위(4)를 재현하였다. 

처음에 소고수가 입장(1)하여 상쇠가 쇠를 잦게 연타하기 시작하면 소고수는 오른쪽으 

로 약간 고개를 돌러 〈사진 39) 채상을 시계방향(CW)으로 돌릴 준비를 한다. 시계방향으 

로 5회 (2회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초) 돌리고 나서는 시계 반대방향(A1α1V)으로 2회 

를 돌렸다. 이어서 αV 1회 - AαV 1회 -cw 1회를 돌린 다음‘ 막음쇠에서 고개를 뒤 
로 제꼈다가〈사진 36) 앞으로 숙여 〈사진 37) 도리깨질한다. 

쇠는 잦은 연타채를 계속 치면서도 채상의 방향이 바뀔 때는 잠시 멈춘다. 

소고수는 채상을 l회 돌리는데 소고를 4타한 관계로 l초동안에 8타힌- 셈이 된다. 

(2)에서 상쇠가 더드래가락을 제시하면 소고는 준비자세를 취한다. 쟁이들은 더드래가 

락을 내어주변 3분박4박중 제 1 2 4박에 소고를 친다. 제 1,2박에서는 배꼽 아래에서 〈사 

진 32) . 제4박은 기슴위 〈사진 44)에서 진다. 제2박을 칠 때는 소고가 뱅글 돌아가게 친 

다. 앞 반장단(제 1,2박)에서는 시계방향(CW)으로 1회, 뒷 빈-장단에서는 ACW로 1회 채 

상을돌렸다. 이러기를두마디 더 반복한후 앞반장단에서 소고쟁이는오른무릎을세우 

고 앉으며, 이때 시계방향(CW)으로 채상을 돌려 고개를 숙인다. 제3박에서 고개를 제끼 

띠 쇠는 강박을 쳐준다. 제4빅-에서는 일어선다. 이것이 앉을상이다. 앉을상을 2회 더 

연출한 후에. 앞반장딘-에서 보통 걸음으로 뒷걸음질을 l보하고 뒷반징-단에서도 뒷걸음질 

을 1보한다. 그 다음의 앞반장단에서는 까치걸음으로 뒷걸음질을 1회하고 뒷반장단에서 

도 끼치걸음으로 뒷걸음질을 1회한다. 이러기를 2마디 더 한다. 쇠는 계속 악보의 (F)기­

락을 연주하고 소고쟁이는 까치걸음으로 앞걸음질 한다. 이러한 동작동안에 소고수는 소 

고를 계속 더드래 제1‘ 2.4박에 앞의 예처럼 친다. 

잦은 더드래(3)에서는 3분박4박 1마디 중 저]1 . 3박에 소고를 치되 . 제 1박은 배꼽아래에 

서, 제3박은 가슴위쪽에서 치며, 이러기를 매마디에 계속한다. 채상은 제1마디의 저] l박에 

서 cw 1회, 저]2빅에서 cw 1회 돌리며 . 제3,4박에서 크게 CW로 1회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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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마디에서는 방향을 바꾸어 저] 1박에서 ACW 1회, 제2박에서 ACW 1회 돌리며, 제 

3, 4박에서 크게 ACW로 1회 돌린다. 

자진가락(4)에서 쇠가 8분의 4박 1마디(즉 4분의 2박 1마디)로 “달도밝고 별도밝고” 

를 치는동안 소고수는 소고를 2타한다. ‘달도밝고’ 에서는 배꼽아래로 1타, ‘별도 밝 

고’ 에서는 가슴위로 1타한다. 제 1마디에서는 채상을 cw로 2회 돌렸다가 제2마디에서 

는 ACW로 2회 돌린다. 

엎어빼기에서는 악보의 a부분에서 소고의 앞면을 배꼽아래로 1타하며, 채상은 αV로 

1회 돌린다〈시-진 32). b부분에서는 기슴께에서 소고잡은 손의 손등이 보이도록 소고를 

돌려 소고의 뒷면을 l타하며 채상을 cw로 1회 돌린다〈사진 33) . c부분에서는 가슴께에 

서 소고잡은 손의 손등이 보이지 않도록 원상복귀하여 소고의 앞면을 짧게 1타한다〈사진 

34) . d부분에서는 가슴께에서 소고잡은 손은 c상태로 그대로 두고 소고채를 쥔 손을 소 
고 뒤로 가져가 1타한다〈사진 35) . c-d에 걸쳐 시계방향(CW)으로 채상을 1회 돌린다. 

제2마디인 e-f-g-h 도 a-b-c-d와 같은 요령이나, 다만 채상을 시계반대방향(ACW)으 

로돌린다. 

2. 까치걸음채와 소고수 

〈화성두레 9)는 소고수들이 다른 치배들의 앞으로 나와 까치걸음으로 앞걸음질 또는 뒷 

걸음질 할 때의 장면이다. 소고가 준비할 때는 쇠가 잦은 연타채를 쳐주다가 막음한다. 

그러고나서 쇠는 4분의2박징-단으로 매박에 l티-씩 또박 또박 치되 짝수박에서는 막아치 

며 이때 징은 홀수박마다 1타 한다. 소고수도 매빅에 소고를 1타한다. 첫 두마디동안은 

제지-리에서 치며 합하여 4타한다. 그 다음마디부터는 제 1박에선 밑치기를 1회하고 제 

2박에선 윗치기를 1회하며 이러기를 되풀이한다. 

소고수의 발동작을 보면, 〈화성두레 9)앞걸음질(2)의 제1마디에서는 밑치기 1타 - 윗 

치기 1타 동안에 까치걸음(오른발을 내딛고-왼발을 오른발 뒤쪽에 붙임-오른발 내디 

담)을 1회하며 채상을 cw로 돌린다. 제2마디에서는 밑치기 1타 - 윗치기 1타 동안에 까 

치걸음(왼발을 내딛고-오른발을 왼발 뒤쪽에 붙임-왼발 내디딩)을 1회하며 채상을 

ACW로돌린다. 

소고수는 이렇게 앞걸음질히-다가 4분의 2박 l마디안에서 쇠를 4타하면서 그 미-지막 타 

점을 막아침을 신호로 그 다음마디부터는 뒷걸음질을 한다. 〈화성두레 9)의 (3)에서와 같 

이 뒷걸음질할때엔징은치기를멈추며, 쇠는둡혀서〈사진 38) 막아친다. 

〈화성두레 9)의 (4)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엎어빼기 동작을 한다. 



3. 향남읍 최중근의 쇠가락 

‘
I f 
• 

) 
/,‘\ 

〈화성두레 15) 

상쇠 · 최중근(1941년.남백토2리 출신) 
정 ( ) 부쇠 ; 박희식(1938.남 

향남읍송곡리토민) 
북 ;영t재흐1 (1945. 남 백토1리토민) 

최중근의 쇠가락 화성시향남읍 
백토리 

백토리 노인정 2차녹음 협조자 ’ 
조인식,송기정.최원심‘김건배‘ 
신흥수.박춘희.박찬희.강기만 등 

채보 ; 이소라 (06-11-14A, 06 12-1) 

꺼 백토리 마당에서의 한판과 

저1 1차별도녹음정리 

1. 미-당에서의 시-작 굿 

」」 LJ f 흔F 

]l = 120∼107 

i←부뜨믿; 
.,--------

쇠 

님님 f 

.r:::...c그 
~륨굉 꽉 

」」 」」

Er 
자진기락 J = 100 ‘ ‘& ‘ 

니 4 ] ] ] ] 

E了

3회 & 
,ττ,..,「= - -

」」 I 

J = 111-120 ‘ 
‘ =· ‘;-- ‘; -- ..,::>- ‘ 。 .., ‘ ι 

’/ v Y' v ν v ν v 
단도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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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길가락 

passage 

u 4 V I 륨추 

진입제시 & & & 

「 ~ ~ 「~ 「 ~ 「 ~ 「
!I 

본가락 

「 ~~ 「 「 ~~ 「 「 ~~ 「 ~ ~ 「 ~~ 「

「 끼 O 「 「 댐 「
7회 

~ 「 본7~락을짧 더 반4 
3. 자진 길가락 (시돌림) 

끓
 μ 

4회 

자진길가락을 4회 뎌 -반복 

4. 더드래 (되돌림) 
J. = 130-133 

u s I V I V I ν l ν 

3회 

표 

& & & & 
< - - - - ------ ’ - ----- --” .... [ .... [ ,.. ,... ,.... ,....「「 ’ F [,.. ,.. ,...- ,.. << F



、
,

J ” /‘‘ 

5. 자진가락 

6. 시회물수 

I ’ ;ι」 j」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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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벽구옆(쩍찌기) 

상쇠 외침 ; ”좋다 ” 

쟁이들 ; ”좋소” 

11 ~I I I I I 
| φ) 1步 I 

박희식〈북〉 | 」 -J1 J 」 」 」 . ! 

(오른발을 (왼발을 갖다 붙인다.) 
옆으로내민다) 

빼
 
ψ
 

용뉴 용뉴 轉프三 

& 

(F) l步(E) l步

*(D+E+F)를 몇회 반복한다. 

8‘상벅구춤 

& 

(쇠를 친 다음, 죄채를 밑 
으로 비스듬히 뻗쳐 내림) 

=>=>

북을세게친다 
옆으로 1步 

(쇠를원위치로 
세워친다) 

북을약하게친다 

(쟁이틀 동작) ; 안을 향해 큰원을 그리고 제지리에 정지 

(쇠를둡혀친다) 



()” 

& 

(쇠를늄혀친다) (쇠를 원위치로 세워 친다) 

(쟁이들동작) ; 제자리에정지 옆으로 l步(ACW)

& & 
.... -~ ~ ~ .... ~ ,..__ .... .... .... .... 「

니 | | ]」.....d..」 I I ]」~」

(쟁이들동작) ; (G) 제자리에 정지 (H) 옆으로 l步

& & 
• ~ 「「 「 「「 「 「 「「「 .-「

(쟁이들동작) : (J) 옆으로 1步(ACW) (K) 옆으로 1步(ACW)

& 

몇회 

효므 
(K)를몇회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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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상벅구잡쇠 

」 .= 120 정 · 조인식 북;박희식 

。 6 

8 

잡쇠 

passage b & : accel. 

9e. || 

10. 상부받아치기(부쇠가 상쇠를 받아치기) 

J = 100 
삿쇠 제시 . 0 6 . 6 14회 

부쇠받아지기 상쇠 부소1 받아치기 

& & • & & 4회 
팎 ~~~~,.~ ! ~~~~~~~ I ~~~~~~ ! ~~,.~~~~ I ~기 

u 」4닐- 날낸-」 닐 -님-닐니- 」닙 님-」 님 님 납」 (M+에을 
(M) 상쇠 (N) 부쇠 받아치기 4회 반복 

」 = 105 
& 

千F--~ ,. ~ ~ 

’6 
--
­

퍼
 랴
늘
 

---
--

111

4 

-
JI‘
Tll

!
i 

,

。
-
’

-

-
-

몇회 

꿇든드돼 



11. 북상 

70 

(정은안친다) 

쇠를 막지않음을 신호로 념김채로 간다 벅구들은 멈춘다 

」-닙 」」

=--

됩. 

=--

&>

-·rl

;--

」-님 」」Et 

=--

&
〉
--
「
|

2회 

:G: 

1보썩 앞걸음질한다. 징은 두마디에 1회씩 친다 

」F r- r- r- r- 「 F

」-닐 닙 닙 = =====· 」닙 닙 닙 

(벅구동작) , 

Ef 

률초 
쇠를 막지않음을 신호로 넘김채로 간다.벅구들은 멈춘다 

f 

쇠를 막음을 신호로 뒷걸음질 한다, 

E二륨 ε土

’ 」내닙 」」

드了 

] 」닐 ] 

&
>--r! 쓸퍼 Ef 

l보썩 앞걸음질한다 정은 두마디에 1회씩 친다. (벅구동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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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 

~ -- -- = ' ~ -- --- ,몇환T ~ --- ~ --- , 첼 , 

」 = 150 

펌 εFF f f 
~-카l 

12. 양산더드래 

J = 113 
& & 

I llLLJ I 1111 1 I 1111 1 ' 1111 1 I 

& & 

「 ~ 다r 「 ~ ~ 「 | 「 「 「 * ~ ~ 「
& & & & 

~ 「 다r p「 ~~ 「 ! 「 ~ 다r 1 ~ ~ 「



「 1

[햄
 B 

* 양산더드래를 몇회 더 반복한 디음 아래의 가락으로 진행한다. 

걱 >- .. 흐 >- .. 약 6회 o e 

u I V I V I V I V I V I V I 
J = 113- 115 

F 며 용좋 

B i효 

/ | V 」4」 나」 」L」 」」」 」#」 / | 

13. 싼지패가락 

J. = 45-55 

& & & & 
.-.-.- .-.-.- .- .-.- .. .-.- . .-.-.-.-.-.-.- ..................................... ‘ 

(조인식 정) 

§ 

I V V I I V 」↓」 1 냐#」」j납」님님님 'U 

」말흰갚획j e 
& & & & 

--------------------- ’ - - - ---- -- ’ ,_- r- r- r- r- r- ,... r- r- I""" r- r- r- r- r- ,....- r- I"'" ,...- ,...- ,...- I ,... F[ ., .- 「 「「.., ,...- ,...- 1 

• ‘ ‘ ’ ‘ . ' ' 

~ 님 닐 님 님 님 님 님 님 님 'U ’ 넉」 ' U 」4」 ' U I 

μ박재희북) I I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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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쇠가 쇠를 치지않고 춤을 두장단 추었다) 

& e c 

15회 이상 
(쇠를 눔혀서 막고 치기도 하면서 
15마다이상을 더 계속 치며 춤춘다) 

& & & & 

LI II I ’ | ]] 닙-」」 」***닐 납↓」 」」』노닐 납↓」 

낱」-」 II I I II II I I II I V 」L」 Il l 

약 8회 

J = 100 」 = 110 
passage 

4 

종결가락 

& A ,.,.,.,.,.,.,. 17'f I ,.,.,.,.,. f" l f"f"f" ,.,.,. ! ν←+{ 

& I'-:\ 



6 

다른 쟁이들은 쉬고 

북민펀주 J = 89 100 

」 = 107 

& 
& 

/?、

accel 

ace 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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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근의죄가락 해설 

최중근(1941. 남. 호적엔 1942년생)은 향남면 백토2리에서 출생하여 46세까지 살다가 

수원으로 나가 직장생활을 하였다. 직장파업 때 두레예능자임이 알려져 경희대 농악선생 

이 초청하여 함께 놀았다. 또한 집안에 최영근이 행정고시에 합격되어 축하하려 향남면 

길성리로 가서 노는데, 두레하는 학생들이 와서 보고는 함께 놀자고 하여 오산대학과도 

인연을 맺었고, 17년전에 발안농고의 두레딘-도 창설하게 되었다. 

백토2리는 예전에 33가구였다. 김해 김씨 3가구, 평창 이씨 4가구를 제외하띤 모두 수 

성 최씨였다. 수성 최씨가 마을에 제일 먼저 들어왔다. 백토2리는 ‘한두골’ 이라 일걷 

는다. 높아야 200m 정도되는 산들이 삼태기처럼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지형이다. 두물 

봉 봉우리엔 예전에 봉화불이 올랐다. 백토1리에서 썩 지나가면 백토2리가 있는 줄 모르 

고 지나치게 되므로, 6.25사변 때도 인민군이 백토2리엔 안들어왔었다. 

백토1리는 자연미을 ‘애내’ 와 ‘두물’ 이 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라 ‘뱃재’ 

라고도 일걷는다. 각성받이 촌이되, 밀양 빅-씨가 그중 많다. 

주변의 성곡리는 서릿골 관리는 킷골 화련리는 양서콜 요리는 요골이라 일걷는다. 

멋골도있다. 

백토2리는 매년 음력 7월 2일에 현재까지도 상세(JI•씬)를 지낸다. “) 

최중근은 고향에서 농시를 시람 구해서 지었다. 논 150평이 1마지기였다(발안은 논 

200명이 1마지기이다). 부자집은 30마지기 농시를 지었다. 미을의 이병식 씨가 향남초 

등학교 지을 땅을 내놓아 왜정때 마을 입구에 학교가 들어섰다. 

()) 5, 6년전에 뾰S의 신(新)전국일주 프로그램에서 한두골 정제를 방영했다(최중근). 정제 제물로 
는 수소 한 마리를 미리 사다가 제주집에서 먹이며 기르다가 정제지내는 날 아침에 통째로 잡아 
머리부분은 큰우물에 놓고 고기 부위는 작은 우물 넷에 갈라놓는다. 보호수인 큰 정자나무(수종 
은 느티나무. 수령은 220년 소고 18m, 나무둘레 3.9m. 지정번호 경기-화성-43. 지정일자는 
1982, 10.15) 아래에 큰우물이 있다. 요즈음은 쇠머리와 고기를 사다가 올린다. 시루먹 위에 쌀 
을 한그룻 수북이 듬쁨 담고, 거기에 또 쌀을 밥그릇에 담아 거기에다 숨가락을 꽂고는 실타래를 
숨가락에 감아놓는다. 술을 한잔 놓는다. 술을 받아 제주가 절을 하면 술받는 제관이 우물의 세 
군데다 따룬다. 과일은 있으나 없어나 상관이 없다. 정제를 지내려면 일주일 전에 마을의 지관 
이 생기복덕을 보아 2명의 제관을 뽑는다. 마을의 최종운않았으면 82세.남,8년 전에 작고)이 지 
관이었으나 지금은 최현근(44--1메.남.최종운이 백부임)이 생기복덕보는 일을 한다. 제관2명은 일 
주일 전부터 집에도 못가고, 마을의 사랑방(매우 컸으나. 마을에 공장이 들어서자10년전에 헐렸 
다)에서 기거하며 근신했다. 음식 장만은 제주 집에서 한다. 
정제 지내는 아침 조반 전에 동네사람들이 나와 우물 5개를 모두 물퍼내고 청소하고는 아침 
11시경에 정제 지낸다. 수숫대 세 개를 세워 묶어놓고 거기다 창호지를 달아 놓으면‘ 정제 다 지 
낼 때까지 물을 퍼지 못한다. 일반 가정에선 가을에 쌀로 제비를 내지만 제주집은 내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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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식 네는논이 많아당나귀타고다니면서 논을둘러 보았다고말들한다. 샘이 많아 

기뭄에도 물이 모자르지 않았었다. 

백토2리분인 최종갑(살았으면 80세에 가까운 분이다. 60세경에 오산으로 이주하여 자 

전거포 하다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8년전에 작고하였다)으로부터 죄를 배웠다. 최종갑 

은 쇄납이며 두레악기에 모두 능했다. 

최중근은 학교를 다니다가 공부하기가 싫어서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쇠치는 것엔 호 

기심을 가지고 몰래 치기도 하자 종갑이 아저씨가 학교도 안다니고 그럴려면 걸립히는데 

나 따라 다니라고 해서 따라 다니니 얻어 먹기도 잘하고 좋아서 그리하였다. 1년정도 따 

라다니면서 쇠를 배웠는데 잘못친다고 쇠로 이마를 때려 얻어맞곤 했다. 최종갑 생존시 

에 최중근은 부쇠를 맡았다. 최중근에게 상쇠를 맡기기도 했다. 캡이들의 구성은 상쇠 

1, 부쇠 1, 정 1, 북 2, 장고 2명이었으며 소고수는 9벅구 이상을 두었다. 상쇠와 부쇠 및 

벅구들은 전립을 쓰고 뒷쟁이들은 모두 고깔을 썼다. 상모 꼬다리도 예전엔 대추나무로 

집에서 쭈맺다. 상쇠에겐 ‘상공원님’ 이라고 ‘님’ 지를 붙여 불렀다. 

당신-벌림이나 가새벌림은 없고, 벅구들 놀리는 여러 굿이 있었으며, 12발 상모돌리기 

도있었다. 

백토2리에 다른 걸립패가 들어옹 건 아니고, 백토2리에서 디-른 곳으로 걸립하러 나갔 

다. 수원의 병점에서 이승만 대통령 생신기념 농악대회가 열렸었는데, 안성, 백토 등 

7,8개 팀이 모였다. 백토팀은 고무줄 끼운 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그건 파자마라 바깥 출 

입복으로 적당치않다하여 2등을 받았다. 상금이 없는 대신 걸립패증을 만들어 주어 미을 

로 돌아오기까지 걸립을 해가면서 왔다. 최중근은 그당시 12세 정도였고 무동을 섰다. 

무동을 3년간 탔다. 마을에서 놀 때는 무동을 안세우지만 걸립이나 농악대회‘ 나갈 땐 무 

동을 l인만세웠다. 

백토2리 두례는 선생두레(명칭은 선생두레인지, 형님두레인지 모른다)였다. 농기에 설 

립년도가 써 있었으나, 오래된 농기가 현재 없어진 상태이다. 백토2리에서는 논밸 때와 

호미걸이(정제 전 또는 정제 후에 행한다. 음력6월에 이징-조로 보리를 걷어 비용에 썼 

다), 정제, 추석과 설날을 기해 농악을 놀았다. 줄다리기는 안했다. 농사철엔 이웃두레 

들과 두레싸웅을 하곤 했었다. 백토리 두레(백토 1,2리가 동일 동레이다)는 관리나 화리 

현리 두레와 잘 마주쳤다. 추석날 밤에 거북놀이를 하였다. } 설날 정초와 추석에 집돌이 

시 오산에서 주로 농악대들이 모여 놀았다. 지금처럼 한팀씩 나가 노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나가 

놀되 다른 패의 가락을 이쪽 패가 따라가면 지는 것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이쪽이 더드래를 치다 

가 저쪽의 자진가락에 휩쓸려가면 지게 된다. 

8) 재담문이 거북이가 무슨 산에서 내려와 배가 고프니 밥좀 주시오 하면 먹이나 쌀, 술을 내왔다. 

숫거북 한 마리와 새끼거북 한 마리를 수수잎으로 만들어 입고 놀았다. 



끼녕키「화성 7놔동-두cil 소 1•1-".J; 77 

두레를 할 때는 부엌과 장독대도 들렸다. 

박희식(1938. 남)은 향남면 송곡리 토민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징, 부쇠, 북, 장고를 그 

때 그때 필요한 대로 맡았다. 송곡리는 중요무형무화재 발탈의 보유자였고 화성재인청 

출신인 이동안의 고향이다. 

박재희(1945.남)는 백토l리 토민이며 마을이장 직을 맡고 있다. 북 또는 부쇠를 쳤다. 

강기만(1945 . 남)은 서울 돈암동에서 출생하여 36세경에 향남면 화리현리로 이주하였 

다. 현재, 향남두레 보존회장을 맡고 있다. 

박춘희 (1939.남.백토1리 토민)는 부쇠를 조인식 (1932 .남.송콕리 토민)과 신흥수 

(1942.남.동호리 토민)는 정을 최원심(1934.남.백토1리 토민)과 김건배(1938.백토2리 

토민)는 벅구를 놀리며, 박찬희 (1937.남.백토l리 토민)와 송기정 (1942.남.관리 토민)은 

북을친다. 

최중근은 쇠를 강은중처럼 잡는다. 쇠의 윗 가장자리를 타점한다. 

백토리 12채의 순서는 @길가락 @시돌림 @되돌림 @자진가락 @시회물수 @상벅구 

옆 @상벅구 춤 @상벅구 잡쇠 @상부 받아치기 @북상 @양산도 더드래 @싼지패이다. 

마당놀이에서 @길가락부터 @시회물수까지가 제1부 @상벅구 옆부터 @북상까지가 

제2부, @양산도 더드래와 @싼지패는 제3부를 구성한다. 

제 1 부 

시작굿(1)에서는 잦은 연타채를 3회 쳐서 막고는 자진가락으로 들어가 ‘달도밝고’ 로 

맺는다. 

길가락(2)에서는 4분의5박으로 넘김채와 일반적인 길가락 쇠 제시가락을 치고는 본가 

락을 변화가락으로만 8회 친다. 

시돌림(3)에서는 4분의5박의 자진길가락을 5회 쳤다. 화성지방의 일반적인 경향처럼 

정은 2타(5박중 제 1,2박)한다. 시돌림이란 쟁이들이 원진(圓陣)을 하는 방향을 일컬음이 

다. 

되돌림 (4)에서는 더드래가락을 치면서 원진의 방호텔 되돌린다. 

자진가락(5)에서는 엎어빼기를 쓰지않는다. 

시회물수(6)란 물줍쇼가락을 일걷는다. 그 끝을 ‘달도밝고’ 로 마무리한다. 

백토리의 마당놀이 제1부는 강은중의 길가락 3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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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상벅구옆(7)에서는 쇠를 치기전에 상쇠가 “좋다 - ” 하고 외치면 다른 챔이들이 “드효­-;:;-

소-” 하고 화답히-고는 쩍찌기가락을 친다. 쩍찌기가락은 더드래 3마디(D+E+F)가 1패 

턴을 이룬다. D와 E는 서로 같은 가락이다. 즉, 3분박4박 장단인 더드래 4박중 제2,3박 

을2분박으로 치는 것이 쩍찌기가락의 특정이다. 웃다리농악의 쩍찌기 장띤에서는 D에서 

는 오른발을 한걸음 옆으로 내밀고 오른손 춤을 추고 E에서는 왼발을 한걸음 옆으로 내 

밀고 왼손 춤을 추며, F에서는 걸어나가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백토리에서의 독화에서는 

F에서도 한결음만 내디였다. 상벅구 ‘옆’ 이란 명칭은 챔이들이 한개의 큰원을 만들고 

시계반대방향(ACW)로 돌면서 한걸음 옆으로 내밀며 춤동작을 하는 특징을 일걷는 것으 

로이해된다. 

상벅구춤(8)은 3분박4박의 느린 굿거리장단에 해당힌다. 그러나 처음 2장단에서 매장 

단의 제 1,2박의 쇠를 둡혀서 막아치는 점과 제 3,4박에서는 쇠를 원위치로 세우고 치되 

첫장단의 제 4박에서는 쇠채를 밑으로 뿌리며 치는 점이 독특하다. 처음 2장단에서 북은 

제4박을 강하게 치며, 제 1,2,3빅-을 약하게 친다. 쟁이들의 동작을 보면 제 1,2,3박에선 

정지해 있다가 제4빅-에 옆으로 한걸음 걷는다. 제 3마디에선 전반부에서 (G) 정지했다가 

후반부(H)에서 한걸음 옆으로 간다. 제 4마디부터는 반장단에 l보씩 시계반대방향 

(ACW)로 옆걸음질한다. 

싱-벅구 잡쇠 (9)도 더드래가락이지만 3분박4박 2마디중 그 첫마디의 후반부를 2분박으 

로 치기 때문에 전반부의 3분박에 이어 2분박이 나온다하여 ‘잡’ (짧)쇠라 이름한 것 같 

다. 

상부 받아치기 (10)에서는 상쇠가 내어주는 가락을 부쇠가 받아치기한다. 몇가락을 몇 

회씩 받아치기하다가 물줍쇼 가락으로 매듭지었다. 대진웃다리농악의 짝쇠가락이 참고 

된다. m 

북상(11)의 첫행에서는 징을 치지 않고 쇠와 북,(장고)만 친다. 이때 죄를 막고 친다. 

벅구들은 일렬로 늘어선 다른챔이들 앞으로 나와있딘 벅구들이 뒷걸음질 친다. 4분의 

2박 제7마디에서는 그 제2박 끝을 쇠를 막지 않고 침을 신호로 넘김채로 들어가며 이후로 

는 쇠를 막지 않고 치고 징을 2마디에 l회씩 쳐 준다. 벅구들은 채상을 돌리면서 매 미-디 

에 한걸음씩 앞으로나간다. 다시 쇠를막아치면 징은치기를중단하고. 벅구들은뒷거름 

질 한다. 잦은 연타채로 제2부의 믹-을 내린다. 

”) 이소라, [대전웃다리농악]1991. 대전직할시.101쪽. 대전웃다리농악에서는 칠채가락으로 감았던 

중앙진을 풀때 짝죄가락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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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양산 더드래(12)와 싼지패(13)는 모두 3분박4박 장단곡이지만, 굿거리로도 일걷는 싼 

지패는 양산 더드래에 비해 배로 길다. 또한 양산 더드래는 일반 더드래보다 약간 느린 

느낌이 있다. (12)에서는 2분박을 섞어쓴다. 최중근의 싼지패는 쇠를 둡혀 막고 치기도 

하고, 쇠를 부쇠에게 맡기고 춤을 추기도 하면서 참 멋들어졌다. 

자진가락을 치고 길가락을 응용한 일반형의 종결가락으로 꿀맺음한다. 

그리고는 다른 쟁이들은 쉬고 북만 점고가락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림을 고한다. 

백토리의 죄가락 12채에서는 자진가락의 엎어빼기를 쓰지않는다. 상벅구춤이 특징적 

이며 싼지패가락이 매우 맛들어졌다. 마지막을 북의 점고가락으로 막을 내림도 이채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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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두발상모가락 

- 김정수는 어릴 때 12발상모를 직접 돌렸다 -

쇠제시 >

~~ 「 | 「 ~~ 「

본 71람 & 

켠O 「
& 0 0 

f 「 ~~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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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 무동기-락 

J. = 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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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벅구놀릴때 

- 벅구들이 늘어서서 간격을 좁혔다 넓혔다 할 때 

2회 

u 8 」-닐-」 」-낱*」 ~ ~ ~ ~ 」-납」 
ε꽃εj 

ε률了 틀률f v ~ v ~ 」-낱..J 
=-

t1 ~D D ~ 」~ 구 ! 」::f ~ 」]「 r」

u 」-닐」 」」:::LJ v ~ v ~ 」-냐*」 
=--

니 ~v ν ~ 」-」 γ 」-닐-」 」-납」 

v ~ v ~ 」-』L」 ~ v v ~ 」-납」 

니 」」납」 」##」 v ~v ~ 」J::L」 ‘ ~v ~v 」」 ? 

* 쇠를 막고 치는 부분에선 벅구쟁이들이 제자리에 멈추어 서서 채상을 돌린다, 

7. 삼십육방진법가락 

납융 」도낙」F 」놔L"" ' ~D ~D 」-」F ~ ’ l 



〈화성두레 17)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 

소고 ; 김경수(1935. 남-토민) 
쇠;차진남 
정 (&) • 송재천 
채보 ; 이소라 (06-10-22- lB 

06-10-22-2A) 

김경수의소고사위 

1. 더드래 

J = 105∼107 

| 님 ~ 

(소고는 제자리에 서서 준비태세를 취한다) 

=
·
「
|

쇠제시 

뽑== 「륨f 

;--

채상을 돌리지않고 고개만 오른쪽으로 향하며 

소고 1타 
(동걷j-) 제자리에 서서 소고 1타 

6 & 

후 반장단에 시게반대방향(ACW)으로 
앞반장단에 채상을 시계방향(CW)으로 돌리며 소고 1타. 채상을 돌리며 소고 1타. 

휴 - - -

ν V1 I 
ACW 

~ 
6 
:::---츄 ‘ - -

r ν ν | 

(소고동작) cw 

샘m 

ACW고개를 앞으로 내리침. (도리깨 상모) cw고개를 뒤로 제낌. 



2. 자진더드래 

tt=효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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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B) ; 소고는 채상을 뒤로 제꼈다 앞으로 내려친다. 

(쇠C) ; 시계방향(CV!)으로 채상을 돌렸다가, 시계반대방향(ACVI)으로 되돌린다 

(쇠B) ; CV! ACVI 

(쇠C) 'CV! 해서 고개를 뒤로 제꼈다가 앞으로 내리친다. 

*소고는 (소고A)식으로 쳐 나간다. 

& 

I ν I ~ I I-I I 1--' 

(소고동작) 고개를 뒤로 제낌 고개를 앞으로 내리치며 도리깨질, 

I I-I I V 
CV!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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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쇠가락과소고사위 해설 

김경수(1935 . 남.마도면 고모리 토민)는 친형인 故김윤수(1927년출생)로부터 쇠를 배 

웠다. 김윤수는 장고며 북도 치셨고 쇄납도 부셨다, 고모리의 김윤수 상쇠 시절에 김경 

수는부쇠를담당했다. 

고모리에서는 당산제를 지내지않았고, 줄다리기도 없었다. 농악은 논매기 때와 호미 

걸이, 추석과 설명절에 동원되었다. 추석과 설명절엔 집돌이농악도 행한다. 김경수 상쇠 

는 북,장고,징도 치고, 어릴 때는 열두발상모도 돌렸다. 부쇠로는 이창선과 김연행이 학 

습하였다. 김윤수 상쇠시절에 장안면의 차진남이 고모리 쇠를 익힌 바 있어, 차진남 쇠와 

고모리 쇠는 같다고 한다. 

고모리엔 예전부터 무동을 세웠다. 띠로 다리무릎을 감어서 붙잡고는 남자아이와 여 

장 님-자아이를 무동태웠다. 삼십육방 진법도 있었다. 멍석밀-이할 때는 길가락(칠채)을 

빠르게 몰아치며 감는다. 우정면과 같은 허수아비 잡색은 없었다. 고모리엔 카톨릭 신자 

가 많아, 고사덕담은 하지 않는다. 

채보를 위해 연희된 김경수의 쇠가락은 길굿괴- 열두발상모기-락, 무동기-락, 벅구놀릴 때 

의 가락 및 삼십육방 진법가락이다. 

길굿에 길가락(3)도 있지만, 두레논매러 가거나(1) 마을로 돌이올 때(2)는 더드래 계통 

을 즐겨 친다. (1)은 잦은 연타채로 시작하여 더드래로 들어가 ABCD 등 3분박적 조합을 

계속 친 후, 자진가락으로 단락짓는다. 자진가락은 ‘달도밝고’ 엎어빼기 ‘달도밝 

고’ 으로 진행하여 ‘달도밝고’ 를 단락 지으면서 맺는다. (2)의 더드래는 (1)에 비해 

속도가 느린 고로(싼지패) 여유롭다. 자진가락으로 단락을 짓지만 (1)과는 달리, ‘달도 

밝고’ 나 엎어빼기를 안쓰고 그대신 ‘물룹쇼’ 기-락(우물고시-가락)으로 들어가 단락짓고 

는 길기-락 일부가 들어있는 일반적 종결가락으로 끝맺음 한다. 

(3)은 길가락 자진 길가락 더드래 - 자진가락( ‘탈도밝고’ 옆어빼기 ‘달 

도밝고’ ) - 일반적 종결가락으로 짜여있다. 열두빌-상모가락(4)은 8분의5박 2마디에 

8분의9박 1마디가 결합된 복합장단이 1패턴(pattern)을 이룬다. 무동가락(5)은 열두발상 

모의 복합장단 세장단으로 구성되었다, 채보된 악보의 세 번째 행에서는 그 앞2행에 비 

해가락이간결하다. 

벅구놀릴 때의 가락(6)은 벅구들이 두줄로 늘어서서 두줄의 간격을 좁히거나 늘일 때 

쳐 준다. 더드래 가락에 속한다. 쇠를 믹-고 치는 지점에서는 벅구들이 진행을 멈추고 서서 

채상만 돌린다음, 반대방향으로 행진할 태세를 취한다. 

삼십육방 진법가락(7)은 벅구놀릴 때의 더드래가락에서 차용한 가락이다. 삼십육방이 

란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모방한 것으로 가다가 갈라지고 가다가 갈라지고 하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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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번을 갈라졌다가 다시 모인다고 한다. 고모리에서는 추석에 놀거나 호미걸이 때도 

삼십육방 진법과 간격을 좁히거나 늘이는 벅구놀리기를 했었다. 

김경수는 채보를 위해 소고 춤사위를 일부 선보였다. 연로한 관계로 여러 가지를 보여 

주진 못했다. 이을 위한 쇠는 장안면의 차진남, 징은 우정면의 송재천이 맡았다. 죄는 

더드래와 자진더드래를 쳤다. 소고는 계속 (소고 A)가락을 쳐 나갔다. 동작에 대하여는 

위의 채보 악보와 비디오 참조. 



<)2 

5. 매송면 원리 이창헌의 쇠가락 

〈화성두레 18) 
회-성시 매송면 
원리 

」 =53 
=- =· 

『 ~ 「
걷~ 걷 1二r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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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二 = 1二 ====<== 0 걷rτs-Q I I I I ’ 

〉-륨 
=-- =-- ;‘· 

II 

걷~ 걷 ~ ?,'-c = 
0 -「

어느 마을 두레가 다른 마을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먼저 북쟁이가 나서서 

“들어가도 좋으냐?” 는 뭇으로 점고를 울린다. 
이에 대해 다른 마을도 점고를 울리면 “들어가도 좋디” 는 승락이 된다 

첫마디보다 둘때마디를 아주 조금 빠르게 쳤고. 
둘째마디보다 셋째미디가 아주 조금 빠르게 쳐졌다. 
셋째마디는 ‘둥두 둥두 둥 둥’ 으로 매듭지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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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두레 19) 
화성시매송면 
원리 반점고 

북. 이창헌 
素 . 06-10-10-2A 

」 =70 
accel. 

=- =-- => =>

~ 「 p 「 Ef pf 
면c, -%'「 % 걷 c, % -%'「 τ ~ 걷 =,π ITCCCCC I I I I I 

」 =100 

=-- =-- ;;-- =-- => =--

p 「 p 「
걷=, -%'「 걷 =, % % % 

* 어느 미을 두레가 다른 마을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먼저 북쟁이가 나서서 
”들어가도 좋으냐? ”는 뭇으로 점고를 울린다 
이에 대해 다른 마을도 반점고를 울리면 ”들어오지말라”는 신호가 되므로 
두레싸웅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점고는 3마디로 구성되지만, 반점고는 2마디로 단락짓는다. 
반점고는 점고 때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 둘째마디는 더욱 빠르고 강하게 쳐서 
반대 의사를 나타낸다. 

7 I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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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두레 20) 
화성시 배송면 

찬지패가락 
쇠 ’ 이창헌 (1930. 남평택군 포승면 출생 
1972년경에 매송면 원평리 이주) 
징( & ) · 차진규 
채보 · 이소라 ( J~06-10-10-2A) 

」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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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F 

『 F캉 V I V I ~ ~. ~ V 』
------ - ’ 객쐐;----캔 ------------

뒷 반장단의 (제 1박) (제2박) (제3박) 

(C-이 & 

「「「「 「「「 「 「 「「 「「「 「「 「 「 -F-F-」

」--」 v L-」 v 」--늬 」--」 ν 닙 
깨’ 개 

뒷 반장단의 (제1박) (제2박) (제3박) 

(C-5) b 

니 님닙낱」 닙 닙 납」 닙닙님 V 
개개개개 개개갱 

(제1박) (제2박) 
갱
 -뱀
 

개
 -ι·
ν、

얘
깨
 

개
 -) 
개
 -
박
 

개
 *
께
 

개
 - 개개 개개 개개 갱 

(제5박) (제6박) 

」-펴 v 」--쇠 v 」-」 」--늬 ~ 닙 

이창헌 싼지패 쇠가락은 처음의 예시가락(A)를 포함하여 크게 네종류로 나누인다. 
(B)와 (D) 는 뒷 반장단을 3박으로 쪼개었을 때‘ 그 제 2박을 (D)처럼 개깨개로 치는가 
또는(B)처럼 깨개로 치는가의 차이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B)의 깨 개중 ‘개’ ( ~· ) 
를(이처럼 깨깨 (μ)로 쪼개어 치는가의 차이이다 -

(C)형을 (C-5)로 설명하면. 한창단을 6박으로 나누고 그 매 박을 다시 넷으로 쪼개되 

깨개갱-’의 ’갱-’은 ’개’보다 두배로 길어진다, (C 5) 에서는 제2, 4,6박이 ’개개갱-’이다. 
(C- 1)의 제6박은 ’갱 갱-’이며‘ (C-2)는 저14박과 제6박이 ’갱-갱-’이다. 
(C-3)은(C-2)와 거의 비슷하되 제 6박 끝에 짧은 장식음이 들어가는 점만이 다르다. 
(C-4)는 박이 제 2.4.5 ’개개갱-’이고 제 6박은갱 개개’이다. 

싼지패 가락은 굿거리 가락으로도 불리운다 징은 매장단의 시작음에 들어감이 보통이다. 
8분의 12박은 (A)처럼 3분박4박으로도 쪼개지고, (이처럼 2분박 6박으로도 쪼개진다, 
(B)와{D) 는 앞 반장단을 3분박으로 뒷 반장단을 2분박으로 쪼개었다 



쇠 · 이창헌(1930.남) 
채보 · 이소라(06-10-10-®A) 

〈화성두레 21) 
화성시 매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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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지패쇠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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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헌 찬지패 쇠가락 해설 

2006년 10월 별도녹음시에 이창헌은 깐지패 쇠가락을 디음과 같이 엮었다. 

AB (C-1) (C-1) D (C-2) (C-3) D (C-4) B (C- 5) B 

여기에서 A는 다른 쟁이들에게 싼지패의 기본가락을 예시해 주는 가락이다. 3분박4박 

(12/8박) 1마디이며, 8분의 12박 제일 끝박을 막음쇠로 침으로서 정을 비롯한 다른 챔이 

들이 일제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는다. 이날 징은 차진규가 맡았는데, 매 마디의 첫박 

에만 쳤다. 3분박4박에서 그 1박의 소요시간은 1초 또는 1초 남짓된다. 

B와 D를 정간보(井間講)에서 보면, 8분의 12박에 해당하는 12칸이 3+3+2+2+2로 조 

합되어 있다. B에 비해 C유형들은 2+2+2+2+2+2로 구성된다. A가 3분박적 리듬인데 

대해 B는 3분박에 2분박적 리듬이 결합되었고 C는 2분박적 리듬으로 짜여 있다. 

(C-1)은 8분의 12박에 해당히눈 12칸중 제11,12칸만 1점씩 들어가고, 그 이외는 모두 

매 칸을 2분하여 한칸에 2점씩 친다. (C-2)는 8분의 12박에 해당하는 12칸 중 제 7,8칸 

과 제11,12칸만 1점씩 들어가고, 그 이외는 모두 매 칸을 2분하여 한칸에 2점씩 친다. 

(C-3)는 (C-2)와 거의 같으나 제12칸 꿀에 장식음이 들어간 점이 (C-2)와 다르다. 

(C-예는 8분의12박에 해당히는 12칸 중 제 4,8,10,11칸만 1점씩 들어가고, 그 이외는 

모두 매칸을 2분하여 한칸에 2점씩 친다. 

(C-5)는 8분의 12박에 해당하는 12칸 중 제 4,8,12칸만 1점씩 들어가고, 그 이외는 모 

두 매 칸을 2분하여 한 칸에 2점씩 친다. 

D는 B처럼 8분의 12박에 해당하는 12칸이 3+3+2+2+2로 조합되어 있음을 이미 언급 

하였다. D가 B리듬과 다른 명백한 차이는 제9칸에 있다. 즉 D에선 제 9칸을 2등분하여 

약박과 강박으로 2점을 치는데 비해 B에선 강박으로 1점만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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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송면송라리 이펼강의 쇠가락 

〈화성두레 22) 
화성시매송면 
송라1리 

1. 초입 

2. 길가락 

예시 

-­, 
--(정도잦게 연타) 

J = 170 

이필강쇠가락 

납」 납」 

(A) 」 = 110 

쇠 ; 이필강 (194 1.남송라1 l 출생 
원리에서 성장하며 25세경 
까지 거주. 26세경에 송라l리 
이주) 

(δ)징 · 노영춘(1943. 남회성군 님양면 
장전리출생초등학교까지 
거주. 동두천 서울에서 지냄. 

이소라 채보 (06-12-7B) 

를 7회 더뚫B 

본가락 & & ‘ & ‘ & ‘ & 

b ~ - ι b_ 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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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자진가락 

LI 8 」」 」」 」」 」」 」」 」」 II Pll Pll 
(D-2) 

/?\ 

II Pll Pll II 닙 님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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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답
 

I II 」*」 」*」 ' U 」뇨뇨님 」낱닐닙 」4」 ’ 」」
(F) 

」*」 ' U 」』 님 」,↓」
(꾀를 10회 더 반복 'P >-

(정도연타함) 

f 

9. 물줍쇼가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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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두레 23) 
화성시 매송면 

잦은가락(뚫어라) 

- 원리 줄디리기 

」 =110 (쇄납의 실음은 단 3도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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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강의쇠가락 해설 

이필강(1941 . 남.여주 이씨)은 매송면 원리가 고향인 이학청(1916년경 출생-40여년전 

인 1960년대 사망.남.전주 이씨)의 쇠를 본 받았다. 

이필강은 매송면 송라1리에서 태어났지만 원리에서 성장하였다. 조사(어린 일문)로서 

원리의 농사문들을 따라다니며 쇠를 익혔다. 이필강이 50세가 넘어 역말농악과 교제한 

적이 있지만 역말농악의 쇠를 배운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필강은 쇠잡는 모습이 엄지와 식지를 치뻗고 나머지 세손가락으로 쇠안을 막는 모습 

이 정남면 차병혁(1919-2000. 차진규의 부친))과 상통한다. 

송라1리에서는 이펼강이 1966년경에 원리에서 옮겨 살면서부터 정월 보름 회나무 제 

사에 농악을 동원한 것으로 이펼강은 기억한다. 회나무 당산제에서는 더드레 가락에 인 

사굿을 덧붙이는 정도로 친다. 요즈음도 매년 정월 보름 오전 10시경에 회나무 당산제를 

지낸다. 송라1바 속골미을의 은행나무가 지금은 제법 자란 고로 2년전부터 은행나무에서 

속곰 당산세를 지내며 이때 이펼강이 쇠를 친다. J(I 

정리한 이필강의 죄가락을 보면, ‘길가락 十자진 길가락 +더드래 +자진가락(엎어빼기 

포함) +더드래 +자진가락 +느린 삼채 +물줍쇼 가락 +엎어빼기 +맺음가락’ 으로 구성 

된다. 

화성지방의 일반 쇠가락에 비하면 자진가락 중에서 ‘달도 밝고’ 가락이 빠져있음을 

볼수있다. 

느린 삼채는 굿거리(싼지패가락)와 같은 속도의 삼채가락이나, 후자와는 달리 징을 매 

박에 치고 있어 구분하여 일컬었음에 불과하다. 

1()) 매송면 송라리는 1리와 2리가 있으며 1리의 자연마을로는 볍실과 속골이 있다. 볍실 당산제의 

제물로는돼지머리와북어, 삼색과일을올린다. 察웰는상계(喪햇)에서 나온돈으로충당하며 

察日의 며칠 전에 제관을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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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안면 석포리 차진남의 쇠가락 

〈화성두레 24) 
-성시장안면 
쇠포리 당산제 인사가락 

쇠 ; 차진남(1945.남.토민) 
채보 ; 이소라(06- 10 10-2B) 

* 자진더드래로 놀다가 끝마무리한 후, 절가락 친다. 
잦은 연타채를 신호로 3회 절한다. 

1. 자진더드래 

=-- =>- =-- =-- =-- =--
’ “ 「 R 「 [ 「 π 「 「,-」구--「, 「 π 「 「〕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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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철외장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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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제인사가락 
쇠 · 차진남(1945. 남 토민) 
채보 , 이소라(06-10 10 ® A) 

”자진가락으로 놀다가 끝마무리한 후 절가락 친다. 
잦은 연타채를 신호로 3회 절한다. 

1. 자진가락 
12/8박(3분의 4박, 1박 M.M 150) 

I• I I o I• I I 
I• I I o I o I I 

0 •I 0 ~ 
9J 

0 

0 。

•I 

0 

2 .자진가락 마무리 

6/4박(4분의 6박, 1박 M.M 200) 

I o I I o I o I o I 。。0 。0 0 

3. 인사가락 

4.4/4박(4분의 6박, 1박 M.M 200) 

0 0 0 0 0 

1 

의
 

I• 0 {· 

0 。。의 0 

(B)4.4/4박(4분의 4박. 1박 M.M 240) 

) I o I o I o I 

(C)B가락 마무리 4/4빅- +2/4박(1박 = M.M 240) 

ol o I o Io Io I ~ 

E조그 다
 싹

 

(D)절가락 8/4박(4분의 8박, M.M 240) 
*이를 3회 반복하면서 세번 절한다. 
; | ∼ | ; | ; | 
잦은연타채 

넌 



〈화성두레 26) 

휠철실장안면 

」 =121-124 

차진남의쇠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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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 차진남(1945.남.토민) 
북 . 안영돈(1943.남토민) 
징어) ; 차진규 
채보 . 이소라(06-10-10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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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길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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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제 인사 때의 차진남 죄가락 해설 

* 당산제 인사 때의 차진남 쇠가락은 1. 자진 더드래 2. 자진더드래 마무리 3. 인사가락 

으로구분해볼수있다. 

* 자진더드래는 길고 짧은 3분박(」 + J> )이 4개 모여 1마디를 이룬다. 즉, 3분박4박이 

l마디를 이룬다. 3분박4박은 8분의 12박(12/8빅)으로도 표기된다. 

인사가락으로 진입하기 위해 자진더드래를 매듭지을 때에는 길고 짧은 3분박( J + J> ) 

1박 다음에 3개의 짧은 분박으로만구성되는 1박(J> +J> + J> )을 조금 더 느린 속도로 

침으로써 신호를 준다. 이어서 3개의 짧은 분박으로만 구성되는 1박을 2회 더 치나, 

속도와 가락의 변화로 인해 ‘자진더드래 마무리 가락’ 은 4분의6박 2마디로 기보된다. 

정간보(井間請)에서 보면, 자진더드래 1마디는 12칸으로 ‘자진가락 마무리 가락’ 의 

2마디와 같다. 그러나 속도는 자진더드래 l칸보다 ‘자진가락 마무리 가락’ 의 1칸이 

배로 길어진다. 그리하여 8분의 1 2박 1마디 대신에 4분의6박 2마디로 기보하였다. 

* 인사가락은 (A) (B) (C) (D)의 4종류로 구분된다. 4종류 모두 그 1박의 속도는 M.M 

240정도 된다. 1초는 M.M60이고 그 배로 빠른 속도는 M.M 120이며, M.M 1 20보다 

배로 빠른 속도가 M.M 240이다. 따라서 인사가락의 기본 1박은 1초의 4분의 1정도의 

빠르기임을 일- 수 있다. 

(A)는 4/4박 2마디로 이루어졌다. 제2마다는 매박에 1점씩 치는 또박 또박한 리듬이 

나 첫마디는 그 4박중 제 1,3빅-을 다시 길고 짧은 3분박으로 세분함으로써 본격적인 인 

사가럭으로 들어가는 신호가 된다. 

(B)에서는 4박 2마디중 매 마디의 제1박을 2분하여 (?)리듬으로 갈라친다. 

(C)의 앞부분은 (B)의 1마디를 반복하여 치나, 이어 정간보 2칸에 1회만 침으로써 

(B)류의 가락이 마무리되고 (D)로 들어감을 예고힌다 

(D)와같이 잦은 연타채를울리면서 쟁이들은고개숙여 절을하고 막음채에서 고개를 

든다. 이렇게 세 번 절을 하고는 인사를 끝낸다. 

2. 차진남의 더드래와 길가락 해설 

차진남(1945출생.남)과 안영돈(1943. 남)은 징안면 석포리 토민이디 . 

차진남은 더드래(1)에서 2분빅-을 섞어쓰지 않는다. (1)의 더드래는 자진가락으로 진행 



녕키| 삽선 선」상‘1:.cil소「’ f약 11:) 

하여 종결가락으로 매듭짓고 있다. 자진가락으로 들기 전에 3분박4박의 자진더드래 

(악보에서 1박의 M.M이 145인 부분)를 9회 연주했으며, 반마디의 연결고리를 거쳐 2분 

박(악보의 8분의4박 부분)으로 진입한다. 그의 ‘달도밝고’ 가락은 ‘메라’ 형이다. 

북은 8분의 12박중 제9박을 세게 침으로써 어깨춤이 절로 나게 한다. 

(2)의 길가락에선 4분의5박 3마디에 걸친 쇠의 제시에 이어 본가락이 시작된다. 조ε」:;>_ 
I D 

에선 길가락의 본가락을 8회 연주하였는 바 제8회 째는 끝부분의 4분의5박 부분을 악보 

에서와 같이 세게 쳐서 자진길가락으로 들어감을 신호했다. 자진길가락을 연주한 뒤에는 

자진더드래 - 자진가락(엎어빼기 달도밝고)을 거쳐 종결가락으로 매듭짓는다. 



8. 서신면광평리 한상일의 쇠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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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일의쇠가락해설 

한상일(1936.남)은 서신면 광펑리 토민이다. 광평리에서 계속 농사지으며 살아왔다. 

광평리와 이웃한 장외리 사이엔 내011)가 있는데, 광평리 두레패가 장외리 쪽에 있는 농 

지를 갈 때는 ‘農者天下之大本也’ 라고 세로로 쓴 농기를 앞세우고 점고를 했었다. 광평 

리에서는 초벌김은 호미로 두벌과 세벌은 손으로 맨다. 모심을 때는 별도로 소리하지 않 

았다. 

한상일은 12살부터 어른들 쫓아다니며 모춤도 주워들이고, 박을 반으로 깨뜨려 상모 

대신쓰고는어른들흉내를내곤했었다. 광평리엔총 80가구중양성 이씨가 50호, 청주 

한씨가 30호 되었다. 광평리 토민으로 20세 년상인 이춘화(양성 이씨)의 쇠를 배웠다. 

광평리 두레농악은 상죄 부쇠 징 북 장고 및 6벅구로 구성된다. 

마을엔 좌상님과 영좌님이 계셨다. 영좌님 댁에다 드레도가를 차린다. 그분들의 승인 

을 얻어 드레를 꿀어낸다. 농기 꾸미는 일은 서냥당 공터에서 작업했다. 핑털 밑창에는 

태극기를 달았다. 제작된 농기는 드레도가집 대문 앞에다 세워 놓는다. 

칠월 우물제는 지내지 않았다. 정월엔 집돌이 두레를 했다. 논 멜 때에 두레가 나섰 

고, 호미걸이와 추석에 마당놀이를 벌였다. 뒷산에 서낭당이 있었는데, 풍물은 안치고 노 

인들이 음력 3월에 날을잡아새벽에 당제사를올렸다. 당제 전날소를잡아쇠머리는제 

상에 올리고 고기는 동네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 

정월 집돌이 두레 놀 때에 농기를 어느집 대문 앞에 세워두면 마당쇠가 집안으로 들어 

가 주인께 “지신밟으러 왔는데 이를 받아 주시겠소? ” 하고 타진한다. 주인이 승낙할 

의사가 있으면 대주마님이 큰 주전자 하나하고 잔하나 없은 술상을 차려 내옹다. 깃대 걸 

쳐놓은 대문 쪽에 술상을 내려놓고는 쟁이들을 대접한다. 술 한잔씩을 얻어마시고는, 대 

부분 우물이 안마당에 있기 때문에 안마당 우물로 가서 우물굿을 하고나서 마당굿을 친다. 

(1)은 드레도가집 앞에 깃대를 걸쳐놓고 치는 굿이다. 첫 행의 잦은 연타는 쟁이들의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이고 제 3행의 연타 3회는 인사장면에 알맞다. 그 사이는 자진가 

락으로 들어 ‘달도밝고 별도밝고’ 가락을 7회정도 친다. 

(2)는 드레도가집에서 집돌이 할 댁까지 가면서 치는 길굿이다. 3분박4박의 더드래가 

락을 주로 쓴다. 한상일은 더드래에 2분박을 섞어쓰지 않는다. (α부분은 1박의 속도가 

M.M 120이다. 이는 더드래 반장단에 1초가 소요되는 빠르기이다. 첫 행은 M.M 115인 

고로 (C)보다 약간 느리게 시작되었음을 표하고, 제 4행은 M.M 134이므로 (C)보다 약간 

빨라짐을 표시한다. 즉, 통일 기준이라면 M.M 숫자가 클수록 속도는 더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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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일은 가락의 변회를 예고할 때에 고개를 숙여 표시한다. (2)에서는 더드래를 자진 

가락으로 맺고 있다. 자진가락 안에서 달도밝고 가락과 엎어빼기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 

음을본다. 

(3)은 주인이 걸립 허가를 인시를 하고 더드래로 집안의 우물로 들어가 우물고시를 드 

리는 장면이다. “뚫어라 뚫어라 샘구녕 뚫어라” 라고 상쇠를 따라 외치면서 8회정도 우 

물고사가락을 치고는 더드래로 맺는다. 

(4)는 마당놀이 장띤이다. 한싱일은 마당놀이 l부는 멍석말이 2부는 쟁이들이 전진 

후진하거나 서서 고사리 꺾으며 노는장면, 3부는원진(圓n車)을하며 썩씨시 와싼지패가 

락을추고열두발상모를돌리며 마치는것으로나눈다. 광평리에서는무동은세우지 않 

았다. 마을에 전문 걸립패(아마도 남사당 걸립)가 들어올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미을에서 

받아주질 않아 한싱일은 좋은 구경꺼리를 놓쳤다고 한다. 

채보된 (4)의 첫행은 상쇠가 길가락을 예고히-는 전형적인 가락이다. 제 2,3행은 길가 

락의 본가락이다. 쟁이들은 시계반대방향(ACW ; 한상일은 이를 ‘뱃돌질하는 방향 이 

라 일컬었다)으로 멍석말이를 한다. 변형 1과 변형2로 길가락의 변형가락을 구사한 후, 

간단히 막음채로 단락짓고는 4분의5박 1마디 씩인 지진길기-락으로 들어간다. 쟁이들은 

좀더 빌걸음을 재촉하며 몰아 돈다. 자진가락으로 매듭짓고는 더드래로 풀어나간다. 

마당놀이 2부에선 쟁이들을 일렬로 세우고 상쇠가 그 앞에 서서는 채보 악보의 〈전진〉 

제 1행에서처럼 일채가락을 쳐서 쟁이들을 6,7보 걸어나오게 한다. 자진가락으로 놀다가 

잦은 연타채를 침을 신호로 뒤로 물러선다. 이러기를 3회 한다. 그러고는 더드래가락을 

치면서 고사리꺾는 식(앉지는 않는다)으로 쟁이의 사이 사이를 빠져나간다. 다 빠져나가 

고나면 이번엔쌍줄(소고쟁이 한줄과다른쟁이들한줄)로들어와서 11] 시시 한다 

마당놀이 3부에선 원진(圖陣)을 하며 쩍찌기 춤 등을 춘다. 쩍찌기는 더드래 3마디 

(ABB)로 구성되며 (B)마디는 중간에 2분박이 섞여 있다. 느린 3분박4박 리듬인 싼지패 

가락을 치면 소고쟁이(벅구)들이 안으로 들어가 작은 원을 만들고 놀고, 흥이 있는 구경문 

들도 합세하여 어울려 춤을 춘다. 채보악보에서처럼 자진가락으로 단락을 짓고는 더드래 

가락에 얹어 열두발상모를 놀린다. 자진가락으로 맺고는 퇴장한다. 

집돌이에서의 우물굿 연주를 제외하곤 한상일은 자진가락에다 우물고사기-락을 넣지 않 

는경향이다. 

II J 한상일은 이를 ‘무동 삼채’ 라 이름하였으나 일반적 명칭은 ‘쩍찌기’ 이다. 

1 끼) 예를 들면, 사물이 모두 연주하면 앞으로 나가고‘ 쇠와 징은 쉬고 북과 장고만 울리 면 뒤로 물 

러나는식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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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정변 호곡리 송재천의 쇠가락 

〈화성두레 28) 
화성시우정면 
호곡3리 

1. 길굿 

를용 

g폼 

송재천의쇠가락 
쇠 · 송재천(1941 . 남.토민) 
정(δ) ; 차진규 
채보 ; 이소라(06-10-22- 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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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느리게 (D)의 길고 짧은 리듬으로 

바핍으로써 알아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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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매고나서 귀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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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물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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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천의죄가락해설 

우정읍 호곡리(虎짝및)는 1,2,3리가 있으며, 1리는 범아지 마을, 2리는 안디미, 3리는 

산 봉우리 안에서 산다고 하여 ‘봉골’ 로 불리운다. 이들 중에서 봉골두레가 형님두레였 

다. 봉골을 제외히곤 각성받이 촌이다. 

송재천(194 7. 남)은 봉골에 3대째 거주하는 토민이다. 봉골엔 60가구중 은진 송씨가 

55기구 산다. 미을의 상쇠는 송양수(1924년경 출생)였고, 부쇠는 송재천의 작은 아버지 

되시는 송현기(송양수와 동갑.봉골토민)였는데, 이들이 쇠를 직접 가르치진 않았으나, 송 

재천은 그들의 쇠가락을 듣고 배웠다. 

봉골에서는 논매기(애벌,두벌,세벌) 때와 백중무렵의 호미걸이 때 및 추석과 설명절을 

기해 두레풍장을 울렸다. 줄다리기는 안했다. 화수리니- 원안리에서도 줄다리지 않았다. 

두레논매러 갈 때는 일차림 옷에 우장 삿갓을 쓰고 흰색바탕 천에 ‘농자천하지대본 

야’ 라고 세로로 쓴 능 시 (〈도 2) 침-조) 를 앞세우고 소고쟁이 - 상쇠 - 부죄 정 장 

구 - 북 - 농군들 순으로 열을 지어 논으로 나갔다. 송재천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른들 

이 두레논매러 기-던 모습을 기억한다. 두레패들이 논에 도착하면 한바탕놀고선 논안으 

로 들어갔다. 호곡1,2리 뿐만이-니라 화수리(여산 송씨와 김씨의 2대성이 거주)와 원안리 

(각성받이) 등, 미을마다 두레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두레들끼리 노느라 논도 안매는 

경우도있었다. 

송재천은 18세부터 부쇠를 쳤다. 이 때 상쇠는 동갑내기인 송현진(현재 수원 거주)이 

맡았다. 송재천은 재롱부릴 줄을 모르기 때문이라 한다. 그당시 어른들은 생존해 계셨지 

만, 다른 챔이들도 모두 젊은이들로 구성하였다. 요즈음은 백중 때 놀지않지만, 송재천은 

18세부터 논일을 했으므로 호미걸이에도 참석하였다. 

!. ll 호곡3리엔 농기만 있고 영기는 없었다. 〈도 1)의 원리 농기와는 달리 옆에는 지네발을 달지 않 

았으며(장안면 소포리 농기엔 옆에다 지네발을 달았다 ; 차진남 대담) 밑에다 적‘청,황색의 지네 

발을 3개 달았다. 원리 농기엔 밑으로 지네발을 2개 단다. 농기는 긴 줄을 세게 달아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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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매솜면 院里農禮

(1998년도에 새로 만옮) 

〈도 2) 우정면 호곡3 리 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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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 세우는 것은 없었다. 추석날 아침에 차례지내고 점심먹고나서 놀았는데, 한사람 

이 l ·τ이 J] 격으로 수숫대 모자와 옷을 걸치고 놀았다. 
호곡3리 두레패 중엔 쇄납 부는 사람이 없었으며, 송재천이 쇄납 부는 것을 조금 배우 

다가 중단하였다. 송재천의 쇠가락으로는 두레논매러 갈 때의 길굿(1)과 논매고 나서 귀 

가길의 양산 더드래 (2) . 양산 더드래에서 맺는가락까지 (3), 우물굿(4) 및 마당놀이에서 쟁 

이들이 ‘엉덩이 춤추는 가릭] (5)을 녹음하였다. 송재천은 왼손잡이이며, ‘달도밝고’ 

가락은 ‘메라’ 로 친다. 기-락을 변경할 때는 직전에 쇠잡은 손을 치켜들어 신호한다. 

송재천은 점고가락을 세번 반 또는 두번 반을 치며 받이-주질 않으면 한번 빈-을 치고는 싸 

움을벌린다. 

길굿(1)에선 처음에 잦은 연티채로 주위를 환기시키고는 4박장단을 잠시 치다가 쇠잡 

은 손을 치켜들어 길가락으로 들어감을 신호한다. 길기-락 제시가락은 일반형이다. 녹음 

에선 길가락의 본가락을 5회 쳤는데 채보 익-보상에서 볼 수 있는 제1회 째의 (A)보다는 

제2회 째의 (B)가 표준형이다. 제5회째의 끝무럽에 쇠잡은 손을 치켜들어 자진길가락으 

로 들어감을 신호히-고는 4분의5박 1마디 씩인 지진길가락을 친다. 징은 1타하기도 히-고 

2타하기도 하지만 화성지방에선 후자를 더 선호한다. 더드래를 경유히여 자진가릭으로 

갔다기- 길가락 응용가릭으로 종결한다. 자진 길가락에서 더드래로 들 때는 (C)외 같은 동 

음 2타 자리에 조금 느린 속도로 길고 짧은 리듬의 (D)를 침으로써 캡이들이 더드래로 옮 

을 눈치채게 된다. 자진가락에선 엎어빼기 장단이나 물줌쇼 가락이 보이지 않는다. 

논다매고 마을로 돌아올 때는 양산 더드래(2)를 친다. 길굿(1)에서 자진 길가락 - 더 

드래- 자진가락 부분의 더드래보다 약간 더 느리다. 송재천은 양산더드래(2)에서 이따금 

2분박(E)가락을 섞어나 휴지부(F)를 넣어 더욱 다채롭게 가락을 구사한다. 

우물굿(4)은 추석이나 설명절을 기해 집돌이 농악을 할 때 우물에서 치는 가락이다. 집 

돌이에서는 마당굿 - 우물 - 부엌을 거쳐 나간다. 부엌에서 상쇠가 외치는 소리는 없으 

며,농악만친다, 

춤가락(5)에 대해 송재천은 마당놀이에서 캡이들이 ‘영덩이 춤추는 가락’ 이라 히였는 

바, 대전 웃다리농익- 등의 쩍찌기 춤가락에 해당한다. 쩍찌기는 3분박4박 3마디로 구성 

되며, 제 1마디는 단순 더드래가락이지만 제 2, 3마디는 각각 중간에 2분박을 섞고 있다. 

동작으론 쟁이들이 큰 원을 그리띤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진(圓n車)을 하다기- 제2,3마디 

에서는 제자리에 정지하되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손짓으로 리듬을 타는 형태를 취한다. 

제 2, 3마디가 서로 쌍둥이 가락인 걸 보면 좌우로 나누어 제 2마디에서는 오른손 동작을‘ 

제3마디에서는 왼손동작을 히-기에 알맞다. 

Ill 추석날에만 허수아비 잡색이 등장한다는 것으로 보아 거북놀이의 영향으로 보인다. 정남면 

패량리엔 거북놀이가 있었다(차진규)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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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탄면 장순복의 죄가락 

〈화성두레 29) 
調시동탄띤 

장순복의쇠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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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복의쇠가락해설 

장순복(1934. 님-.덕수 장씨)은 동탄면 신리에서 7대째 거주하고 있는 토민이다. 7대조 

께서는 평택군 서탄에서 이곳으로 오셨다가 정착하셨다. 서틴-에 친척들이 많이 살았었다. 

신리에는 현재 45기구가 거주하며 그 중에서 3가구가 덕수 장씨이다. 

신리에선 당산제를 안지냈다. 논멜 때외- 7월 백중께의 호미걸이, 추석, 설날 및 꽃놀 

이 때에 농악이 동원되었다. 정월 대보름엔 줄다리기를 했다. 미을 안에서 남녀로 나누 

어 줄 하나를 두고 당겼다. 남자가 이기면 풍년든다고 했다. 

어려서는 마을 어른들 치시는 것 보고 쇠를 익혔다. 부친인 장상진(1914-1986)은 신 

리미을 상쇠였으며, 남사당과 활동한 바 있고 호적을 분 것으로 장순복은 생각한다. 장순 

복은 장상진의 장자이다. 16세부터 신리미을 상쇠를 맡았으며, 걸립을 쫓아다녔다. 걸 

립 다닐 때의 상쇠는 타동네 분들이었고 이름은 모르나 용인 출신의 상쇠도 있었다. 각 

마을에 걸립을 하여 썰같은 것을 모아 공동 기금에 썼었다. 동틴면 자체에서도 걸립하여 

면의 기금으로 쓰곤 했다. 오산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 걸립도 해 준 바 있다. 

신리에서 두레할 때, 장순복이 상쇠를 하면 부친은 호적을 불었다. 예전에는 미을마다 

두례가 있었던 고로 농사철엔 두레씨움이 잦았다. 장순복은 25세경에 상쇠를 맡아 논으 

로 가서 논매기를 한 적이 있다. 

남사당들은 무동을 세웠으나, 신리마을에서는 무동을 세우지 않았다. 안성의 남사당 

패들은 이승만 대통령시절에 생신축하같은 무슨 행사에 참여하였다가 신리를 포함해 여 

러 마을을 거쳐 안성으로 돌아간 바 있다. 장순복은 남사당패에 들지않았다. 

최기홍(1923.남.동탄면 방교3리 토민. 전주최씨)은 증조부께서 태안에서 방교3리로 이 

주하신 이후로 4대째 거주하고 있다. 수원에 있는 학원에서 시물놀이를 배워 활동한 바 

있다. 박성신 상쇠시절에 작은 이-버지인 최태열(1895년생인 부친의 둘째 동생인 고로 

1900년경 출생)은 부쇠를 쳤다. 박성신은 최태열과 동년배이거나 아니면 몇 살 더 많고, 

부친보다는 나이가 적다. 박성신의 고향도 동탄인데, 젊었을 때 서울서 살다가 다시 입향 

하였다. 박상신의 자제 중 한 이들만 통탄에 살았으나, 지금은 작고하였다. 

최기흥은 박성신과 최태열의 쇠를 그냥 듣고 배운 정도이고, 나이 차이가 많아 같이 활 

동하지는않았다. 

방교3리에서는 논매기칠과 추석 설날 및 봄에 꽃놀이갈 때 등에 농익-을 동원하였다. 

정월 대보름엔 줄다리기를 했다. 모자리 해놓고 모심기 전(진달래꽃 필 무렵)에 꽃놀이 

갈 때는 굿거리 치면서 베로 만든 고깔 쓰고 왕배산(표고 50m정도되는 야산)으로 올라가 

음식장만한 것 먹으면서 두레치고 논다. 최기홍은 10세 미만 때에 꽃놀이를 따라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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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와 방교3리에는 팔자진 같은 진법놀이가 없었다. 열두발상모는 있었다. 상모놀이 

가 없으면 두레놀이가 꽁지빠진 새 같았다. 

장순복의 쇠가락으론 길가락 한바탕(1)과 더드래 한바탕(2), 논맨 후 귀가길의 양산 더 

드래(3), 우물굿 고사(4) 행진곡 가락(5) 및 꽃놀이가락을 실었다. 

길가락 한바탕(1)은 잦은 연타채 - 자진가락(엎어빼기, 달도밝고) - 길가락 - 자진길 

가락 - 더드래 - 자진가락(달도밝고‘ 엎어빼기)으로 구성된다. 연이어서 마당놀이에서 

의 더드래 한비-탕(2)이 연주되 었다. (2)에서는 2분박 혼합형을 쓰지 않는다. 맺을 때는 

자진가락 진입가락에 이어 물줍쇼 - 달도밝고 - 엎어빼기 - 달도밝고 단락짓기로 진 

행한다. 

논맨 후 귀가길의 양산 더드래(3)에서도 2분박 혼합형이 출현하지 않는다. (1)에서의 

더드래보다 약간 느리게 연주된다. (J)처럼 3분박4박의 매박에 한걸음씩 내디딘다. 

집돌이 두례에서는 우물에선 하는 말이 있으나(따, 부엌에서는 말없이 죄만 치고 나왔 

다. 마루에서는 고사반을 한다. 

행진곡 가락(5)에서는 4분의4박의 매박에 한걸음씩 내디딘다. 꽃놀이가락에 대하여는 

차진규 교습가락 편에 게재하였다. 3분박4박의 굿거리 장단이며 1박의 소요시간은 1초 

이다. 양산더드래보다 더 느리다. 징은 최기홍이 맡았는데 4박중 제1,2,3박 시작에 친 

다. 쇠는 8분의 12박중 제1 4박과 더불어 제11박을 강하게 친다. 



11. 양감면 용소리 이문우의 쇠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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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우의쇠가락해설 

이문우(1933.남.양감면 용소4리 토민)는 용소마을의 상쇠였으며, 지금은 양감면 노인 

회원들과 어울려 놀 때에 가끔 쇠를 치는 일이 있다. 

용소4리에서는 주로 두레논매러 두렁걸이 때나 호미씻이 때에 농악을 쳤다. 이웃마을 

두레와 두레씨움도 했었다. 단동고리 무동을 세웠다. 남자 아이와 여장 남자아이를 무동 

태운다. 

용소4리나 요당1리(유강수 ; 1930.남.토민)에서는 당제를 지내지 않았고, 줄다리기도 

안했다. 

이문우의 기본적 쇠가락을 1.시작굿 2,3,길굿 4.더드래 5.자진가락으로 정리하였다. 

시작굿은 잦은 연타채와 불규칙한 리듬으로 이루워진 초입가락에 이어 달도밝고 가락 

을 4회 친 다음 일단락 했다가 다시 달도밝고 가락으로 돌아가 맺는다. 

길굿가락으로는 더드래가락(2-1)을 쓰기도 하고 길가락(2-2)을 치기도 한다. 더드래 

가락으로 길을 걷는다면, 1초에 두걸음을 걷게 된다. 따라서 l마디 안에 징 2회가 적합 

하다. 길가락(2 2)은 제시없이 바로 본가락으로 들어가 몇회 빈-복하다가 맺을 때는 그 꿀 

박을짧고(P) 길게(」 ) 갈라치지 않고 1타(」 . )하는 것으로단락하고자진길가락(3)으로 

옮을 신호한다. 더드래(예에서는 한껏 흥을 돋운다. 자진가락(5)으로의 연결채는 4분의 

3박이 아닌 4분의2박으로 쳐도 좋을 것 같다. 달도밝고 가락을 한참 치다가 엎어빼기가 

락으로 돌린다. 다시 달도밝고 가락을 잠시 치고는 잦은 연타채로 맺는다. 

한바탕 놀때는 신이 나게 잦은 속도로 마구 쳤었다. 



이창학의 쇠가락 12. 송산면 천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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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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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ff 략핵f- 듀주프#룹} 

2-2 자진가락 

〈엎어빼기〉 」 = 200 

흡좋몫짧용r텔팡용람κ팔활당용용뚫」麗E꿈 
〈달도밝고 > 」 = 214 

--..-- 다폰표흐f廳홉륨j월륨륨짧펀f한너=강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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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성두레 3강 
화성시송산면 
천등2려 

1. 논매러 갈 때 

1-1 길가락 

1-2 자진 길가락 

1-3 연결부분 

」 = 200 

」 = 206 

송산면길굿 

」 .= 133 

단:,:_ 넨-」[ 

쇠 이창학(1942. 남토민) 
정(δ) ; 이관형(1945.남 토민) 
채보 . 이소라(07-1-9B) 

여러번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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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진곡가락 

공연할 때 주로쓴다 

」 = 120 여러번반복 

LI 」-닙 」-닙 」-닙 」」

I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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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학의쇠가락해설 

이칭-학(1942 . 남. 송산면 천등2리 토민 . 전주 이씨)은 천등2리 토민인 故 이춘산 

(1918년경 출생. 남)으로부터 쇠를 어깨넘어로 배웠다. 천등2리는 각성받이 촌이다. 징 

쟁이를 한 이관형(1945.남,토민)은 현재 전등2리 이장(里長)이다. 

천등2리에서는 두레논멜 때와 7월 백중무렵의 호미걸이 설날과 추석 및 회갑연이 있 

을 때 등에 마을 농익-이 동원되었다. 설날을 기하여 우물굿도 했다. 줄다리기나 꽃놀이 

느하지않았다. 

단동고리로 남자아이와 여장 남자아이 무동을 세웠으나, 다른 잡색은 없었다. 소고수 

는 7인 또는 8인 되었다. 

멍석말이와 12발상모놀이는 있었다. 쟁이들이 네줄로 서서 죄우로 왔다갔다 했으나, 

앞뒤로도 움직였는 지는 불분명하다. 사통백이나 양산더드래라는 말은 없었다고 한다. 

싼지패가락이라는 말은 있었다. 예전에 벅구 놀리는 가락이 있었으나, 이창학은 이를 배 

우지못했다. 

길갈 때는 주로 길가락을 쳤다. 행진곡가락은 화성두레 대회같은 공연을 나가면서 친 

다. 

천등2리 이창학 전승의 쇠가락을 시작굿과 판굿으로 나누어 보면, 전자는 인사 내지 시 

작을 알리는 잦은 연타채와 자진가락으로 구성된다. 자진가락(1-2)은 (A)와 같은 2분박 

에 이어 엎어빼기 (C)로 진행했다가 ‘달도밝고’ 가락을 치고는 매듭짓는다. (A)와 엎어 

빼기 (C) 사이엔 연결채인 (B)를 두고 엎어빼기가락에서 ‘달도밝고’ 가락으로 진입할 때 

는 처음에 (D)를 쳐 엎어빼기가락에서 다른 가락으로 진행됨을 예고하고 (E)에서는 ‘달도 

밝고’ 가락을 가늠할 수 있도록하여 가락의 진행이 부드럽다. 

판굿은 더드래(2 1)와 자진가락(2-2)으로 이루워진다. (2-1)에서는 2분박을 섞어 쓰 

지 않고 3분박으로만 더드래를 구사하였다. 단순 4박의 연결채 끝박을 막아 침으로써 더 

드래를 막음하고 엎어빼기와 ‘달도밝고’ 로 자진가락(2-2)을 간단히 꿀내었다. 

자진가락 안에 우물고사가락이 안보인다. 자진가락치면서 우물고사가락을 넣지않았다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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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봉면 정희창과 서신면 광평리 한상구의 쇠가락 

1. 비봉면 정희창의 쇠가락 

정희창은 1927년도에 시흥시 수암면 성포리(현재는 안산시 수암면 성포리)에서 출생하 

였으며, 30년전에 화성군 비봉면 양노3리로 이주하여 오늘에 이른다. 자손이 귀한 집안 

이라 어려서 무속인 이영애에게 입적되어 성장하였다. 정희창의 생모는 서울서 포목상을 

크게하셨다. 

정희창이 성포리 이장을 지낼 당시 성포라는 50호가 살았으며 매년 날을 택일하여 정 

월 초순부터 보름간 도당제를 지냈다. 예전엔 성포리에도 조깃배가 들어왔으며, 그의 부 

친이 조깃배들의 뒷돈을 대주기도 하였다 한다. 

정희창은 현재 경기도 일원 경신회의 지부장직을 맡아있고 그의 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 당굿의 예능보유자인 오수복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조순웅이다. 

정희창은 수원에 사는 무속인 이용우로부터 경기도당굿의 쇠를 배웠다. 도당굿을 하 

기 위해 도당으로 올라갈 때는 삼현장단을 친다. 그의 장고 삼현가락은 4박 1마디인 (덩 

-궁-덕-더러러레이다. 1박을 M.M 73의 속도(M.M 60이 1초의 빠르기이므로 1초보다 

조금 적게 소요된다)로 연주하였다. 

그는 길굿을 길가락 - 자진 길가락 - 더드래 - 자진가락(엎어빼기, 달도밝고) - 일반 

적 종결가락으로 치고 있어, 화성두레의 기본적 길굿구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달도밝 

고’ 가락이 유창하게 연주되질 않았다. 

경기도당굿 가락을 위해서는 그와 부인 조순웅의 예능과 지식을 조사할 펼요가 있을 것 

으로본다. 

2. 서신면 광평리 한상구의 쇠가락 

한상구는 1943년생이며 광평리 토민이다. 30살까지 두레논을 랬었다. 

광명리 두례의 소고수는 8인이 있었다. 멍석말이며 소고절굿대 놀이형태도 있었고, 열 

두발상모도돌렸다. 

퇴장 때의 행진곡가락은 뒤에 나온 것으로 광평리 두레에서도 사용하였다. 

광평리 쇠가락에 대하여는 제10장 광평리 한상일의 쇠가락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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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외동 안병선의 쇠가락 

〈화성두레 33) 
화성시 신외동 

안병선쇠가락 
쇠 안병선(1944 남 서울 만리동 출생 

1950년 남양변 신외리로 
피난와서 정착) 

징(&) ; 양복진(1958. 여.남양동 두레에서 
10년간연마) 

북 ; 이광자(1962. 여,남양동 두레에서 

10년간연D” 

채보 ; 이소라(07-l-5A) 

ι; 신외2리 토민인 신현주(80세). 
신원철(80세)의 쇠가락을 전승. 

1. 시작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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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두레 34) 
화성시 

1. 더드래 

남양동길굿 

」 = 120 ∼ 110 

쇠 ; 안병선(1947. 남) 
징 (6) : 양복진(1958. 여) 
북 · 이광자(1962. 여) 
채보 . 이소라(07- 1 5A) 

F극F듀주주- 껄초돈 !흉F三듀홈휴L 국프f J 

듀극F료흙(j력쿠드-·I흔E:f•합토샘f I 

판三드샤「i「박다j냄쿠드 뚜프듀 ; ’ ~~~-: 1 

춘二二 F다=r~다=r=r=다 | 추±f=「기T「걱←? lJ 
(A)를 

여러번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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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길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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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진길가락 

」 = 110 

〈북> IJ-」­
(c) 

2-3 더드래 
」 = 120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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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두레 35) 
화성시신외동 

신외리우물굿 

우물앞에서 

쇠 ; 안병선(1947. 남) 
징 (6) . 양복진 
북 ; 이광자 
채보 ; 이소라(07 1 5A) 

쇠제시 

좌효r 

」 = 100 ∼ 110 

딜니= 닥:r ~F二If웰~ 따E냥三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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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두레 36) 
화성시신외동 

1(니 

쇠 ;안병선 
정(&) ; 양복진 
북 ;이광자 
채보 . 이소라(07-1-5A) 

안병선싼지패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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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두레 37) 
화성시 신외동 

창 ; 안병선(1947 . 남 서울 만리동 출생 
1950년에 남양면 신외2리로 피난) 

채보 ; 이소라(06-12-3B) 

고사덕담 

• 신외1리 토민인 故박장원( 1 9 1 7년경출생) 으로부터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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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앞에 대궐짓고, 대궐앞에는 연못이요 
연못 가운데 대접같은 금붕어가, 금설금설 잘두 논다. 
그건 그렇다 하려니와 / (쇠 K) 

여기 이 집터 지으실 적에 어디서 지사님 모셨더냐 
경기도에 일등 지사님 모셔디-가 한양에 올라 세를 놓고 둥글 벅신 내려오니 

I (K) 

지경 한번 추켜들고 웃동네 선머심, 아랫동네 선머심들 
지경돌을 추켜들며 

주추한번 놓아보세 삼각산 기봉히-여 이 집터를 잡었으니 

주추한번 놓기전에 
꾸역꾸역 모여들어, 

I (K) 무슨지경 하였더냐 

집을짓는 지경이요, 먼데사람 듣기좋고 
가깐데 사람 보기 좋게 지경돌을 들고 나니 에 헤라 지경이요 

지경이요. 지경 지경 하였더니 예야라 

I (K) 

주추를 한번 뇌아보세 
둥굴둥굴에 호박주추 
주추돌을 들구난데 I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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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동네 선머심들. 아랫동네 선머심들 한태 모여 
지경 돌을 둘쳐 놓고 주추 까장 놓았으니 , 상방대를 올려 보세 I (K) 

/한풍을 올릴 적에 어느 지관 다 모였소 윗동네들 모였구나 
아랫동네 모였구나 %댐을 올리구 나서 금맥 한번 봐 보니 I (K) 

시루에다가, 떡을 한 시루 해다 놓고 
천필이요, 옥양목이 만펼이요 

네쪽자리 
명주실이 

,.i,Ji량댈 올려 놓고 
금시 공멍 이룰세라 

올려기-며 
허는말에 

둥구저지 
목수대여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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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F을 다올리구서, 부엌살림을들여다보세 부엌살림을 들여다보니, 
동솥이 세개요 동솥시 세개로다 옹솥시 세개로다 
삼삼은 구, 아홉개를 걸어놓구 근들 아니 좋을 소냐 I (K) 

창랑속 열어보니 숫가락이 천단이요 젓가락이 만단이요 
살짐같은 근심에다 근들 아니 좋을소냐 I (K) 

,.i,Ji양대를 다 올리구서 부엌 살림까지 보았으니 
이집 가중에 들어 농사 한 번 지어보세 
웃 동네 머슴들아 아랫동네 머슴들아 

m ---’ 
근들아니나 좋을소냐 

꾸불꾸불 모여들어 이 집에 농사질제 
꼬부랑 호미를 걸머 메고 슬금슬금 기어 들어가니 



봉꼬부랑 호밀 걸머메구 슬금슬금 기어들어가니 
반달같은 논배미에 둥글둥글 굴러나와 
어화라 상사디야 상사디야 찾아갈 
물론을 다 메고나서 추수를 한번 해보세 (K) 

추수를 할려구 할 적에는 상머슴들 모여들어 
꾸부렁 허리에 낫을 걸머메고 반달같은 논배미로. 
횡금같은 논배미에 슬금슬금 기여 들어가니 
근들아니가좋을소냐 

추수를 다 해놓고서 금명같이 이를적에 
순식산에 모여서 동네사람 모여놓고 
추수 한번 다 했으니 건들하게 놀아보자 

〈할하는 투로〉 여봐라 방자야-

여1-

그러 안에 들어가 이르렀다 

예-

들어길때 빈 식기 들어 가더래두 

오복이 가득차게 들어간다고 여줍고, 

그저 안양반 인심이 좋아야 

바깥 양반 출입이 넓다고 여춰라­

예-

키킥키 | 삼성 션휴一·, --211~ t 1 I약 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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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똘를캘 

시 •~- ?I -,, 시-「! 닌 
.‘/‘ 

시상 성 。 ._! 
0 -」

l 

‘ - ' ’ 
υl‘ 
。

(쇠) 

남의댁기중남의댁동축 

이러풍저러콩할지라도 

건수건멍 이댁가중을 드시려거든 

일년삼백육심오일 가는지-손에 만귀요 

영실을 거며잡아근들이 좋을소냐-/(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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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선의죄가락해설 

안병선(1947. 남)은 서울 만리동에서 출생하였다. 4살에 사변을 만나 화성군 남양면 신 

외2리로 부모를 따라 피난나왔다가 여태까지 살고 있다. 

안병선 쇠의 계보는 신외2리 토민인 신현주(80세 .남)와 신원철(80세 .남)이다. 이들이 

상쇠를 할 당시 안병선은 부쇠를 하였다. 지금은 남OJ'-동 두레에서 상쇠를 맡고 있다. 

신외2리에서는 터주가리 당제를 2005년도까지 매년 가을에 지내왔다. 최근의 당주는 

신오철 씨였다. 가을 추수 후에 동네에서 5분정도 산쪽으로 걸어가는 곳에 서 있는 몇백 

년된 느티나무 아래에다 모신 항아리에 햇벼를 넣고는 이영을 입힌다. 터주가리 당제 때 

에는 미을의 두레단이 동원되며, 동네 우물굿도 하고 집돌이 두레도 벌린다. 그밖에 논매 
러갈 때와 호미걸이 때에 두레를 논다. 추석엔 별로 두레를 놀지 않았다. 줄다리기 히는 

건 보지 못했다(안병선). 정초엔 개별적으로 터주가리에 가서 빈다. 

진법 : 멍석말이(칠채), 멍석을풀 때는자진길가락(육채) 

멍석말기기- 끝나면 소고를 놀린다. 벅구들이 놀고나면 쟁이들이 원진한다. 

자진가락치면 벅구들이 안으로 들어가 작은 원을 만드는 고로 겹원을 이루고 

시계 반대방향(ACW)으로 돈다. - 벽구들이 큰원의 뒤로 나와 한바퀴 돈다. 

고사리꺾기, 가새치기, 소고 절굿대놀이, 단동고리, 12발상모도 있었다. 

잡잭 : 무동μ}미는 없었다/ 여장남자아이, 남자아이). 

각설이(중반에 나온 것 같다-안병선) *포수,잉댄f,각시는 없었다. 

터주가리 당제에서 한바탕 놀고나면 마을우물굿 한 다음 집돌이 한다. 집돌이에선 우 
물굿 끝나고 나면 덕담하며, 한바퀴 놀고 나온다. 

구구리 구구리 국담 : 그집을높여 히는말 

퉁구저지 올려가며 : 심방대에 명주실을 감아서 올림을 말한다. 

용솥;조그마한솥 

창랑 ; 부엌찬장 

1,]) [화정시사]제2권(坤), 2005. 419쪽의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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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남면 쾌랑리 차진규의 쇠가락 교습 

〈화성두례 38) 

화성시정남면 차진규의기본가락교습 

1. 길가락(칠채) 

1- 1 쇠,정(& ) 

연주,구음 ; 차진규(1948.남 
정남연패랑리토민) 

채보 ; 이소라(07-1-9B) 

(A) & & & & & 

따r 「 |따r 「 ||$ 따r 따T II; 다r 「 
갱[그나]- 갱 갱그닌]- 갱 생;L리- 갱그랴 갱;L야생 

기-L 

& & & 

E. 초 f f I t. E ff ~ 「
갱 그랴갱 갱 갱 ~ L리- 갱 그닙J- 갱 

(B) & & & & & 

따f 0 다fJ 띠〈 ffiffi 「 =:!- 「 [」〈
갱 ~L랴 갱 이 갱 그라 갱이 생 그라 갱그라 갱 그랴 갱이 
& & & 

「 r 「 Ef L」〈 「 1 「 ~ 「
!! 

갱 그니]- 갱 이 갱 이 갱 二L랴 갱 개 갱 

(α & & & & & 

대「「 l따r 「 !hi 따r 따f "i 다r 「 8 

갱 ~L닙J- 갱 생 그닝J- 갱 갱 - L리- 갱 그러- 갱~L야생 

& & & 

cf f F c IF II 

갱 二L야생 생 생 - L야 갱 / ll 

-,:상쇠의 쇠잡는 막음쇠의 방법에 따라 갱그라갱. 갱메라갱. 겐지가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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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고, 북 

장고 길가락기초 

때편) 」 }) 」 」 }) 」 」 }) 」 }) 」 }) 」

「 P 「 「 P 「 g 「 P 「 P 8 「 P 「
덩더덩 덩더덩 덩더덩더 덩더덩 

」 }) 」 」 」 }) 」 h 」

덩 더 덩 덩 덩 더 덩 더덩 

변형 A i「 ~~ 「 I 「」 f 「f II ~ 「 」io~ γ, i II 」「 」γj 「
덩 따궁 덩 따궁 덩 따궁따구덩 따궁 

=--

ψ? 「t '. 」「 ~! 「l f 「• !I 

뎌。 따궁 E。} E。} 따 궁 딱궁 

변형 B ~」 」 」 f 「 ! 「」 」 」 J. 「 I ”j ~ 「 」 」 ~~II 「E끄 「• 
(기)덩 기 다 궁 덩 기 다궁 덩 기 다궁다구덩 기다궁 

=>

」「 」 」 「, 」「 」」 11 「* 」.
!| 

덩 기 다 궁 E。} 덩 기 디- 궁 딱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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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C 

헤
 때 

디
,
 

기
」
 

뎌
。
 

구
 

디
↑
 

궁
 

비
「
 

카
시
,
 

뎌
。
 

이
 

궁
 넨
 

-
「

(

키
시
 

뎌
。
 

이,
 궁

 덩
 

다
 

기
시
,
 

더
。
 

기
 

〈북〉 =-- =-- =-- => =--
c 1二 c: c: c: t二 l二 c: c: c: c: c: 1二
0 기- 걷r 0 「一 0 걷r -「 0 -「걷「 -!一0

=--

=-- => =- =--
둥
 

c: [二

「- 0 둥
 

c: c: c: 
0 ,- τr 

I二 c: 
「- 0-

-자진길가락으로 넘길때 〈북〉의 길가락-

$」 뚫걱 $」• => => => =-- =--
I二 1二 c: [二 c: I二 l二 c: 1二 [= c二 I二 I二

0 -「 0 0- 「- 0- 걷r 10- -「 0 「- -6-

II 」 1
==- =-- => =--
I二 c: I二 I二 t: c: 1二 % 0- 「- 0- 0 -6- 「- τ.,-



2 . 자진길가락 

4 

(채펀) 

훔헨 

갱 갱그라 갱 개갱 

녕 덩기다궁 딱궁 

、二 l二 [」 L: [二 L」
-0 걷r ,- 걷r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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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이 갱 그라 갱그라 갱이 

덩기 덩기다 덩기다덩 

L: c: E二 '- c [二

0 τi「 -「 0 기- 낀r 

-넘갈 때나 또는 멍석말이를 돌아 풀 때-

& & 
~ L」4 

생 이 갱 그라 갱 ~ 

‘ 깅3 
〈북〉 =--

I二 I二 c l~ 낀 L'f-0 0 기- 걷r 



17ι 

3.자진 더드래 

륨풍 
& & >

.... < P [. [ F

~ I ~I ~I V 」4」

갱 기 갱 기 객 개 갱 기 갱 기 갱 기 객 개 갱그라 
=- =>

〈장고〉 

덩 다궁다디덩 기다궁다디- 덩기디궁다다덩기다 궁다다 
(더) (다) (디) (더) 

〈북〉 > >

[二 cc cc: o:c cc: cc cc u:: 
0- 카;- 0 커- 걷r -「 걷r 기- 0 -「 0 τ- 0 0 

(채상의방향전환점) (넙김채에 쓴다) 

*제3마디 이하의 쇠가락 예는 다음과 같다. 
4 

←
핍
 

f
」

라
 

·퍼
」i
 그
 

f
f」

캐
。
 

f
」

라
 

1
」
‘그
 

·; &

--
r」

캐
O
 

뀔
」
라
 

·
f」l
그
 

같
T
‘

캐
O
 

국
」
라
 

·
f」
.그
 

&
-
「
』

캐
。
 

¥. 

4. 자진가락(휘모리) 

4 

*그라갱의 연주법; ’그라’에서는 뒷손을살짝막고, 갱에서는연다. 

그라’는 약에서도 더 약(弱)이다 
o o 10 

그리-갱 그라갱 그라갱 그라갱 그리-갱 그라갱 그러-그리- 그리갱 

(뚫어라 뚫어라 생구녕만 뚫어라) 

(기)덩 (기)덩 풍다풍 

하띠궁풍rFt 

=-- =-
1二 Iτ t二 c 
-6- - 1- 0 기-

1τ l 二 I二 I二

0- -「 걷) -1-

’二 l_ 1 t 
-ε 기- -6 I 

' l二 t: 14 
(> - , -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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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어빼기-

몇회반복 

8 ν 늘되 7 ,.. ν 늘닙 늘되 I ~ ν 생 L야 욕 새갱 그리 새새 욱 새갱 

갱 그라옥개갱 그라개개욱개갱 

덩시 디다풍다풍 덩 디다풍다캉 

덩기 다디-풍다콩 덩 다다풍다콩 

(콩 ; 궁굴대로 채펀을 침) 

=-- =-- =- =· 
I二 c c c c I二 r二 c 
0 듀- 낀r 「- τr -「 0 -「

- 엎어빼기에서 넘어기는 쇠가락 형-

_ ci-투 님Fτ.,_ 
2. ._.L. '2:1 」」

4 

〈북〉 

& • & 
,.... r- f""" r- P""' ~ II ,_. I-' .... 를초 H 

그랑그I강새객 그링-개 개 객 

」-닐 」」

갱 그라개객 

딘도밝그[변도밝고 

더 I다풍디-GJ따궁다 

;-- =--
c c c I二
τ) -「 τ) 끼-

몇회반복 

따따궁 따띠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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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두레 39) 
화성시정남면 

차진규의더드래교습 

1. 화성땅에는 효자가 많고 

φ 

윗장단 

δ 

생 

& 

생 

0 

/~ 

( 회 

=--
lt二-6-

장고(재연) 」

e (궁편) 
닝 

1 ’ 

~ L 바 

λl 

E二

-「

Jl 
디-

:1y 

~ 「
itJ 생 

생 그 리­
l잉- 에 는 

1: l二
-δ-

[J 

<'>L 다 디-
.:,L 시 AH 

연주.구음 ; 차진규(1948.남 
정남면 패랑리토민) 

채보 ; 이소라(07-l-9B) 

E f F ~ 「
생 그 닌J- 새 생 

c f F ~ 「
생 그 간1- 새 생 

갱 그 ι]- 개생 

fl_ 시- 가 많- 그 [ ) 

τ〉

1二 ll」;

7「 -6 

~ 
덩 / ] 니 궁 파 
힘- 지 -」-c} 시 - ) 



2. 

아래장단 

E f E f 
개 갱 이 개 갱 이 

(경 기 도 땅 에 는 

〈북〉 
’ -,J' .. -,; I • =--

τ5-
c: % c: 
-「 -「

덩 기 다 궁 다 
( 합 지 재 국 지 

바 

• 
c 
갯) 

녕키l찬성 1.:1」÷‘품1 1쇼 1· 1 「악 17공 

f F 
그라 개 갱 
팅-이 좋 다) 

d 
=--
낀 =, 

기 다 궁 따 

지 재 국 지-) 

* 메라;쇠를 잡은 왼손으로 쇠의 안쪽을 60∼7Wo 막은 상태의 구음 

륨풍 I ~I /」#」~ I ! I 」놔」 ~I 
갱 기 갱 기 갱 메라 개 갱 갱 갱 갱메라개 갱 

니 냐」 VI 넘」 V I 닙」 」] 넘」 VI 
갱메라개갱 갱메라 개 갱 갱 메라개갱이갱메라 개갱 

u ].,」 」] 넘..J !-" I 냐」 」*」 」4」 VI 
개갱이 개갱이 갱메라 개갱 갱메라 갱 메라 갱메라개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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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두레 40) 
화성시정남면 

3
.
-합
 

4. 

fl: 

5. 
fl: 

차진규의 굿거리 교습(쇠가락) 
쇠 ; 차진규(1948. 남, 정남면 

패랑리 토민) 
구음;차진규 
素06 10 10 2B) 

」 = 44 ∼ 52 

. 
~ 

갱 갱 갱 객 갱 

댄 닙 덴 님 덴 브 국 자 

f. 1- r p 「:i 」

갱 그라 갱 그라 갱 그 라 객 갱 

덴 브라 덴 브라 덴 브 라 국 자 
. 

탈 F 틀£ 「 투£ f p 「
갱 그라갱 갱 그라갱 갱 그라갱 객 갱 

덴 부라멍 덴 부라멍 덴 부라멍 국자 
. 

~ ~ ~ F ~ ~ ~ f E £ 투 ~F ~ 
갱 그라갱이 갱 그라갱이 갱 그리-갱이 객 갱 

덴 부라멍이 멘 부라멍이 덴 부라멍이 국 자 

「「「「「「 「「「「 「「 「「「「「「 ~ 「
| | 

갱이그리-갱이 갱이그라갱이 갱이그라갱이 객 갱 

멍이부라멍이 멍이부라멍이 맹이부리-멍이 국 자 

* 차진규의 굿거리 교습용 쇠가락은 다섯 종류이지만 
모두 8분의 12박 1마디를 3분박 4박으로 쪼캔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이창헌 싼지패 쇠가락에서의 2분박 리듬을즐겨 쓰는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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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정남면 

녕「l 송| 성 검-북두러|소1- q .. 략 177 

차진규의 굿거리 교습(장고가락) 
장고 ; 차진규(1948.남. 정남면 

패랑리토민) 
素06-11-14(차진규 구음 참조) 

패
 藍

~ j) p;、J

「 ., 「(기)덩 다(기)덩 

쇄
 -꺼鋼 2. 

N d i'?\J 쇄 ~ 

「 ., 「 ., 「
(기)덩 기딱(기)덩 기딱(기)덩 

3. 

ι써
 
-
팬팩 심1 • 」
?한 

기딱궁따 

그 

N T「門7 」〔람7 「람7 • 」
「 i 「 ., D ~ 

(기 )덩 다다다 덩 다다디- 덩 다다디- 궁 따 

4. 
h 」 JTij J 付TI 」 Jjjj "1 」

「 γ 「 ., 「 ., D ~ 
(기)덩 다다다다 덩 다다다디- 덩 다다다디궁 띠-

5. 

」 」」」 」」 」」」」 」」 」」」」」」 , 」

「 ., 「 γ 「 ., D t 
덩기다다다다 덩기다다다다덩기다다다디궁 따 

H 

* 굿거리 교습용 쇠가락에서처럼 8분의12박 1마디를 3분박 4박 1마디로 연주했다. 
궁편은 마찬가지이고, 채편은 점점 잘게 쪼개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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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두레 42) 

2. 

3. 

4. 

5. 

6. 

화성시정남면 

차진규의 굿거리 교습(북가락) 
장고 차진규(1948. 남. 정남면 

패랑리 토민) 
구음 ;차진규 
素06- 11-14

16- c c 
저 ~ τr 0 

-∼ 
~ r p 

' 까 
Iτ c c 1τ 0 ℃=- t二 c 0- -「 0 「- -「 -「 0-

-‘-

l二 c [二 c [= cc I二 I二
0- 「- 0 걷r -「 0 -「 0 

=> -----, 

」
---」

1τ= [= c c c: c cc c c 
걷f -「 τ5「 τ- 0 -0 -「 걷r 「- 0 

=--c ~F • 」- :r 
l二

「~16-
c 「t二- -6 1二- c [= 1二 [= c 

0「 0 0- 기- 0 -「 0 

=--

II 
」

1•= [二 c [= 1二 1= I二 I二 [二 c 
0- -「0- 0 -5「 ,- 걷r -1- 0 
----- ------ ----- -----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 여섯 종류의 북가락 가운데 3∼6은 3분박4박 중 ’둥 두둥’리듬을 어느박에 두느냐에 따른 분별이다 
3은 제 3박에‘ 4는 제 2, 3박에, 5는 제 1. 2.3박에, 6은 제 1, 3박에 둔다. 
l가락을 제외하곤 제 4박은 ’두둥’으로 고정되는 바, 두퉁-의 ’둥-’을 강하게 친다 

* 2엔 ’둥 두둥’리듬이 안나옹다 그 제 1, 2.3박은 길고 짧은 퉁 두1로 치다가, 제 4박은 
짧고 긴 ’두퉁-’리듬으로 단락짓는다. 

* l에선 8분의 12박을 3-3-2-4박으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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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놀이가락 
1. 쇠 ’ 장순복(1934 .남.동탄면 신리 토민) 
징 . ( 6 ) : 최기홍(1923 .남.동탄면방교3리 토민) 

2. 채보 · 이소라(06-10-29A) 

’「! 까 t」’

〈회정두레 43) 
회정시정남면 

1. 

-람
 

“ 

」 = 60 

T「-츠三코-드드三三표 三三;三표 
(A) (B) (A) 

“ 

(B} - - -

2-1 쇠, 징 

팝좋휩규듀:ff°!뀔단펴2~휴휴토초활훌F돈훈프 
}! 생 

(4) 
& & r요 4「 「4-「 p. 4-1 

픽←--~~ 극.--느~ ‘ = · ; ; ; ‘ ; ‘ -~~듬듬; ;ι ; ; ; 용c-""H~츠팍 
L.J'.\ I I “ “ 니-더] ] 「-,--

' ~ -~‘ , 낀 J; 1 l 'l ~. 생 ’ l 1 양 잉 

새 갱 7].::L 。 생 생 .::L닌l갱;h’l 생--이 씨갱 

(3) 

·-- u 끼, 씨 - L'-J 깃! 



씨
 

’’’
i 

2-2 장고,북 

풍 띠-띠- 덩 따띠- 풍 따 
、. -- -- -

북 (1) 둥 둥 둥 둥 

「--- 4--, 

」o 」」」 」P 」·」」 」p 」」」 f ~ 
(2) 덩 기 따 따 풍 기 따 따 덩 기따 따 뭉 따 

」순깅 」
」- 4-」

(2) 두 두둥 두두 둥 둥 둥 

(3) 시덩 딩 덩 기딩 

(3) 둥 c c 
기- 0「

c c::: 
걷r 걷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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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더 덩 더더 덩 c-1 
。

c-1 
。

(찌 둥 
c c: c 。

-「 0 -「 τ,, 둥
 

둥 (5) 기덩 7] 따 따 E。} 기 따 따 

(5) 둥 걷 c, -i=- 걷 c, 걷 c, 걷 c, 

15)) ~ 」 」 「_ 4그곽二E푸 파 
헌 「 ; 「 D; .“’ 
L__ 4 

(6)기덩 기 따 띠- 구궁따 구 궁 따 



〈화성두레 44) 

회-성두커l 길시 =’ l- I규슨 

1 . 길가락(칠채) 
연주‘구음 · 차진규(1948.남정남면 패랑리 토민) 

채보 · 이소라(06- 11-26B) 

1-1 쇠, 징(φ) • 강박의 쇠의 타점/ • 약박의 쇠의 타점/ 。 일반 쇠의 타점/ 
。 이/ , 기/ ? 장식음/ • 막음쇠/ ACW 시계반대방향/ 
。 정의타점/ 〈강하게 

(A) 8분의 5박 2마디 
0 0 

I• II• I : 。 ! 。 I • 
111 II 

φ(8분의 6빅) + (8분 d 의 5박) 
φ 

|· |· ; 。 E그· ; 。 ro-기· 

8분의 5박 3마디 
0 0 0 

|· : 。 | 。 | • II• |· : 。 l 。 || • II 
l ’ ‘ II ·JI || ·n 
¢ 

(B) 8분의 5박 2마디 
φ 0 

|· I• ; · I ||· 

(8분의 6박) + (8분의 5박) 
。 0 0 

|· |· II• 
) 

8분의 5박 3마디 
φ 0 。

|· I ; 。 | 。 | • II• |· : 。 I 。 || • || 



’ 11 ‘ f ” r.:_ _r., r, -cil 1'~1~~ ~ l”3 

(α 8분의 5박 2마디 

φ 0 

|· I• ;. I ||· |· 
[ 닌l ~ 이 생 

(8분의 6박) + (8분의 5박) 
0 。 0 

| · I• || · I • 
갱 !1 L t 생 l υl /ll 

8분의 5박 3마디 
。 φ φ 

|· : 。 | 。 I• : · II• |· : 。 | 。 || • : 。 I 。 | • |! 
갱 L 」 l 생 이 새 이 생 _ l Lr 생 생 이 

- 자진 길가락으로 넘길 때의 〈쇠〉 길기락 

φ 0 

|· |· II• 
갱 L 야 생 /」1l

(8분의 6박) + (8분의 5박) 
0 φ φ 

| · |· ||· 
생 씨 _L 

-

--‘ -
-

시
1
,
 

-
。

-

l

Tll

•
’
L 

-
。

-

많 ψ 
8분d 의 5박 3마디 

0 0 

I• I ; 。 l 。 | • II• |· : 。 | 。 II• II 
생 ,、 ’ll 1 c\- ’U 11 

• 상쇠의 쇠잡는 방법 등에 따라 ‘갱그라갱’ 은 ‘캔지자캔이나 갱메라갱’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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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고, 북 

장고 - () 덩 / @ 더 / · 궁 / @ 풍 / • 구 / 。 따 / @ 딱 /。 다 / 。 기 /. 이 

북 - -둥 / 〈〉 두 / · 풍 / · 뚜 

길가락기본가락 

(징고) 8분의 5박 2마디 
|@ ; @ I () ||· ;@ |· 
덤 닝 딘J L‘、I

(북) > >

| · | 。 | · I+ \ <> |· 
~τ') 1 1 1 1 ‘ ·、

-6 6 

(8분의 6박) + (8분의 5박) 
[ () : @ I() : @ II() ’ @ I () 
E。1 닝 c] 닝 \) 

>

| · | 。 |· 10 1+ | 。
| --

1 l Iτ '- I 
&- -6 끼- 0 r ι 

8분의 5박 3마디 

|@ : @I() II() |@ ; @II() ; @ I() || 
L。} l \-) L~ \,’ 니 \) t J L。l

> > >

|· | 。 |& | @ |· | 。 | · l 。 |·
c ·- 구)-

l二 '- Iτ .!,-- ?;-걷; δ- 0- ,- 0-



l ”딩 녕키!화성 •f.-1÷←딩드러|쇼 ~1 ... 략 

r흐그I 
따 궁 

~ • 
궁 

’。
따 

8분의 5박 2마디 

~」
덩 

변형 A 

ψ
}덩
 

-
-
-구
 

으
 따
 

(8분의 6박) + (8분의 5박) 

|· | ;。 I• I 
덩 따 -l 

JI 단묘~ 
딱궁 

5끄~ 
따궁 

~ 
8분의 5박 3마디 

|· | !。 |· | 

덩 따 궁 

변형 B 

8분의 5박 2마디 

내
」궁
 

기 다 

II!> 
덩 

~ 
궁 시 다 

~ 
녕 

.
궁
 

기 다 

~ 
덩 

(8분의 6박) + (8분의 5박) 
I () I • !。 |· | 。 ! . 

덩 시디-궁 디-구 

JI 표묘~ 
떡- 궁 

I 

궁
 

-。
-

다
 

-
-
-기
이
 

~ 
덩 

~ 
덩 

8분의 5박 3마디 

|· | • ! 。 I • 

덩 기나 궁 (1) 

JI I• 
- L 
0 

~。

기디 

E초~() 

시 다「 덩 
L 궁 

I () 
덩 

Il ‘ ) 

c:-1 
。

·
-
궁
 

-
。
-다
 

-’
-
시
 

[ () 
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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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C 

8분의 5박 2마디 

|@ | l二그」 Il () 。

,,‘

l 
L 

-
I• 

(8분의 6박) + (8분의 5빅) 

| @ | · ; 。 | • | 。 ; • || @ 

8분의 5박 3마디 
|@ | · ; 。 | • II() | · | · ! 。 || • ;@ | · || 

(1) 

|· > I• ;. II() I () l · ; 。 || • I. ; 。 | • || 
(2) I I 

변형 D 

8분의 5박 2마디 

| · ! • | 。 |· II () | 。 | ·

(8분의 6박) + (8분의 5박) 

|· ‘ • | 。 |· ; 。 |· ||@ | 。 |· 

"' 
L ~- I 。 ‘•, 

8분의 5박 3마디 

I () I ; · I 。 | • II() |@ :-1 미|· ;®I • II 

(1) 

|@ :-1 。 | • ||@ |· :-1 。||@ ; ’ | 。 | • | JI 
(2) L。 /| “ l .. ,. 

L ‘’ ’ L(] ’! l ‘|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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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E 

8분의 5박 2마디 

I f) 。 @ | · ~ f) 。 @ | @ 

닝 LcJ 딩 시 l l 1<~ 

(8분의6박) + (8분의 5박) 

I f) @! . l 。 ! © ~ f) 。 @ | · 
1강 시 Lj 1-i~ L。l 시 l I L‘J 

8분의5박 3마디 

I f) I 。 © jf) ~ () | · 。 ©i f) @ |@ 

(1) 덩 시 니 닝 \~ 딩 l c-] i,J 

If) 。 @ |@ ~ f) | @ o '. @ ~ f) 。 © l f) 

(2) 덩 , l 니 닝 \) 닝 시 Lj 닌 시 니 낚 

변형 F 

8분의 5박 2마디 

|· ’ @ I f) I f) 。 @ |@ 

텅 LcJ 이 닝 시 l l L지 

(8분의6박) + (8분의 5박) 

I f) @ |@ | 。 © i f) . @ l () 
다。 시 Lj \-) 이 닝 L,J 

8분의5박 3마디 

If) l 。 @ | ι $ ι . | ι < © I f) 。 @ | ι 

덩 시 니 t:j 이 cl 이 념 1] LI L[ il 시 니 [‘1 ! 이 



잉 … 

변형 G 

8분의 5박 2마디 

• | 。 I • , || @ 。 | 。 I • : 
(기) 덩 가 다 낭이 덩 기다강이 

(8분의6박) + (8분의 5박) 
I u | · 。| · I () I • , I 
덩 시다 궁 다구 덩 기 다 궁이 

8분의5박 3마디 

I u 。 I 。 | • ~ () | · 。 | 。 I • Jm I• I 
(1) 덩 시디- 궁 이 녕 이 뎌。 시 다 덩 til δ L 

| · · | 。 I • I () | @ : . I 。 I () I . I 。 | • 
(2) 덩 시다 궁 이 딩 이 E。l 시 다 「L 궁덩 1) 니→ -강 이 

- 자진길가락으로 넘길 때의 〈북〉 길가락 -

(북) > > > > >

l *I |。 !·| |·| | 。 | ·| l • I j o j +J l 。 l+I | 。 l•I
걷l二r -[「= 걷 L二f 깅 ~ -l 「= 0 I二 δ- 기 s. ~「 끼 I二- -%'- -[ ,;- -lδ=-

> < < <

I '*' I |。 |@| |·| I '*' I l 。 |총 | | · | 

τ1二r 1二 I二 걷 ~ ; l二y ~「 ( 1二S"""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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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진 길가락 

: 。 | 。 | • | ’ | 

그야갱이 

내
」
갱
 

며
」
라
 

에
 {
4」
그
 

(; 
i

-
갱
 

。
-
-
-이 

{넨
 갱
 

4분의 5박 

-·
-
갱
 

린
 
리
 

-
。
-그
 

); 
μN
 
l 

갱
 

。

딛
 갱 
(장고) 

댄~ 
(A) 

눈~ 는EJifil 묘E표E 멕~ 31종그 
기다궁 

:TI한i믹 
시 [| 덩 

기다덩 

。펴g끄 

시 t::-] 덩 

덩 

--
-
뎌
。
 

-
-
-이
 

--
--
뎌
O
 

덩기 딱궁 기다풍 

텀표E 
가 t:] 덩 

덩 

며
 덩 

훌
 둥 

뽑
 둥 

훨
 둥 

띤 
(B) 덩 

(북) 

훌 

걷r 

c--1 
。

- 넘어갈 때나또는멍석말이를돌아풀 때 -

JI 

。

객 

Il • 
라 

。

,,‘ • 
갱 

4분의 5박 

L二
이 

(장고) 。 

~ 
갱 

[+ 

그 

[총 
(북) <

많 

뚱
 

1~ 

듯
 
) 

0 

c 
-「둥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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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진더E래 가락 

8분의 12박 

。 φ 

|· ‘ · | · ’ • || • 
'.~ 생 / ll 

(장고) 

I () ,。 |· II () 
d l 닝 

(북) 

| · 。 1 ~ 。 1~
r ‘ t、 δ 。

8분의 12박 
。 0 

|· ’ - |· || • 
d /‘~ 가l 

(장고) 

|· , 。 !• l 。 : 。 || • 
η l L l ~ 닝 

lι 。 l• © ~ () 

LO냐 OL C‘]l

(북) 

|· 。 l* 。 ,.
I • ‘,-- 0 I二-

[; ! -

0 -6-

* 제 3마디 이하의 쇠가락에는 다음과 같다 
징 。 。

|· , 。 |· : 。 || • 
쇠 ] L ;H 센 

>

,。 |· ‘ · 
시l ‘ '1 

' 。 |· ‘。

니 
“ 

>

.. l + ‘ <>

lL '--1-

(채상의 반환전환점) 

,。 |· JI 
II I 

l 。 |· || 
L 나 (’ 

。 l• I 。 © I 

‘、1- 다 

>

• 0 1」L_

(넘김채에 쓴다) 

몇 회 반복 

l 。 l• , 。

_L d 



1 ,,i 、

,
/

/‘‘ ’’’
i 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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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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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진가락(후|모리) 

‘그라 갱’ 의 연주법 • ‘그랴 에서는 뒷손을살짝 막고 갱 에서는 연다, 
‘그라’ 는 약에서도 더 약@~)이다 

4분의 2박 

φ 。

I 0 ; 。 | • | 。 : 。 l • || 。 : 。 ! • l 。 : 。 ! • 
L Lj- L l /” - l t 생 L - I 생 

(장고) 2호| 

| ’ l C) l . l C) l | • | 。 | • | ll · !C) l· lC)I |· l 。 | • | 
l 닝 ,L / 년 ,, 

(' ‘5 L I l 

(북) > > > >. [ 10 1 • I l o I +I ! <> | '* I I 。 l
1. I 1 I ! = ‘- L I 
0 6 • g -6 l 

4분의 2박 

0 (o) 0 ( 0 ) 

| 。 ; 。 | • l 。 : 。 ! • || 。 ; 。 | 。 ! 。 l 0 : 。 ! • 
」 이- 잉 L υl I 닌l L 나 생 
(뚫 어 닌!· 뚫 01 사 신| 늑L 닝 만 t갚 아 닌I· l 

(장고) 몇회 반복 

|· | 。 | @ |· | 。 | · ||· | 。 |@ ! • | 。 | · | 
l L L ? , .) 

(북) 몇회 빈-복 
> > > >

|· | |。| ] '* Jo I+ 1 。 | I ~ I \ <>

~二r ε 
f - 6- [-

r- ,- 6 끼-



5. 엎어빼기 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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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회반복 

• 
갱 

。

_L__ 

익 새 

。

「i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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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어빼기 에서 넘어가는 쇠가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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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도밝고별도밝고] 

4분의 2박 몇회반복 
0 ( ψ ) 。 ( 。 )

。 。 。 。 。 。 。 。 。

달도 밝고 별 도 밝 고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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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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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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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따 

셉
 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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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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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

l
i
-
-

몇회반복 

E그=] 

「0π51 <! 

따 따 낳 

또
 콩
 

-
으
 따 

-
으
 
따
 

으
 따
 

-
---
풍
 

-
으
 파 

-
으
 따 

몇회반복 

lo |。 I ce1 II 
따 띠 풍 

(북)〉 > >

| · | · | || • 
걷i- [二 0 Iτ- i:::: 걷 i- i:::: 

-「 -「 -「

> 몇회반복 

3그 
c t= 
0 「-

[ 자진가락 끝맺음 변형 ] 

자진가락을 치다가(달도 밝고 별도 밝고) 엎어빼기로 끝난다. 

4분의 2 몇회반복 

0 ( 。) 。 (ψ) 

。 。 。 。 • l • 
달도 밝고 l궐 5"二 밝 고 생 갱 

。
‘>

| 。 。 | • 。 。 l • • 
그 라갱 二L 랴갱 생 그 라 -。, 갱 

。
‘>

| · ~ 。 。 | 。 | 。

갱 가 새 개 -。1 갱 _L 라 -。1 갱 

(J 。

。 。 。 · | 
그 닌l _L 닌l ;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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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두레교습교본〉 

더드래가락 

1. 화성땅에는 효자가많고 

·(그라, 매라, 지가)로도 할 수 있다. 

8분의 12박 
신호장단 

φ 

|· |· ,。 |· 
니 ·니 껴 

0 

I• , 。 |· ,。 I• 
y。ll - L 11J 생 생 생 

윗장단 
φ 

|· l • l 。 |· l 。 |· 
1Jl /씨 /써 I /「 생 

• l당 에 1 Jl /「 tt.J· L. 

(북) 
>

|· | 。 ·| | 。 •l ·| 

6 ‘ ’ n 
• iY «'> δ 

(장고) 

|· , 。 |· ,。 |· ,。 |· 
(A) L。 0 니 닝 0 

L) 

(사 · ·~ 새 X.IJ o”l 시 새 꺼 L 'll 

。 l • © l () 。 |· l 。

(B) /、

l 
6 

|· 。 | · © I () 。 |· l 。

(C) _ L LI d -~l 
。 ‘J 

'''(B. C)는 연결가락 



1 ’ ‘’ ‘ ·I· t ’ μ 관‘I c'-·I 산,, __ ~ l 9S 

아래장단 

6 

|· • O 

7t] 갱 이 가l 갱 이 생 」L 갱 

(성 / ] 보 땅 이l L. 방 이 좋 디) l -

(북) 
>

I• l 。
-- | 

) o ·| l • l 
= t '- L l 

-lδT: 0 기- -o- -6-

(장고) 
>

|· I· ; 。 | • , 。 |@ , 。 |· 
(A) 덩 디 .‘ 디 녕 ’ 。

|· ; 。 | • ; @ I ci ,。 I• 
(B) 덩 cJ- 니 c] \:l -δL LJ· Lj· 

|@ I . ; 。 | • : @ I ci , 。 |· 。 , 。
(C) 덩 δ [ 닝 l 

(협 시 -샤 7.ll 서 후l 시 <ll -.1L 
1 새 

*(B‘ C)는 연결가락 



、-­( 、,,/r t 
l 

변형장단 

8분의 12박 

신호 

[• 
'~ 

(1) 。

[· 

(2) 
생 
。

(3) 。

| · 
갱 

(4) 。

| ·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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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새 

| · 
(7) 。생 

~[ 

(8)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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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

I • r 
(10) 。생 

~ 
(11) 。생 

| · 
(12) 생 

。

| · 
(6) 생 

메라 ; 석를 잡은 왼손으로 쇠의 안쪽을 60∼7\P!o 막은 상태의 구음 
*(그리 매랴. 지가)로도 할 수 있다, 

| · l 。 | 。 -기 

.1H JI! υ1- 시l 생 

!• l 。 | 。
'II ’II 생 L 야 |} 생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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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 111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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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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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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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진더 I래가락 

8분의 12박 
。 。 <

|· !· ! . ! 。 l• ' . 
갱 7] 갱 시 !Jl 갱 

(장고) 

I() i 。 |· ! 。 i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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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t:: ?;- u: 걷 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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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의 12박 
(채상의반환전환점) 

。 。 <

I • “ |· ’‘ - ; 。 | · , 。
갱 시 생 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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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 © I v i 。 !• ; © I 
덩 니- l 다 디 L。} /] 니 ii 디 니 

(북) 

I• ! O ]·+ ! 。 | § ,· 
걷c「 1τ ( I二 r:: 

~ 6 -「
-6-

제 3마디 이하의 쇠가락에는 다음과 같다 
(넘김채에 쓴다) 

몇회반복 

징 。 。

| · ‘ 。 I • | 。 ‘ 。 I• ; 。 !• l 。 -~J

쇠 갱 그 랴 갱 그 라 갱 1 갱 그 닌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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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거 리 (쇠가락) 

북 · 차진규(1948 . 남.정남면 패랑리 토민) 

구음 · 차진규 (06 10 10 2B)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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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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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두레교습교본〉 

1. 

2. 

3. 

4. 

5. 

굿거 리 (장고가락) 

8분의 12박 

|· ; @ | ! | 。 |·!@ 

쇠 ; 차진규(1948.남.정남면 패랑리 토민) 
06- 11-14(차진규 구음 참조) 

E그감 @ |。 | • | | 。 | 

-,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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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시 l l· tj 니 d 시 l I l I l I !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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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거 리 (북가락) 
〈화성두레교습교본〉 

북 ‘ 차진규(1948 . 남 정남면 패랑리 토민) 

구음 ; 차진규 (06-11- 14) 

8분의 1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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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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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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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4 박) 

여섯 종류의 북가락 가운데 3∼6은 3분박 4박 중 ‘둥 두둥’ 리듬을 어느 박에 두느냐에 따른 
분별이다 3은 제3박에, 4는 제2. 3박에, 5는 제1.2.3박에, 6은 제1박에 둔다 
1가락을 제외 하곤 제4박은 ‘두둥’ 으로 고정되는 바‘ 두둥 의 ‘둥 ’ 을 강하게 친다. 

(제 3 박) (제 2 박) (제 1 박) 

* 

2엔 ‘둥 두둥’ 리듬이 안나온다, 그 제1.2.3박은 길고 짧은 ‘둥-두’ 로 치다가 
저14박은 짧고 긴 ‘두둥-’ 리듬으로 단락 짓는다 

1에선 8분의 12박을 3_3_2_4 박으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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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쇠,징 

8분의 12박 

(1) 6 

I• l • 
갱 :-L 랴 생 

(2) 6 

|· 
갱 기 

(3) 6 

| 。 ! 。 l • ’,l 。

그랴 생 그 

(4) 6 「 4 기 「

| · | ! 。 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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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놀이가락 

그 리-

'H 

6 

| · | · 
생 갱 

4 기 

l ; 。 l 。
기 그 링-

1. 쇠 ; 장순복(1934. 남 동탄변 신리 토민) 

징(。) ; 최기홍(1 923.남동탄면 방교3리 토민) 

2. 차진규교습가락 

채보 . 이소라(06-10-2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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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고, 북 

(1) 8분의 1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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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분의 1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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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분의 1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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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분의 1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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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규의 쇠가락 계보와 해석 

1. 계보 

차진규(1948.남)는 정남면 패랑리 토민이다. 그의 부친은 패랑리 상쇠였던 차병혁 

(1919-2000)이다. 차병혁 〈사진 5)은 15 ∼ 20세 연상인 남궁엽(정남면 발산리 출신)한 

태 쇠를 배웠다. 남궁엽은 쇠, 장고 등 두레악기와 쇄납에 모두 능했다. 차진규도 남궁 

엽의 쇠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다섯 손가락을 모두 쇠안에 넣고 쇠잡는 법 〈사진 9 〉도 

남궁엽을 본받은 것이다. 가락변화의 예고는 쇠를 둡혀 침으로써 가시적인 신호로 삼는 

다. 

2. 지가, 메라, 그라 

화성가락내지 경기가락중가장어려운것이 지가 메라 ‘그라’ 이다. 자진가락중의 

‘달도밝고’ 가락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는 ‘그라’ 가 접근하기 쉬운 편이며, ‘지가’ 

가가장흉내내기 어렵다고차진규는말한다. 

지가는 강은중처럼 막음쇠를 90%이상 막고 쳤을 때의 구음(口륨)이다. 강은중은 쇠를 

식지에 의지하여 잡는다〈사진 2 3) . 차진규처럼 다섯 손가락을 모두 쇠안에 넣고 ‘달도 

밝고’ 가락의 막음쇠를 쳐서는 ‘지가’ 를 내기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달도밝고’ 

가락은 〈사진 6 〉에서처럼 쇠의 가장자리에서만 타점(打뿔6)하면서 빠르게 쇠채를 올렸다 

내렸다하기 때문이다. 

메라는 차진남〈사진 16 〉이나 송재천〈사진 18)처럼 막음쇠를 60∼80% 막고 쳤을 때 

의구음이다. 

그라는 이창힌〈사진 10 11 〉의 쇠처럼 30~40o/o를 막고 쳤을 때의 구음이다. 

메라를 치는 쇠의 위치는 〈사진 6 〉과 같다. ‘메’ 〈사진 6 〉에서 바로 위로 올리되 안 

으로 올려 ‘라’ 〈사진 6 〉를 칠 수도 있고, ‘메’ 의 위치에서 손으로 막아 ‘라’ 를 낼 

수도 있다. 후자는 매우 어려운 방법인 바 네 손가락이 모두 쇠의 안쪽에 접촉하는 관계 

로 쇠가 약간 기울어진다. 배울 때는 처음에 느린 속도로 단련하다가 점점 조여치면 된다. 

3. 화성 쇠가락과 변형장단 

화성가락의 특정은 본쇠(단쇠) 이외에 변형장단(곁쇠)을 많이 구사하는 점이라고 치진 

규는 생각한다. 그 특징은 특히 길가락에서 잘 나타난다. 부쇠는 본쇠를 치고 싱-쇠는 변 

형장단을 잘 쳐야 풍성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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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성 땅에는 효자가 많고’ 

이른바 삼채기-락에 해당하는 더드래가락은 여러 가지 리듬 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역 두례에서는 그 중 어떤 가락을 특화하여 알기쉬운 의미구로된 구음을 붙여 학습에 

쓰곤 한다. 차진규기- 정남면의 남궁엽과 차병혁으로부터 전승하고 있는 구음은 ‘화-성 

땅에는 효자가 많고, 경기도 땅에는 바탕이 좋다’ 이며 3분빅-4박 2미-디에 걸쳐있다. 타 

점으로만 본다면 ‘회-성 땅에는’ 의 ‘회-성’ 은 길고 짧은 3분박 1박( J + j) )이던 것이 
‘경기도’ 에서는세 번 연타(P+P+P)되는차이점에불과하지만, 가락의 정도를 알리 

는 구음은 전자가 “갱 개 갱그라 갱 그랑 개갱” 후자가 “개갱이‘ 개갱이, 갱-그랑 개 

갱” ; 이다. ‘이’ 라는 구음은 아주 약박이다. 

5. 자진가락 ‘그라갱’ 과 엎어빼기의 연주법 

자진가락은 일빈두레의 휘모리에 해당한다. 치-진규의 자진가락 교습은 그라갱 - 뚫어 

라(우물고사의 물주쇼 가락) 엎어빼기 넘김가락 달도밝고 로 진행된다. 

‘그리-갱’ 의 연주에 대해 ‘그라’ 는 아주 의놈한 소리이며 뒷손으로 살짝 막고는 가 

장자리 바로 끝(〈사진 6)참조)에서 빠르게 2타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갱’ 에서는 막았 

던 손을 열면서 ‘그라 보다 약간 이래(〈사진 5)참조)에서 1타한다. 4분의2박 1마디에 

들어가1는 ‘그라갱- 그라갱-’ 을 장고에서는 ‘덩-덩- 량}풍 ’ 으로 친다. 

엎어빼기는 8분의4박(4분의2빅에 해당) 2마디가 짝을 이루고 반복된다. 첫마디는 

‘갱-그라 욱개갱-’ 이고 둘햇마디는 ‘그라개개 욱개갱 ’ 이다. ‘욱’ 은 쉽표에 해 

딩-힌다. ‘그라’ 만 쇠 가장자리 비-로 끝(〈사진 6)참조)에서 치며 ‘개’ 나 ‘갱’ 은 조금 

내려와 타점된다. (쉽표를 표시히-지 않고 기보하면 첫마디는 강은중의 엎어빼기가락 채보 

중 해방 후 부분의 첫마디에서와 같이 ‘갱-개 갱-개 갱-’ 으로, 둘햇마디는 해방후 부 

분의 둘째마디처럼 ‘개개개 갱-개 갱-’ 으로 표시된다) 

차진규 교습가락의 엎어빼기에서 달도밝고로 넘어가는 쇠가락 중 ‘그랑 그랑 개 객’ 

의 ‘객’ 은 막음채이다. ‘그랑 그링3 은 석의 기-정-지-리 끝, ‘개 객’ 은 약간 내려와 타 

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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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은 중 (역말두레) 
〈사진 1 > 

강은중의 쇠잡는모습 

가락의 변호f를 예고하기 위해 

쇠잡은 손을 치쳐든 강은중 

화보 209 

〈사진 2) 

〈사진 3) 

〈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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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달도 밝고에서 메라의 

‘메 ’ 타점(打펴)과 

‘라’ 타접(원) 

정남먼 패랑리의 상쇠 

故차병혁의 쇠잡은모습 

〈사진 5) 



繼~· ~ ;~ ~ .. 1·~~' r헬; ; 랬=1 
‘~- 2002 닌 월드멀 잉 a::JH 죄 기원 

불씨‘활t꺼ιl ~ l 성화 몽송 
외상시 와성시제육외 

월드컵 성호봉송 랄레이에 참가한 정남면 2〔@년도 호녕두레팀의 복색과 

차병혁 상소|(앞줄 왼쪽끝) 

〈사진 8) 

부친인 故 차병혁의 쇠잡는 모습을 재현하는 차진규 차진규의 쇠잡는 모옵남궁엽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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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사진 9) 



〈사진 10) 

이창헌(소|)과 이학재 
〈사진 11 > 

이 창 



〈사진 12) 

이필강의 쇠잡는모습 

이필강(소|)와 노영춘 

〈사진 13) 

이팔강 

〈사진 14) 

〈사진 15) 

당산제를지내는 
매송면 송라1 리 

회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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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차진남 

차진남의 쇠잡는모습 

안영돈(북), 차진규(짐) 

〈사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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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송재천(소|)과 차진규 

송재천의 쇠잡는모습 

〈사진 20) 

〈사친 18) 
송 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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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감먼 마을회관에서 이문우(소|)와 유강수( 1930년생, 요당 1 리 토민) 〈사진 21 > 

〈사진 22) 정 희 창(비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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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한 상 일 (서신면 광평리) 



〈사친 25) 

이창학 

〈사진 26) 

송산먼 천등2리 마을회관에서 

이창학(소|) , 이관형(징) 



〈사진 28) 

〈사진 27) 

안병선 
(신외동) 

안 병 선 (신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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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 

남앙동 두레 단원들 안병선(소|), 양복진(장), 이광자(북) 고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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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0) 

김경수(쇠)와송재천 

〈사진 3 1) 



〈사진 32) 엎어빼기 A장면을 
연출하는이학재 

엎어빼기 D장먼 

〈사진 33) 엎어빼기 B장면 

} 」깅‘ Z」 1

〈사진 34) 엎어빼기 C장먼 

〈사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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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6) 앉은 상에서 고개숙임 〈사진 37) 앉은 상에서 고개젖힘 

〈사진 38) 
.‘ ’ 

==== 



〈사진 35) 

〈샤진 39) 

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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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방향(CW)으로 채상돌렬 준비를 하는 

이학재와 이창헌(북), 차진규(징) 

〈사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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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 
ACW(시계반대방향)로 채상을 돌리는 이학재와 강은중 상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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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2) 

키켜λ 이 A 77-"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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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4) 장고 채를 잡은 모습 

〈사진 43) 

장고의채펀에 

궁채를치는모습 

〈사진 45)장고 채를 잡은 모습 

〈사진 46) 

합장단 ‘덩’ 

을치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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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을을준비 

〈사진 47) 

〈사진 48) 

〈사진 49) 

〈사진 50) 

〈사진 51) 머리수건 쓰는 모습 〈사진 52) 머리수건 매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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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7) 

이마 꽃 달기 〈사진 56) 

머리수건 

〈사진 53) 

〈사진 58) 

채상쓰기 

이마꽃달기 
〈사진 55) 

〈사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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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남면 백토리의 상쇠 최중근 
〈사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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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0) 

항남먼 백‘토리의 박희식 



백토리두레 치배들 

(뒷줄) 

조인식, 박찬흐| , 박재희 

신길호, 고진배 , 초|중근 

(앞줄) 

강기만, 박희식 , 송기정 

신흥수 

〈사진 60) 

시계반대방향(ACW)으로 

도는 모습(백토리) 

〈사진 62) 

상벅구옆 장먼 

f- 」라 4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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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토리두레 
〈사진 63) 

_f_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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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면 습지 연습실에서 대담중인 참여자들 
〈사진 64) 

김형섭(안경), 이학재, 조근상, 이창헌, 차진규, 안영돈, 차진냄두레복착용), 01소래女) 

〈사진 65) 

안영돈 송재윤 송현택 

〈사진 66) 

이 기 봉 (99서| , 봉담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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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5) 

차 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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